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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ng, Jinwook  
2017  “Principles of Effective Transitions from a Traditional Church to a Missional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s to the Bell Memorial United Methodist 
Church.”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129 p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ministry principles for Bell Memorial United 
Methodist Church and Korean churches to effectively transform into missional churches.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history, core value, and ministry principles 
of missional church theory? Second, what are the historical and modern models of missional 
church and its characteristics? Third, what are the current missional condition of Bell Memorial 
United Methodist Church and challenges? Lastly, what are effective transformation elements for 
Korean churches and Bell Memorial United Methodist Church to become missional church?  
Many things are important for the effective transformation as missional church. However, 
first, missional leadership of the lead pastor of a local church is the most important. Second, 
everything about church needs to be changed into missional structure. Third, cherish the local 
society and do the mission work by grafting the local culture. Lastly, the most important element 
is found in missional church not being a part of a church function, but rather the essence, and the 
church that practices with the philosophy and clear purpose of being. 
Chapter One is the introduction that includes research background, purpose, goal, 
significance, core assignment, questions, scope, terminology and definition, method, and 
overview. Chapter Two deals with conditional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missional church. 
Chapter Three examines background and history, terminology and definition of missional church 
theory. Chapter Four draws ministry principles from the study of Methodist church and the Good 
Shepherd church in Korea as missional church models. Chapter Five proposes ministry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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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ffective transformation of Korean church and Bell Memorial United Methodist Church as 
missional churches. Lastly, the conclusion summarizes and proposes for new research. Through 
this study, I have found that the purpose of the existence of local church is mission, the one who 
is in oversees is God, and local church can apply effective transformation principles to become 
missional church and complete God’s mission.   
 





2017  “선교적 교회로의 효과적 전환을 위한 사역 원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129 pp. 
이 연구의 목적은 남가주주님의교회(Bell Memorial United Methodist Church) 와 
한국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효과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역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수행해야 될 연구 질문들은 첫째, 선교적 교회론의 역사와 핵심가치, 사역 
원리는 무엇인가? 둘째는 선교적 교회의 역사적, 현대적 모델은 무엇이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로 남가주주님의교회의 선교적 현황과 도전요소들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남가주 주님의 교회를 위한 선교적 교회로의 효과적 전환요소가 
무엇인가? 를 질문하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로의 효과적 전환을 위해 많은 요소들이 중요하지만 첫째, 지역교회의 
담임자의 선교적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며, 둘째는 교회의 모든 요소들을 선교적 구조로 
바꾸는 것이며, 셋째로는 지역사회를 소중히 여기며, 지역의 문화와 접목하여 선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선교적 교회는 선교가 교회의 기능의 일부가 
아니라 본질이요, 존재목적이라는 분명한 존재의식과 철학을 가지고 실천하는 교회라는 
것을 발견했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1장 연구의 배경, 목적, 목표, 중요성, 중심과제, 질문들, 범위, 
용어 정의, 방법, 개관 등을 제시하였고, 2장에서는 선교적 교회의 상황적, 역사적 배경을 
제시하고, 3장에서는 선교적 교회론의 등장 배경과 역사, 선교적 교회론의 정의와 핵심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4 장에서는 선교적 교회의 모델로서 감리교회와 한국의 
선한목자교회를 연구하여 사역 원리들을 도출하였다. 5 장에서는 남가주주님의교회를 
선교적 교회론의 관점에서 연구하였으며. 6 장에서는 남가주주님의교회와 한국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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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선교적 교회로서의 효과적 전환을 위한 사역원리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 논문을 요약하고 새로운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필자는 
지역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이며, 이 선교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역교회는 
선교적 교회로의 효과적 전환원리를 각 교회에 적용함으로서 하나님의 선교를 온전히 
이룰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논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김기숙 권사님과  





먼저 풀러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박사 학위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부족함 많은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미국에서 
유학하고 꿈에 그리던 풀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감사한 것은 저를 위해서 평생동안을 일하시며 늘 기도와 후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사랑하는 어머니 김기숙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박사학위를 받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 어머니께 작은 선물을 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신 아버지, 맹건섭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셔서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라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부모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로는 저희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 김지영 
사모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에서 남편 공부 뒷바라지 하고, 함께 이민목회를 
하며 많이 힘들었을텐데도 늘 기쁨과 감사로 섬겼던 아내의 귀한 헌신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두 아들 찬혁, 준혁이에게 
감사합니다. 항상 아빠 말에 순종 잘하고 잘 커주는 두 아들이 있어서 저는 늘 든든합니다. 
두 아들이 아빠 보다 더 멋지게 자라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넷째로는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하며 후원해 주신 
남가주주님의교회 한의준 담임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그리고 귀한 성도님들, 또한 목회의 
귀한 멘토이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담임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viii 
마지막으로는 이 논문을 쓰기까지 친절하고 따뜻하게 지도해 주시고, 늘 편안하게 
격려해주신 이상훈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정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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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요즘 교회만큼 수난을 당하는 곳이 있을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이런 지탄을 받고 있을까? 지금 현재 
왜 수많은 신자들이 교회로부터 떠나가고 있을까? 교회는 무엇을 잘못했기에, 무엇을 
잃어버렸기에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우려는 필자만의 지나친 감상이나 
염려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 2 천년이 지난 지금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교회의 정확한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무엇인가? 필자는 이런 교회의 문제는 비단 교회가 어떤 한 부분의 기능을 
잘못 수행해서도 아니고, 단지 어떤 일부 목회자들의 죄나 부정적 이미지 때문 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교회론의 
문제요,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의 문제라 생각한다.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교회의 단순한 어떤 기능이나, 역할이 아니라 이것을 빼놓고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필자는 이 질문에 단호하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라고 말하고 싶다. 에밀 
브루너(Emil Brunner)의 말처럼 “불이 타고 있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하기에 
존재한다”(Van Engen 1994:31) 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성경적인 선교란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되, 현대 교회의 위기 속에서 그 
원인은 올바른 성서론, 선교론, 교회론의 부재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그 대안으로서 
선교적 교회론을 제시하고, 그 모델로서 존 웨슬리(John Wesley)의 감리교회와 한국의 
선한목자교회를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 하고, 현재 섬기고 있는 남가주주님의교회를 
분석하여 선교적 교회의 원리를 도출해 내는데 있다. 논문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심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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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지역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교의 방법임을 
전제하면서, 지역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효과적으로 전환하는 사역 원리를 찾고, 
제시함으로써 남가주주님의교회와 한국교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의 배경 
필자가 미국에 유학을 결심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학문은 선교학이었다. 그 
꿈대로 필자는 풀러선교신학대학원(Fuller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에서 선교학을 
공부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은 과연 진정한 선교학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다. 
곧 선교학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지향점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다. 이 
문제의 명쾌한 해결없이 필자는 깊은 고민중에 있었다. 또 한 가지 필자가 꼭 공부하고 
싶었던 부분은 성경 자체에 대한 깊은 연구, 순수한 성서학에 대한 관심이었다. 익히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과 그 
성경을 최초로 기록한 기록자들의 본 뜻과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인가? 에 대한 궁금증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탈봇신학교(Talbot School of Theology)에서 성경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는 성경주석학(Bible Exposition)을 공부했다. 물론 필자는 그동안 익숙히 들은대로 
성경을 관통하는 한 주제가 구원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무언가 모를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뭔가 성경 전체를 꿰뚫으면서도, 하나님의 교회와 이 세상,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명쾌한 성경의 한 주제를 발견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 
고민과 관심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되었다. 이처럼 선교학과 
성서학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게 된 현실적 배경은 바로 교회에 대한 걱정과 
근심, 교회에 대한 큰 사랑 때문이었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선교적 상황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 목회자로서 맞닥드려야 하는 문제들은 결코 만만치만은 
았았다. 그런 문제들은 성서학적으로도 잘 해결되지 않았고, 선교학적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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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 교회의 진짜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 찬란했던 서구 기독교는 이제 명맥을 
거의 잃어가고 있다. 유럽의 교회는 이미 수많은 교인들과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으며, 
교회는 관광지가 되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급격한 이슬람화와 최근에 대두되는 
아이에스(IS)1의 테러와 유럽 젊은이들의 IS 가입에 과연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회에는 과연 어떤 희망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곳 
미국의 현실은 어떤가? 미국의 뜨거웠던 대부흥의 기조는 점점 사라지고, 개인주의적이며 
소비주의적인 형태를 띠고 있던 미국의 많은 교회가 교회성장의 쇠퇴와 더불어 유럽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영원히 쇠퇴하지 않을 것 같았던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 세계 10대 교회 안에 5 
개의 교회가, 세계 50 대 교회 중에서 한국 교회가 24 개나 차지하고 그 작은 나라에서 
전세계 선교사 파송 2위의 선교 대국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던 시간이 엊그제 같았다.2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그렇게 자랑하던 대형교회의 문제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교회의 재정비리, 건축비리, 더 심각한 것은 적지 않은 수의 목회자들의 윤리적, 성적 
타락이다. 도대체 한국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결국은 
곁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 뿌리의 문제이다. 신앙 본질의 문제요, 근본적인 영성의 
문제다. 학문적으로 분석해본다면 그것은 결국 잘못된 성서학의 문제요, 선교학의 문제요, 
교회론의 문제이다.  
필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세 가지 곧 성서학, 선교학, 교회론 모두를 충족하며 
현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오랜 고민 끝에 발견한 
보석은 바로 선교적 교회론이었다. 성서가 말하고 있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과 본질, 
선교학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선교, 교회론에서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이 
모두가 바로 이 선교적 교회 안에 하나로 녹아 있었다. 이 진리를 발견한 필자는 정말 
그때의 감격과 희열을 잊을 수 없다.  
                                                 
1 IS 혹은 ISIS라고 불리는 이슬람 수니파의 급진단체로서 이 단체의 full name은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이다. 이슬람 내에서도 이단이라고 할 만큼 급진적이며 폭력적이고 현재 
중동지방 뿐만 아니라 유럽과 전세계를 상대로 테러를 벌이고 있으며, 젊은이들을 모집하고 있다. 
2 http://cyw.pe.kr/xe/a23/341604, 2015년 2월 28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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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뿐만 아니라 선교적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 수록 필자는 선교적 
교회론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임을 
더욱 더 알게 되었다. 참으로 감사했던 것은 첫째로, 필자가 지금 속해 있는 존 웨슬리의 
감리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가장 표본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한국에서 섬겼던 선한목자교회가 이 시대의 선교적 교회의 모델로 제안하기에 손색이 
없다는 것이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어 가고 
있는 요즘, 선교적 교회는 우리의 무너진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이다. 
특별히 필자는 지역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로서 지역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이 연구가 지역 교회를 살리고, 무너진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것이 
필자가 선교적 교회를 연구하게 된 배경이다.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남가주주님의교회와 한국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효과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역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표 
본 연구는 남가주주님의교회와 한국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세우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진다: 
1.선교적 교회론의 태동 배경으로서 상황적,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이해한다.  
2.선교적 교회론의 등장 배경과 역사, 정의, 핵심가치에 대해서 이해한다.  
3.선교적 교회의 역사적 모델로서 존 웨슬리의 감리교를 연구한다. 
4.선교적 교회의 현대적 모델로서 선한목자교회를 연구한다.  
5.남가주주님의교회를 선교적 교회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연구한다.  
6.결론으로서 모든 연구를 통해 발견된 지역교회의 선교적 교회로의 효과적 전환을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가진다.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이해함으로 앞으로의 목회에 유익을 얻고, 둘째 저자가 섬기고 있는 
남가주주님의교회와 한국 교회에 선교적 교회를 제시함으로써 교회들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마지막으로 선교적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와 전환원리를 제시함으로 
선교학적으로 기여하는데 있다.  
연구의 중심과제 
본 연구의 중심과제는 남가주주님의교회와 한국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세우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선교적 교회를 성경적, 선교학적, 역사적, 그리고 상황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선교적 교회로의 효과적 전환을 위한 사역원리를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질문들 
본 연구를 위해서 수행해야 될 연구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1) 선교적 교회론의 태동 배경은 무엇인가? 
2) 선교적 교회론의 등장 배경과 역사, 정의, 핵심가치, 사역 원리는 무엇인가? 
3) 선교적 교회의 역사적 모델로서 감리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4) 선교적 교회의 현대적 모델로 선한목자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5) 선교적교회의 관점에서 본 남가주주님의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6) 지역교회의 선교적 교회로의 효과적 전환 원리는 무엇인가? 
필자는 이런 질문을 바탕으로 이 논문을 연구하고 진행할 것이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그동안 필자가 섬겼던 한국의 선한목자교회와 미국의 
남가주주님의교회를 경험적 관점에서 주 연구 대상으로 다룰 것이며, 선교적 교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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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존 웨슬리의 감리교에 대한 내용은 주로 문서를 통한 학문적, 문헌적 연구를 통해 
살펴보려 한다. 또한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본 연구는 성경적 관점, 
선교학적 관점, 역사적 관점, 상황적 관점에서 그 연구 범위를 제한하려고 한다.  
용어 정의 
본 연구를 함에 있어서 세 가지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데 아래와 같다.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루이스 바렛(Lois Y. Barrett)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선교적 교회는 깨어지고 죄로 물든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하고, 
구속하고, 하나님께서 세계에 대해 항상 의도해 오신 대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함으로써 형성되는 교회다. 선교적 교회들은 자신을 
보내는 존재로 생각하기보다 보냄을 받은 존재로 생각한다. 선교적 회중은 
하나님의 선교가 회중이 행하는 모든 것-예배로부터 증거, 제자도를 위해 
구성원들을 훈련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스며들게 한다. (최동규 2011:83)  
선교적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학자들의 정의가 다양함으로 그것을 정의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지만 바렛은 가장 포괄적인 정의를 하고 있다. 선교적 교회를 필자가 
정의한다면 선교적 교회란 선교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부여받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요, 세상에 보냄을 받은 공동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를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기능으로 보지 않고 교회의 
본질로 보고 이 시대의 문화와 지역을 존중하며 성령에 의하여 역동적으로 복음과 사회 
봉사를 수행하여 세상을 섬기는 교회를 말한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GOCN)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는 영어로는 ‘Gospel of Our Culture Network’로서 
선교적 교회론의 실제적 시작점이 된 영국의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의 ‘복음과 
우리 문화에 대한 대화’(GOC, the Gospel and Our Culture conversation)의 영향으로 파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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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연구자들과 학문, 그 네트워크를 말한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콜롬비아 신학교의 대럴 구더(Darrell L. Guder), 루터 신학교의 크레이그 밴 겔더(Craig Van 
Gelder), 웨스턴 신학교의 조지 헌스버거(George R. Hunsberger) 등이다(최동규 2011:80).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본래 ‘하나님의 선교’라는 용어는 발터 프라이탁(Walter Freytag)이 편집한 빌링엔 
대회(1952)에서 칼 하르텐슈타인이 “신학적 각성”이라는 글을 쓰면서 등장하였는데, 
하르텐슈타인은 이 용어를 쓸 때, “선교란 단순히 개인의 회심이나 주님의 말씀을 향해 
복종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공동체의 회집에 대한 의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전 피조물 위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려는 포괄적인 목표를 가지고 
아들을 보내심, 즉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홍기영 2014:413). 하나님의 선교라는 용어는 선교적 교회론이 탄생되는데 
결정적인 동기를 제공했고,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필자는 이 논문을 진행하는 연구 방법으로 크게 문헌연구, 역사적 연구,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첫째, 문헌연구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문헌적 자료를 검토하는 연구 방법으로 여기서 문헌적 자료란 이미 타인이 발표한 책, 논문, 
기사, 일기, 통계자료 등을 의미한다. 둘째, 역사적 연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관찰자들의 보고를 찾아내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평가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었는가를 
정확히 기술하는 동시에 그 일들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과정이다. 셋째, 케이스 스터디 
방법은 사회 과학 관련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방법의 하나로, 하나 또는 몇 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연구인데 특정 집단, 사건, 공동체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첫째, 선교적 교회의 이론적 이해를 위해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를 할 
것이며 둘째, 역사적 관점에서의 선교적 교회를 살펴 보기 위해서는 문헌연구와 역사적 
연구를 병행할 것인데, 기독교 역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 문헌 연구 방법을 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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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리고 역사적 연구는 역사적 방법론에 따라서 서술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셋째로, 
선교학적 관점을 살펴 보기 위해서는 주로 선교학자들이 기록한 책을 중심으로 한 문헌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 선교학적 방법론은 한 주제에 대해서 다분히 통합적인 특성을 
지닌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함에 있어 저자는 여러 가지 선교의 주제들을 통합하여 선교적 
교회를 살펴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선한목자교회와 남가주주님의교회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케이스 스터디 방법과 경험론적 방법을 병행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각종 통계 
자료 및 온라인 매체 자료 등을 활용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연구 개관 
본 연구에서 필자는 1 장 서론 부분에서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표, 
연구의 중요성, 연구의 중심과제, 연구 질문들, 연구의 범위, 용어 정의, 연구 방법, 연구 
개관 등을 제시할 것이다. 2 장에서는 왜 선교적 교회론이 탄생되게 되었는지에 관련된 
상황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 등을 살펴볼 것이다. 3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시하는 장으로 선교적 교회론의 등장 배경과 역사, 선교적 교회론의 
정의와 핵심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레슬리 뉴비긴과 GOCN 학자들을 중심으로 
선교적 교회의 효과적 전환을 위한 사역 원리들을 제시할 것이다.  
4 장에서는 선교적 교회의 역사적 모델로서 존 웨슬리의 감리교회를, 현대적 
모델로서 선한목자교회를 케이스 스터디하여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역원리들을 
도출하는데 있다. 5 장에서는 현재 필자가 섬기고 있는 남가주주님의교회를 선교적 
교회론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 남가주주님의교회의 선교적 강점과 도전요소들을 분석할 
것이다. 6 장에서는 이런 분석과 연구를 토대로 남가주주님의교회의 선교적 교회로서의 
효과적 전환을 위한 사역원리는 무엇이고, 한국 교회 전체에 적용될 선교적 교회로의 
효과적 전환을 위한 사역 원리들과 전환 원리들은 무엇인지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2 장 
 
선교적 교회론의 배경 
선교적 교회론의 배경에서는 시대별 선교상황을 정리하고 선교적 교회론의 역사적 
태동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시대별 선교 상황 
이곳에서는 선교적 교회의 탄생 배경으로서 초대교회, 중세, 근대, 현대 교회의 
선교 역사를 살펴 보면서 역사를 통하여 파생된 선교의 상황적 배경을 연구할 것이다.  
초대교회의 선교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그리고 교인들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하곤 한다. 
그런데 과연 초대 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피상적이고, 획일적으로 접근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서도 
초대교회의 본질적 핵심은 선교라는 관점에서 초대교회의 선교적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조망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런 선교적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의 여러 초대교회들의 모습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초대교회의 모델로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다른 교회들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이들의 공통점은 첫째, 구령의 
열정에 사로잡힌 전도공동체였으며(행 2:40-41; 4:29-31; 빌 1:14). 둘째로, 뜨거운 기도를 
바탕으로 한 성령 공동체로서 선교의 주체이신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였고(행 2:1-4; 2:42, 
46; 4:31; 13:2), 셋째,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활발했으며(행 2:42; 살전 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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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구제하고 돌보는데 앞장서는 교회(행 6:1-4; 고후 
8:1-2)였다는 것이다(김주덕 2011:211-212).  
이처럼 이들 초대 교회들이 각자 속한 위치와 구성원, 환경들은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이 교회들이 전도와 선교에 교회의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는 것이다. 이들 
초대 교회들의 공통점은 교회의 목적이 단순한 교회 성장과 부흥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교에 대한 대위임령을 따라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말로만 행하는 전도가 아니라 섬김과 희생, 삶을 통한 선교를 보여줌으로 
불신자들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은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이들의 순종에 함께 하셨다. 이런 
초대교회들의 선교적 교회로의 모습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았으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주었다. 선교중심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중세교회의 선교 
로마의 핍박과 엄청난 박해를 받아오던 초대교회가 콘스탄틴 대제(Constantine the 
Great)의 밀라노 칙령(The Edict of Milan, 313 A.D.) 으로 국교로 공인되었을때, 교회와 
세상은 찬란한 복음의 영광이 도래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으며,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한껏 기대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냈다. 
겉으로 보이는 교회의 교인 숫자는 증가하였고, 찬란한 기독교 문명과 문화는 꽃피었지만, 
반대로 진정한 구원과 선교는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문화적인 기독교인, 사회 제도로서의 
종교인들은 만들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 중생하고 거듭난 성도들은 많이 배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교회가 사회 제도의 일부가 되고, 모든 시민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교회의 구령과 선교에 대한 열정이 급속도로 
식어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교회는 점점 정체되고, 타락하며, 제도화된 교회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쉽게 성도가 되고,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의식은 곧 교회의 
타락과 부패, 곧 중세 교회의 암흑기를 도래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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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적 교회론의 중요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인 대럴 구더는 콘스탄틴 대제 이후 
세속화 되었으며, 선교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전체의 모습을 기독교 
세계(Christendom)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말하였다. 그는 “기독교 세계는 교회와 국가가 
제휴하고, 기독교는 사회의 종교로서 보호받으며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교회는 
합법적으로 설립된 기구의 형태로 문화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Guder 1998:32; 정승현 2014:32에서 재인용) 라고 말하였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의 국교로서의 공인은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에게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부흥을 주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타락과 세속화의 시작이었다. 교회에 엄청난 
부와 권력이 집중되게 되어 점점 타락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이제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전반에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서구 신학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등장한 서구 신학의 문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과 선교에 대해서 심각하게 왜곡하는데 있다. 데럴 구더는 바로 이런 
기독교 공인 후 기독교 역사 1,500 년 동안 이 서구 신학에서 선교에 대해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제 로마 제국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자동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무의미화 되었고, 선교가 빠진 교회는 점점 더 국가 종교화, 권력화, 
세속화의 길로 걷게 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교, 낮아짐의 선교,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구원의 감격 
등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교회는 점점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존재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다. 이제 선교는 더 이상 유럽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으며, 
유럽 밖, 곧 로마제국 밖의 야만인들인 이교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로 한정되게 
되었다. 또한 선교하는 사람은 오직 선교사들만 행하는 것으로 심각하게 왜곡되어 
갔다(정승현 2014:298-299). 이제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으며, 종교 기능만 수행하는 성경적 교회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후로부터 서구교회는 1500 년간의 기독교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교가 
더이상 필요없는 이상한 기형적인 교회로 변질되어 간 것이다.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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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의 개념은 점점 왜곡되어 갔는데 그것은 선교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 유럽 이외의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었고, 서구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보다는 기독교 문화를 미개한 다른 나라에 이식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Guder 1998:4; 
이상훈 2012:96에서 재인용). 
피선교지에 대한 중세 교회의 이런 우월감과 문화적 제국주의, 그리고 민족적 
선민의식은 점점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였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진 것처럼 중세 유럽 교회들도 자신들만이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며, 교회로서 
미개한 나라에 기독교 문화를 전하되, 안되면 힘과 무기를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문명화하고, 복음화 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한 것이다(Gelder 2000:30; 이상훈 2012:96에서 
재인용). 
이와 더불어 이제 선교는 점차적으로 교회의 본질적인 측면이 아니라 교회의 
기능적인 측면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잘못된 선교의 왜곡은 이제 선교를 교회가 
감당하는 것으로, 교회의 기능적인 측면으로만 이해되어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것으로 급기야 왜곡되게 된다. 표현 또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선교가 아니라 
“교회의 선교” (mission of the church, or the church’s mission)로 언급되게 된다. 결국 선교는 
교회가 감당하는 여러 기능 중 하나이며, 하나님의 개입은 점점 축소되는 축소주의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이상훈 2012:96-97). 
결론적으로 중세시대의 선교는 기독교의 국교화로 인한 벅찬 기대와 희망으로 
출발했지만 선교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선교의 퇴보를 가져오는 시기였다. 이것이 역사의 
모순이며, 기독교 선교역사의 실제였다.  
종교개혁시대 교회의 선교 
1517년 루터의 종교 개혁이 성공하여 개신교회가 설립되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선교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진보가 초기에는 없었다. 종교개혁 후 개신 교회 안에 선교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선교의 퇴보가 있었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종교개혁자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 때문이었고, 특별히 루터 교회는 불신자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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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를 150 년 동안 명백하게 거부하였다고 강석형은 말한다. 왜 이들은 선교에 
소홀했을까? 첫째로 예수님의 대위임령(마 28:19)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12사도에만 국한 
된 것이며, 둘째로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이미 모든 곳에 전해졌고(마 16:20), 
유대인들이나 무슬림과 같은 이방인들의 복음에 대한 거부는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와 
같은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믿고, 복음에 대한 거부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하는 잘못된 성경관과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선교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관점으로 선교하지 않은 것이다(강석형 2007:14-105). 
이처럼 잘못된 신학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게 된다.  
종교 개혁기의 선교의 문제에 대해서 허버트 케인(Herbert J. Kane)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개혁자들 가운데 선교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인간의 책임을 배제한 예정론자들이 많이 있었으며, 둘째 그 당시의 
상황적 어려움을 들었는데 비록 종교개혁을 했지만 모든 여건이 카톨릭에 비해서는 너무 
열악했고, 여러 전쟁으로 인하여 생존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개신교회로서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나 열정을 가질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셋째, 유럽의 개신교회는 아시아, 아프리카와 신세계에서의 선교에서 카톨릭보다 
고립되었다는 것이다. 즉 신대륙을 발견한 카톨릭 국가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그 시대에 
개신교 국가보다는 식민지 경영과 선교에서 주도권을 더 많이 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질서, 즉 교황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결정구조가 개신교회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2007:105-106). 이처럼 
종교개혁기에 오히려 선교의 부흥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했던 우리의 기대는 
정반대였음을 알게 된다.  
근대시대 교회의 선교 
이제 필자는 계몽주의 및 근세, 근대 시대의 교회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시대 구분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지만 편의상 필자는 르네상스 운동 이후의 근세시대와 
계몽주의시대를 포괄하여 1차 세계대전 전까지의 시대를 근대시대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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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의 세속화와 종교화는 계몽주의 운동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이성중심이다. 곧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더 신봉하게 된다. 또한 과학의 비약적 발전으로 말미암아 
신비적이며, 절대적인 종교의 영역이 이제는 객관화 되고, 비판화 되어 점점 신앙의 힘은 
없어지게 된다. 사람들은 이제 점점 종교와 신앙이 아니라 이성과 과학법칙을 더 좋아하게 
되었고,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와 더불어 도시와와 신대륙의 발견을 통한 
세계화는 사람들의 시야늘 넓혀 주게 되었고, 다양한 세상에 대한 탐구와 호기심을 
자극하여,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반감을 일으켰다. 이런 개방성이 확대되자 
다양한 종교와 신앙 체계를 접하면서 점점 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종교의 다원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근대에 들어서면서 발전한 과학기술과 
매스컴의 발달, 이민의 확대로 점점 더 이런 현상은 가속화 되었다. 이런 종교의 다원화는 
이제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하는 주도권을 갖게 했다. 이를 통해 점점 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정승현 2011:336-344). 
구더는 이 시대의 문제를 ‘축소주의(Reductionism)’라는 단어로 정확히 
지적하였는데, 곧 그는 선교의 축소가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승현은 이 시대의 
문제점을 계몽주의 이후 개인의 구원을 강조한 나머지 교회 공동체의 복음 전파의 사명과 
공동체성도 상실시켰다고 지적한다. 그렇다. 사회와 국가, 전 세계와 우주를 포괄하는 
복음의 의미가 한 개인의 구원의 의미로 전락하는 것은 복음의 거대함을 아주 작게 
축소하는 축소주의인 것이다. 이것은 또 다른 복음의 이기주의요, 기복주의가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축소주의가 교회의 사도성과 선교의 역동성을 상실하게 만든 것이다(정승현 
2014:301-303).  
물론 이 시대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선교의 진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스캇 
라투렛(Scott Latourette)이 말한대로 바로 ‘위대한 세기’ (The Great Century) 인 19세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1 그러나 이 당시의 선교의 한계점은 선교가 특정한 선교단체와 
                                                 
1라투렛 교회사 교수는 1817-1914년까지의 유럽과 북미의 역사를 “위대한 세기”(The Great 
Century)라 하였다. 그 이유는 바로 19세기에 개신교의 복음 선교가 절정에 도달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http://oikoumene.tistory.com/37, 2015년 3월 3일 발췌. 
 
15 
개인을 중심으로, 그리고 주로 해외선교의 관점에서 주로 선교가 행해졌다는데 있다. 물론 
이 시기는 정말로 개신교 역사상 가장 선교에 헌신한 시기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모든 
평신도들과 교회들이 선교에 눈을 떠서 선교를 교회의 본질로, 존재 목적으로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 시기에도 여전히 이분법적인 선교가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일부 
선택된 선교사만 선교하고, 평신도들은 선교적 존재의 뒤편에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는 뒤에 이루어 질 것이다.  
현대교회의 선교 
위대한 세기인 19세기의 선교적 열정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 대전을 지나면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전 세계적, 인류적 재앙 앞에서 사람들은 과연 교회란 
무엇이며, 세상과 교회의 관계는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속화되고, 제도화 된 교회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교회를 떠났고, 이에 대한 
거부로 소위 히피 문화를 파생시켰다. 이 시대 교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교적으로나 
교회론적으로 올바른 대응을 잘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 시대 우리가 또한 꼭 기억할 
것은 바로 이 시대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라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단어가 
세상과 교회를 강력히 강타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과 교회에 대두되기 
시작했다. 방동섭은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상적인 측면에서 20세기는 새롭게 등장한 포스트모던이즘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거대한 지적인 혁명”(a massive intellectual revolution) 이라고 
볼 수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우리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였다. 이 사상은 
한마디로 해체주의, 축소주의, 상대주의, 다원주의적 특징을 지닌 복합적인 
사상이다. 특히 포스트모던 사상은 종교 다원주의를 강조하면서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며 현상이 다를 뿐 실제는 같다는 주장을 통해 
퓨전(fusion)적 종교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이 최근 교회 안에도 
들어와 사상적 혼란을 빚어내면서 기존의 교회관, 구원관을 세차게 흔들고 
있다. (방동섭 2010:310-311) 
현대 시대에 이런 위기가 발생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선교적 입장에서 살펴 
본다면 한 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선교가 아니라 인간 중심적, 곧 교회 중심적 선교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롬부스(Christopher Columbu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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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륙을 발견한 후 근대를 거쳐 서구는 수많은 식민지를 개척했다. 선교의 명목으로 
그들에게 다가간다고 했지만 이것은 진정한 선교가 아니라 경제적 지배를 위한 또 다른 
문화적 지배를 종교의 이름으로 합리화 한 것이었다. 이 당시의 선교의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제국주의적 선교이다. 이 선교는 한 마디로 ‘힘에 의한 선교’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이는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발달된 서구문명을 힘으로서 식민지에 복음을 
전파하려는 방식으로서 식민지에 막심한 피해를 주었고 복음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불러왔다. 비록 선교의 명분을 가지고 왔지만 그들은 총과 대포로 식민지를 억압했고, 
그들의 반항을 막고 그들을 순화하기 위해 복음을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둘째는 권위적인 선교로서 백인 중심적 사고와 문화를 강요했다. 서구의 문화는 
월등하고 식민지의 문화는 하등한 것으로 취급하여 식민지의 문화 자체를 송두리채 
바꾸려고 한 잘못된 선교의 형태다. 마치 서구 문화를 받아들여야만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인식시키는 선교형태를 말한다. 물론 이 시대에도 이와 반대편에 서서 
희생과 헌신으로 선교한 위대한 선교사들이 참으로 많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런 
부정적 모습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1차 세계 대전과 2차 세계 대전을 지나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한 후 그동안 곪았던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많은 수의 식민지 국가들이 기독교를 배격했으며, 적지 않은 나라들이 선교 혹은 선교사 
‘모라토리엄’(moratorium)’2을 선언했다. 더 큰 문제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돌아온 후에 
본 고국의 모습이 더 참담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기독교 국가가 오히려 
이교도의 국가처럼 변했기 때문이다. 유럽은 점점 이슬람화되어 가고 있었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갔고, 결과적으로 교회는 텅텅 비게 되었다. 이것이 현대교회의 모습이었고, 
                                                 
2 지급 유예(支給猶豫) 혹은 지불 유예(支拂猶豫), 지급 연기(支給延期)의 뜻으로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전쟁·천재(天災)·공황 등에 의해 경제계가 혼란하고 채무이행이 
어려워지게 된 경우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일정기간 채무의 이행을 연기 또는 유예하는 일을 
말한다. 이 용어는 주로 주체가 국가일 때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선교나 선교사 모라토리엄이란 
식민지나 제 3세계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백인 중심의 선교우선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여 그들의 
선교 정책이나 선교사 파송을 중지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http://ko.wikipedia.org/wiki/모라토리엄, 2015년 3월 3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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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를 한다고 했지만 바깥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모두 실패한 현대교회의 슬픈 
자화상이었다.  
현대 한국 교회의 상황은 어떠한가? 1885 년 4 월 5 일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와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선교사가 한국 땅에 첫 선교의 발을 디딘 
후 한국은 소망이 없던 땅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선교가 시작되면서,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는 점점 그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온 
물질만능주의, 대형교회 지상주의, 목회자의 권위주의, 세상과 단절된 이중적 신앙생활 
등으로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불신자들이 외면하는 교회가 되기에 이르렀다.  
최동규가 지적한 현대 한국 교회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교회를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인간의 소유로 생각하는 사고 방식,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이원론적, 
계급적 사고 방식, 모이는 교회만 강조한 나머지 삶의 영역에서 흩어지는 선교적 삶을 
경시한 태도, 영혼 구원에만 머물러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신앙, 그리스도의 
현존이 아니라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선교를 변질시키는 것, 자신들의 교회만 성장하면 
괜찮다고 하는 성장 지상주의 등의 문제가 있다(최동규 2014:349). 특히 세속적 가치에 
따른 교회성장 위주의 선교는 교회간 목회자간 경쟁과 갈등을 불러 일으켰고, 기독교 
최고의 가치인 사랑과 섬김을 성공과 경쟁의 가치로 대치시켰다. 이런 성공 일변도의 
교회철학은 목회자의 타락을 불러왔고, 심지어는 목회자가 타락하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교회만 성장하고 크면 괜찮다는 성장 만능주의에 심각하게 빠지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교인들의 신앙이 매우 개인적이며, 
영적인 차원으로만 제한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들은 신앙와 삶을 분리하는 심각한 
이원론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심한 경우 현대 교인들은 교회를 취미나 오락과 같이 
선택적인 차원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최동규 2014:328-329). 이런 교회의 참된 영성의 
상실, 성직자의 윤리적인 붕괴로 인한 교회 신뢰도의 추락, 교회의 정체성의 혼란이 야기한 
교회에 대한 현대인들의 무관심 등 우리는 현대 교회 안에 스며드는 어두운 그림자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방동섭 20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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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IS사태라고 할 수 있다. 서두에서 
밝힌바와 같이 복음의 중심에 있었던 유럽과 그리고 미국이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의 
청소년이 IS에 가담하고 테러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의 선교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헛된 
진리를 가지고도 그렇게 자신있게 세상을 선동하는 그들의 모습과 진짜 진리를 
가지고서도 세상을 향해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제대로 외치지도 못하는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 과연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선교적 교회론의 역사적 태동 배경 
선교적 교회론의 역사적 태동 배경에서는 교회론의 반성과 새로운 성서학, 
선교학의 등장과 하나님의 선교, 성육신적 선교, 그리고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선교대회를 통한 발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교회론의 반성과 새로운 성서학, 선교학의 등장 
이런 근대와 현대 교회의 위기는 교회론의 반성을 가져왔고, 이런 교회론의 반성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성서를 통해 새롭게 보려는 도전들을 파생시키게 되었다. 또한 
자연스럽게 새로운 선교론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켰다. 이를 통해 교회의 진정한 본질은 
선교라는 인식이 점점 싺트게 되었다. 근대와 현대교회의 이런 부정적인 선교와 교회의 
쇠퇴는 자연스럽게 교회의 문제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였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점차 
생기게 되었다.   
교회를 하나되게 하는 주제는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그동안은 구원사라고 하는 
정형적인 주제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경을 꿰뚫는 하나의 주제가 바로 
선교라는 사상이 힘있게 대두되었다. 아서 글라서(Arthur F. Glasser)는 그의 책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책 서두에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신구약 성경은 전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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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적인 책이다. 즉 인간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선교 활동과 목적을 계시하는 
책이다”(Glasser 2011:22). 글라서는 책 전체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 즉 창조와 아브라함의 
선택부터 신약 시대의 교회와 마지막 주님의 재림까지 연결되는 성경의 한 주제를 
선교라고 말하고, 성경을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성경신학이 선교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구약은 선교적인 책이 
아니라고 여겨졌으며, 이런 잘못된 시각은 선교의 주체를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는 오류를 범하도록 한 것이다.   
데이비드 필벡(David Filbeck)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성경 본문의 전체적인 의미, 성경에서 질서 있게 전진하고 있는 것은 
선교이며 그것은 우주적인 소망의 복음 안에서 타오르는 중심 불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동안 해석학에서 잃어버렸던 영역이다. 참으로 구약과 
신약을 통합하여 그 다양한 주제들을 하나의 모티브로 연결하는 선교의 
관점은 근대 신학적 해석 가운데 종종 간과되었다. 많은 근대 신학자들이 
불행하게도 찾아낸 것을 단념했던 신구약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적 연결은 
선교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선교의 관점은 성경 
전체의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 관한 신학적 연구는 이러한 
구조를 유지하는 관점에서 서술되어야 한다. 구약 해석에 나타난 선교적 
관점은 신약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으며, 나는 어떤 신학적 주제도 이에 
비할 수 없다고 믿는다. (Filbeck 1994:10; 방동섭 2010:129에서 재인용) 
그렇다. 성경을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놀라운 성경의 통일성과 일관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성경 전체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선교의 하나님’(the missionary God)을 만나야 한다. 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명벽히 나타나 있다. 우리의 고정화된 성경신학의 관점을 
가지고 구약을 보지 않고, 선교신학적 관점으로 구약을 읽으면 놀랍게도 우리는 구약의 
수많은 부분에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조지 비체돔(George F. Vicedom)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단 한가지 의도 즉 인류를 구원하는 데 맞추어져 있다”고 
하였다(방동섭 2010:129-131).  
요하네스 블라우(J. Blauw)는 1962년에 발표한 교회의 선교적 본질(The Missionary 
Nature of the Church)에서 성경해석의 연구를 선교적인 입장에서 재검토하여 성경적 선교 
신학의 체계를 잡는데 탁월한 공헌을 하였다. 그는 “선교 운동이 과거의 일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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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으로 전락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운동으로 남기 위해서는 선교를 하나의 
역사적 현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교회의 본질로 이해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적 근거를 가진 선교의 개념화가 필요하다”(방동섭 2010:134) 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교회론의 반성은 성경의 주제는 선교라고 하는 새로운 선교신학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의 역할을 하였고, 선교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새로운 성서론을 통해 
나타난 교회의 본질은 선교인데 과연 선교학적으로 볼 때 그동안의 선교는 왜 
잘못되었는지 진정한 선교란 무엇인지를 다시금 역으로 묻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하나님의 선교의 탄생 배경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의 
주체를 이전과 다르게 인식하는 것인데 선교의 주체는 교회나 인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 년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서구 기독교의 선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선교가 아니라 
인간과 교회가 중심된 선교를 지속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6 세기 카톨릭 주도의 
선교에서도 그랬고, 종교개혁 이후와 19 세기 개신 교회가 선교를 주도한 이후에도 
상당시간 지속되었다. 이 시가의 선교의 형태는 한마디로 제국죽의적이며, 권위적인 선교 
방식이었다.  
이것은 비서구 세계에 자신과 유사한 교회를 이식하는 것이었으며, 더 심각한 것은 
식민주의 정책과 더불어 이런 선교를 병행하여 시행하여 서구 밖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반감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 
중심의 제국주의적 선교형태에 대하여 비판적 소리를 낸 사람이 바로 독일의 칼 
하르텐슈타인(Karl Hartenstein)이었다. 하르텐슈타인은 하나님 중심의 바르트(Karl B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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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중심 또는 교회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선교개념을 
발전시켰다(홍기영 2000:412-413).  
하나님의 선교의 용어 탄생 배경 
본래 ‘하나님의 선교’라는 용어는 발터 프라이탁이 편집한 빌링엔 대회(1952)에 
대한 독일어 보고서에서 칼 하르텐슈타인이 “신학적 각성”이라는 글을 쓰면서 등장하였다. 
하르텐슈타인은 이 용어를 쓸 때, “선교란 단순히 개인의 회심이나 주님의 말씀을 향해 
복종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공동체의 회집에 대한 의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전 피조물 위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려는 포괄적인 목표를 가지고 
아들을 보내심, 즉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홍기영 2014:413).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와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의 관계는 필수적이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우리는 자꾸 선교의 목적을 교회 부흥과 성장에 눈을 맞추어 왔다. 아니면 개인의 생명과 
영혼 구원으로 축소시켰다. 그러나 선교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한 개인의 구원 이상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리스도의 주권이 온 우주와 온 인류에게 미치는 사건이다.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선교에 
있어서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서 대리자요, 사명을 맡은 자이다.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자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신학에 대해서 강조한 조지 래드(George E. Ladd)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둘째,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창조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 불러오지 않으셨다고 하면 더 이상 교회는 
세상에 없다. 셋째, 교회는 과거와 미래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여 증거한다. 넷째, 
교회는 예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듯이 멤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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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들이 실천된다는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이다. 다섯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이다; 교회가 세계 도처에 복음을 전파함으로서 하나님은 
누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실 것이다. 
(홍기영 2014:425)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유명한 신학자로 하나님의 나라 라는 책을 쓴 존 
브라이트(John Bright)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다.  
교회는 선교적 백성이다. 만약 교회가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있다고 
선포한다. 교회가 전하는 그 복음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한다. . . .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이다. 교회 안에 영원히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홍기영 
2014:425)  
선교학자들의 공통점: 하나님의 선교 
사실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단순히 하나님의 선교를 주창한 레슬리 뉴비긴이나 
대럴 구더를 중심으로 한 GOCN학자들로부터 직접 탄생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보다 더 
빨리 칼 하르텐슈타인이나 비체돔을 비롯하여, 칼 바르트의 신학, 존 스토트의 선교 개념 
등에 먼저 등장한다(홍기영 2014:414). 칼 바르트는 선교와 교회는 신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밝히면서,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삼위일체 구조 안에서 증거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주장했고, 칼 바르트에 영향을 받은 칼 하르텐슈타인은 선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관계적 운동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 신학을 
전개했다(이상훈 2014:173). 데이비드 보쉬의 선교관 또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성부와 성자가 다시 성령을 보내시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다시 파송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2014:174). 최형근 또한 선교의 분명한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교회의 본질은 곧 세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참여라고 말한다(2014:174). 또한 티모시 테넌트(Timothy C. 
Tennent)도 선교의 원천을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님을 선교의 실현자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선교를 가능케 하는 능력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 파송이 가장 큰 선교적 사건이지만 실제적인 선교적 의지와 집념의 시작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서 실현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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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적 교회론을 처음으로 수립하였고 현재까지 발전시키고 있는 북미의 
GOCN 과 모체였던 영국의 GOC(The Gospel and Our Culture)는 선교의 정의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선교에 대해 일관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선교는 하나님의 가장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다시 말해, 선교적 
교회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동의하는 가장 근본적인 사실은 선교가 지역적이고 다양한 
선교들(missions)을 지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큰 선교인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로 보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에서 선교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후에 성부,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정승현 2011:47-48).  
레슬리 뉴비긴은 선교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야말로 하나님의 선교를 가능하게 되는 근거라고 주장하였다(최동규 2014:330). 
결론적으로 모든 선교는 인간이나 교회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시행되는 선교인 것이다.  
노윤식은 교회와 선교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여 말한다. 
지난 19-20세기 선교의 미숙함은 선교가 교회의 선교로만 제한되어 
이해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에는 교회와 선교의 관계에서 교회의 
선교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선교의 목적이 국내 혹은 국외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로만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선교는 교회의 
선교 이전에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이고, 교회의 영역을 넘어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하는, 즉 정치, 경제, 역사, 종교, 
문화, 생태계 등 전 인류와 우주의 영역에까지 확장되는 일(mission)이다. 
(노윤식 2007:72-73) 
흥미로운 것은 그동안 교회 역사를 보면 에큐메니칼 진영이나 복음주의 진영 
양자는 끊임없이 신학적인 부분에서 대립과 반목을 보여왔는데 이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에서는 모두 동의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이 얼마나 
성경적이며, 올바른 것인가를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선교의 동력이 되시며, 선교의 목적이 된다. 선교는 인간의 노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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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로 이루어질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선교는 교회보다 크다. 선교는 교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가 선교를 버리면 교회가 아닌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선교적 교회를 태동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또한 이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 신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함께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 개념 등에 대한 
에큐메니칼 진영과 복음주의 진영의 일치와 공통적인 수용은 그 하나님의 선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선교론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대시키게 되었다.  
성육신적 선교 
테오 순더마이어(Theo Sundermeier)는 예수의 선교를 성육신 선교라고 정의하였고, 
그 의미를 독일을 비롯한 서구 선교 역사와 신학을 스스로 반성하는 데에서부터 찾고자 
시도하였다. 그는 서구의 선교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과 우월주의를 바탕으로 한 선교라고 
비판하였으며, 서구의 선교가 진화론적 사고에 근거한 “선교하는 선진 문명의 제 
1세계”와 “미개한 제 3세계 선교 대상국”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었다고 비판하였다. 이런 
서구의 잘못된 선교의 모습이 복음과 기독교를 제 1 세계의 문명과 동일시하고, 제 
3 세계에는 제국적 침략자로 인식하게 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선교 대안으로서 
차별화와 대상화를 극복하는 예수의 성육신적 선교, 즉 “타인과 함께 하는 교회”, “타인과 
더불어 사는 교회”를 주장하였다(박창현 2007:54).  
성육신적 선교는 한 마디로 서구 선교의 제국주의적 선교, 권위주의적인 선교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선교의 수행방식에 대한 반성으로, 선교를 함에 
있어서도 힘과 돈에 의해서 식민지 국가를 지배하려고 했던 제국주의적 선교방식을 
반성한 것이며, 겸손과 낮아짐, 약함의 선교가 아니라 교만함과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한 
권위주의적 선교를 반성한 것이다. 또한 십자가의 선교가 아니라 십자군의 식의 선교를 
감당한 것에 대한 반성인 것이다. 이런 성육신적 선교는 선교의 형태가 어떻게 수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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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반성을 가져오게 하여 새로운 선교에 대한 관심을 더욱 더 불러 
일으켰다.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선교대회를 통한 발전 
복음주의 입장의 선교와 전도 
에큐메니칼 운동이 ‘세상 속에서’를 선교에서 강조한다면 복음주의는 ‘성서 
속에서’의 선교에 강조점을 두었다. 그들의 변화는 1974 년 로잔 세계복음화대회(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sm, ICOWE)를 기점으로 선교에서 사회적 책임까지 
포용하게 되었다. 선교에 있어서 복음주의의 입장을 살펴보자. 에큐메니칼 진영이 전체 
교회의 삶에 초점을 두었다면 복음주의는 개인의 구원과 신앙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다. 
복음주의는 전도의 우선성과 독특성이 위협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한다. ‘타종교와의 
관계’에서도 복음주의자들은 좀 더 완강한 입장을 나타낸다. 또한 에큐메니칼의 ‘우주적 
구원’(universal salvation)을 거부하는 경향이 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유일성 
상실을 심각하게 우려한다(장성배 2007:199). 
에큐메니칼 입장의 선교와 전도 
에큐메니칼 진영은 변화하는 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을 강조하면서 1910 년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를 기점으로 교회의 개교회주의, 개교단주의를 비판하면서 총체적 
선교를 주장하였고,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강조했다. 그들에게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일치와 연합’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약점은 전체를 강조하다가 보니 
개개인의 삶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약화 시켰다. 그리고 하나된 우주적인 큰 교회를 
강조하다 보니 개교회들의 중요성을 놓치게 되었고, 너무 넓고 모호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갖게 하였다(장성배 2007:194-197). 
이처럼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컬 진영은 여러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학과 교회를 더욱 풍성히 한 고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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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도 많다. 특별히 WCC(World Council of Churches)나 IMC(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등의 회의를 통해 이들이 점점 공통점을 찾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와 






제 3 장 
 
선교적 교회론
선교적 교회론에서는 선교적 교회론의 신학적 이해와 학자별 입장과 주장을 
중심으로 선교적 교회의 특징과 사역 원리를 살펴 보고자 한다.  
선교적 교회론의 신학적 이해 
선교적 교회론의 신학적 이해에서는 선교적 교회론의 역사, 선교적 교회의 정의의 
의미, 선교적 교회론과 선교적 해석학의 관계, 선교학자들을 통해 본 선교적 교회론, 
선교적 교회론의 핵심 가치, 선교적 교회와 선교하는 교회의 차이, 그리고 선교적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선교적 교회론의 역사 
레슬리 뉴비긴 이전의 선교적 교회론 
사실 선교적 교회론은 1990년대의 GOCN의 모임 및 활동 훨씬 이전부터 나타났다. 
선교적 교회론은 호켄다이크, 크래머, 보쉬, 그리고 뉴비긴과 같은 선교학자나 선교사들을 
통해 탄생하게 되었으며, 대럴 구더를 비롯한 GOCN 을 통해서 더욱 더 발전하게 된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독교제국의 전통적인 교회론으로부터 벗어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강조하고, 교회의 본질이 선교며, 교회는 선교의 도구라고 말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뉴비긴의 선교학은 그가 총무로 있었던 국제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안에서 형성되었다. 1950 년대 초부터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은 선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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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위일체적 이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은 칼 바르트와 핸드릭 
크레머의 영향 아래 1952년에 독일의 빌링겐(Willingen) IMC회의에서 칼 하르텐슈타인이 
주장한 하나님의 선교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은 후에 호켄다이크의 주도 
하에 WCC의 주요 의제가 되었다. 뉴비긴의 선교에 대한 이해의 중심에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 성령을 통해 교회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놓여 있다(최형근 2011:109-110). 
근대와 현대를 넘어오면서 발생된 이런 서구 기독교 세계의 부정적 선교의 모습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한 질문을 불러 일으켰다. 
여기에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대한 새로운 흐름이 교회의 순진한 생각에 커다란 
충격을 제공하였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교회, 교회의 본질이 선교이며, 이 선교를 
온전히 수행하기 위한 교회, 즉 선교적 교회의 주창자는 사실상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이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와 개념이 
생기게 된 배경에는 칼 바르트, 존 스토트를 비롯한 학자들의 기여도 있었고, 이 밖에도 
많은 학자들과 선교대회,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큰 기여를 했다.  
레슬리 뉴비긴과 GOCN의 선교적 교회론 
선교적 교회론의 본격적인 시작은 사실상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 사역과 
선교신학에서 시작되었다. 뉴비긴이 직면한 서구 교회에 대한 선교적 도전은 복음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반응이었다. 1980 년대 영국에서 그와 관련된 한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과 현대 문화와의 대면에 관한 이슈를 제기한 일련의 대화의 장을 마련한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곧 “복음과 우리 문화에 대한 대화”(the Gospel and Our Culture 
conversation, GOC)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운동은 영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미 영국의 
기독교 상황은 이 대화를 통해 교회를 개혁하고 변혁할 힘을 거의 상실해 가고 있었다.  
1996년 영국의 GOC운동은 소멸되었고 1998년 뉴비긴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 어간에 이 운동의 영향력은 1980년대 중반 미국으로 초청된 뉴비긴의 강연을 
통해 도전을 받은 조지 헌스버거(George Hunsberger)에 의해 네트워크의 형태를 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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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여러 선교학자를 통해 미국에서 더욱 더 확산되게 되었다. 1990 년대 초 미국 
교회의 상황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소비주의로 인해 교회의 공신력이 떨어진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 
GOCN)는 미국 교회와 미국 문화에 대한 선교적 통찰과 분석을 담은 연구서들을 출판하여 
그 영향력을 확산해 나갔다(최형근 2011:108-109).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의 등장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라는 용어는 1989 년 영국에서 뉴비긴이 결성한 
‘복음과 우리문화 대화’ (GOC)에서 쓰이기 시작하여 북미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이 단어가 본격적으로 쓰이게 된 계기는 미국의 복음과 우리문화 
네트워크(GOCN)의 활동을 통해서다. 이 네트워크에서 활동했던 대럴 구더, 로이스 배럿, 
이너그레이스 디트리히, 조지 헌스버거, 알렌 록스버그, 그리고 크레이그 밴 겔더가 선교적 
교회: 북미 교회의 파송을 위한 비전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America)이라는 글을 함께 쓰면서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와 개념이 비로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홍기영 2014:404). 
선교적 교회의 정의와 의미 
선교적 교회의 정의 
GOCN 의 선교적 교회 개념을 학자마다 설명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간명하게 정의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그런데 여러 학자 가운데 루이스 바렛(Lois Y. 
Barrett)의 설명이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교적 교회는 깨어지고 죄로 물든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하고, 
구속하고, 하나님께서 세계에 대해 항상 의도해 오신 대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함으로써 형성되는 교회다. 선교적 교회들은 자신을 
보내는 존재로 생각하기보다 보냄을 받은 존재로 생각한다. 선교적 회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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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선교가 회중이 행하는 모든 것-예배로부터 증거, 제자도를 위해 
구성원들을 훈련하는 것에 이르기까지-에 스며들게 한다. (최동규 2011:83)  
선교적 교회의 의미 
그동안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선교라는 용어는 자국이 아닌 해외에 나가서 
전혀 다른 문화권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개 
교회에서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와 동일한 용어로 쓰여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에큐메니칼 진영의 진보적 신학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이 선교라는 용어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적극적으로 변혁시키는 용어로 사용해 왔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이 
선교라고 말할 때 쓰는 영어 단어인 ‘mission’을 선교(宣敎)라는 한자어, 곧 “가르침을 
베푼다” 라고 번역하여, 선교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하게 되었다. 사실 ‘mission’ 이라는 
영어 단어는 그 용법상 “사명”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 영어 단어는 
라틴어 ‘missio’(선교, 선교사) 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단어의 어원은 ‘mitto’로 뜻은 
동사로서 ‘보내다’ 이다. 이 뜻에서부터 “사절: 보냄을 받은 사람 또는 단체” 라는 의미를 
함축하게 되고, “사명: 사절에게 부과된 일” 이라는 의미로 발전되게 된 것이다(장성배 
2007:190). 
우리는 ‘missional’이라는 용어를 잘 이해할 때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1998년 ‘선교적 교회’의 출판 이후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mission’ 
혹은 ‘missionary’ 라는 용어대신 ‘missional’이란 신조어를 사용하게 된 데는 전략적인 
의도가 있다. 앨런 록스버러(Alan J. Roxburgh)와 스콧 보렌(M. Scott Boren)은 이렇게 
말한다. “‘mission’ 이란 단어의 끝에 ‘al’ 을 첨가함으로써 우리가 즉시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된다. 그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멈춰 서서 우리의 
가정을 점검하고 교회됨의 다른 방식이 있는지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초대한다”(최동규 
2011:82). 이처럼 GOCN 에 속한 학자들은 ‘선교적’ 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선교에 
대한 그 동안의 잘못된 사고 방식을 철폐하고자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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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 겔더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본 교회에 대한 세 가지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교회의 세가지 패러다임 
(최동규 2011:83) 
 
교회 분류 특징 역사 및 기원 
국가 교회 
(The established church) 
세상에서 하나님의임재와 
활동을 드러내는 일차적 
장소로서 존재 
주후 4세기 이후 
기독교왕국의 성립과 함께 
시작됨 
법인체 교회 
(The corporate church) 
기능주의적 교회론에 입각,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을 지는 조직 
근대 이후에 자발성에 
기초하여 생겨난 다양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성령에 의해 창조된 
사회적 공동체 
웨슬리 뉴비긴과 GOCN 
학자들을 통해 시작됨 
 
선교적 교회론과 선교적 해석학의 관계 
우리는 선교학을 살펴 봄에 있어서 늘 성서학을 통해 선교학을 보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볼 때 그동안 선교학자들은 성경을 선교적 관점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의 일부를 차용함으로 자의적 안목으로 성경의 특정 부분을 더 
강조하는 한계를 스스로 드러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반대로 성서학자들은 하나님의 선교가 분명히 성경에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역사 비평에 얽매여 성경 전체를 선교적으로 해석하지 못한 실수를 범하였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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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잘못된 역사와 상황 앞에서 ‘선교적 교회론’이 태동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론은 기존에 잘못된 이런 점들을 반성하고 성경을 통하여 교회론과 선교론을 
통합하고자 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강아람 2014:11). 
위대한 선교학자인 아서 글라서(Arthur Glasser)는 특별히 성서와 선교의 관계를 
매우 중시 여기면서 신구약의 연속성을 하나님의 선교로 보았으며, 역사비평으로 인해 
단절된 성경의 연속성을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 이야기로 회복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성경의 거대한 주제와 흐름을 선교로 보는 관점은 데이비드 보쉬(David Bosch)와 신약학자 
니센(Johannes Nissen)을 통해 더욱 더 발전하게 된다. 월터 카이저(Walter Kaiser Jr)는 
하나님의 선교적 명령이 구약에도 분명히 드러났다고 주장하였다.  
리처드 보캄 (Richard Bauckham) 또한 하나님의 선교적 본성과 백성들이 선교적 
정체성을 이해하는 토대는 성경을 선교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특별히 
이를 선교적 해석학이라고 불렀는데 선교적 교회론은 이처럼 성경의 새로운 관점, 즉 
선교적 해석학을 통해서 발전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강아람 2014:15-18). 데이비드 
보쉬(David Bosch) 또한 “초기 기독교의 역사와 신학은 우선적으로 선교역사이며 
선교신학이다”(Bosch 1991:16; 이상훈 2014:172 에서 재인용) 라고 말했다. 월터 카이저 
(Walter C. Kaiser, Jr.)는 “성경에 나타난 선교적 주제는 창세기로부터 시작된다. 선교적 
열정은 구약 전체를 가로질러 신약까지 이른다”(Kaiser 2006:8; 이상훈 2014:172 에서 
재인용) 라고 말하면서 구약이 철저히 선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문서임을 밝혔다. 
글라서는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불연속성에 있는 기존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오히려 
성경을 둘로 나누는 ‘신,’ ‘구’라는 단어가 부적절하다고 이의를 제기한다. “구약과 신약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구성한다”(Glasser 2003:18-20; 이상훈 
2014:172 에서 재인용) 고 말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했다.  
이상훈은 성경신학과 선교학 사이에서 선교적 해석학이 발전하게 된 과정을 두 
가지로 잘 규명하고 있는데 그는 첫 번째로, 선교 해석학의 전통적인 방법으로서 선교를 
말할때 성경을 일종의 선교의 증거 본문으로 뒷받침하고, 선교의 주제들을 찾아내는 어떤 
근거 자료로서만 사용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성경 전체의 의미에서 본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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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지 않고 소위 대위임령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28 장 18-20 절 같은 특정 본문을 
선교적 행위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본문으로만 축소하려는 시도를 지적하였다. 두 
번째는 이상훈은 선교적 해석학으로서 선교를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적 열쇠로 인식하는 
것을 말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선교 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확장되면서 선교가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적 열쇠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건전한 선교적 해석학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과정을 선교적 틀로서 바라보게 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선교적 산물로 이해하도록 
하며, 한 마디로 성경은 선교의 책이라고 결론 짓는다. 이처럼 성경신학과 선교신학은 
하나의 강력한 연결고리와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선교라는 하나의 주제인 것이다.  
선교학자들을 통해 본 선교적 교회론 
선교적 교회론의 주창자들을 통해 선교적 교회를 이해할 때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레슬리 뉴비긴 
우리가 선교학자들 중에서 레슬리 뉴비긴을 맨처음 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가 
선교적 교회의 창립자와 거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선교적 교회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20 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선교학자인 레슬리 뉴비긴과 함께 시작되었다. 1909 년 영국 
뉴캐슬(Newcastle)에서 태어난 뉴비긴은 대학에 입학할 당시만 해도 거의 무신론자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는 캠브리지대학교 학생기독운동(Student Christian Movement, SCM)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다. 뉴비긴은 SCM의 포용적인 전도 방식에 매료되었고, 
IMC 와 WCC 에서 상이한 기독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선교사 은퇴 
후에는 영국의 절대적인 다원주의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 
그는 인도 선교 사역에 헌신하였고, 인도사역 중간에 남인도교회 대표(Deputy 
Moderator)로서 WCC 의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였다. 1959 년부터는 IMC 의 
사무총장으로서 1961년 뉴델리 총회에서 WCC와 통합하는 과정에 공헌하였고, 그 후에는 
제네바로 자리를 옮겨 WCC의 CWME(Common on World Mission and Evangelization)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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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으로 봉직하였다. 더 나아가 뉴비긴은 마드라스에서 주교(Bishop)로서 인도에서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1974년 영국으로 귀한한 뒤, 이전의 사역과는 전혀 다르게 구분되는 
서구문화와 다시 30 년간 씨름하였다. 뉴비긴의 전문가로 알려진 미국 
웨스턴신학대학원의 헌스버그(George R. Hunsberger)교수에 의하면 뉴비긴은 적어도 60년 
이상 선교와 관련된 다양한 저술활동과 강연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한다(정승현 2014:123-
125). 
35년간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한 후 65세의 나이에 고국에 돌아온 뉴비긴은 영국 
교회의 선교의 현실을 보며 충격에 휩싸인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영국에서의 목회는) 인도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어렵다. 반대를 
넘어 복음에 대한 차가운 멸시가 있다. . . . 영국은 (이제) 이교도 사회이며, 
이교도의 거친 형태와 직면해야 하는 진정한 선교사역의 발전이야말로 
교회가 직면해야 하는 가장 지적이며 실천적인 과제가 되었다. (Newbigin 
1985:249; 이상훈 2012:95에서 재인용) 
뉴비긴은 “선교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다”라고 하였다(김주덕 2011:212). 뉴비긴에 비친 영국 사회는 후기 
기독교(post-Christian)를 넘어 반 기독교(anti-Christian)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그의 
표현대로, 영국이 선교지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뉴비긴의 이러한 고찰과 고민은 서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선교학적 논의를 촉발하면서, 선교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와 이해를 
찾으려는 시도를 가속화하는 촉매가 되었다( 2012:95-96). 
뉴비긴은 교회가 프로그램 중심의 선교를 탈피하여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될 때 
진정으로 선교적 교회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교회가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기독교제국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의 효과적인 도구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확언하였다(홍기영 2014:408-409). 
뉴비긴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공통분모를 찾았다. 중세기 유럽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Come) 교회 밖으로 나가지는(Go) 않았다. 신약에 의하면 교회는 부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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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고 동시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였는데 이러한 기독교 세계의 교회론이 
오늘날 서구 사회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뉴비긴은 교회가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기 원하는 사람들의 전람회(Exhibition)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뉴비긴이 주장하는 선택의 출발점은 ‘Come’이라기 보다는 ‘Go’가 되어야 한다. 즉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는 반드시 선교적이어야 한다. 그들은 교회 안에 안주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보내심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정승현 2014:128-129). 뉴비긴은 선교를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기능 중에 하나로 보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날 대다수의 성직자는 선교사역은 적당한 선에서 수행하면 좋은 
것이지만 그게 없다고 교회가 쓰러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는 신약성경과 전혀 양립할 수 없는 견해다. 우리는 교회가 선교적 
정체성을 상실하면 신약성경이 말하는 그 찬란한 호칭들을 받은 자격을 
잃게 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야 한다.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호칭도 잃어버릴 수 밖에 없다. (Newbigin 2010:175; 정승현 
2014:130에서 재인용) 
데이비드 보쉬 
데이비드 보쉬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드시 응답하여 선교에 
참여하되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대안적 공동체(alternative community)로서 예수님처럼 
성육신적 자세로 십자가를 지고 선교할 때 진정한 교회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교회가 제국주의적 승리주의의 선교를 버리고 십자가 정신으로 세상을 선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인종, 문화, 지리, 종교, 이념, 사회적 경계를 넘어 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말하였다. 또한 그는 교회가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불신, 남용, 차별과 폭력은 
물론이고 구원과 치유, 해방과 화해, 그리고 의와 관련된 긍정적인 것까지 포함하여 세상 
깊숙히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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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상처받기 쉽고 약함 가운데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홍기영 2014:408). 
데이비드 보쉬는 이렇게 말한다. “선교는 교회의 중심핵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의 본질이다”(Bosch 1991:9-10; 노윤식 2007:65 에서 재인용). 이런 데이비드 보쉬의 
주장은 선교적 교회에 새로운 활력들을 불어넣어 주며, 이 시대의 교회를 새롭게 깨워주는 
말이다.  
요하네스 블라우와 벤 엔겐 
선교적 교회론(missional ecclesiology)이라는 용어는 교회와 선교의 관계성을 
논의하는 학문적 분야를 말하며, 종종 선교학적 교회론(missiological ecclesiology)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이것은 선교학과 교회론이 만나는 학문 영역으로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라는 기본 명제에 기초하여 교회의 조직과 사역의 구성과 실천을 
탐구하는 모든 노력을 가리킨다. 20 세기에 들어서 교회와 선교의 관계성 규명에 대한 
논의가 선교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었고, 복음 전파와 관련된 사명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 와중에 요하네스 블라우(Johnnaes Blauw)가 저술한 교회의 선교적 본질 (The 
Missionary Nature of the Church)이 출판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다가 현재의 풀러 신학교 교수인 1981년 찰스 벤 엔겐(Charles Van Engen)의 박사 학위 
논문인 참된 교회의 성장 (The Growth of the True Church)이 출간되면서 그의 책이 새롭게 
주목받게 되었다. 벤 엔겐은 자신의 논문에서 참된 교회의 관점에서 교회성장학의 
교회론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통해 교회의 성장을 참된 교회의 표지로 추가해야 
한다는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는다. 이는 나쁜 의미의 교회의 세속적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벤 엔겐은 교회성장학이 선교적 교회론과 연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1991 년에 벤 엔겐은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추구한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 (God’s Missionary People)이란 책을 출간함으로써 그의 선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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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론을 한층 더 발전시켰다(최동규 2011:74-75). 벤 엔겐은 이렇게 말한다. “선교가 
없이는 교회는 나아갈 방향성과 목적성을 상실하고, 선교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 자체의 
근거와 이유를 찾지 못한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을 구원할 선교의 사명(mission)에 
있는 것이다”( Van Engen 1996:111-114; 노윤식 2007에서 재인용).   
대럴 구더 및 GOCN학자들 
뉴비긴의 선교신학적 작업에 기초하여 북미의 GOCN이 조직되었으며, 현재 많은 
학자들이 이 조직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앞서 
언급했던 콜롬비아 신학교의 대럴 구더, 루터 신학교의 크레이그 밴 겔더(Craig Van 
Gelder), 웨스턴 신학교의 조지 헌스버거(George R. Hunsberger) 등이 있다(최동규 2011:80). 
대럴 구더를 중심으로 한 GOCN 학자들은 뉴비긴이 영국 교회의 선교적 현실을 보고 
절망한 것처럼 북미인 미국과 캐나다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여겼다. 그들은 북미의 
다양한 문화와 상황을 조사한 후 그 상황에 적합한 대안 공동체로서 선교적 교회를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GOCN이 미국에서 새롭게 발전하였는데 미국선교학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AGOCN(미국 복음과 문화 네트워크)은 미국이 세속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실용주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조들과 신흥종교들로 가득찬 것을 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효율적으로 감당할 것인 것을 논의하였다. 
그들은 이 시대 기독교 국가인 미국마저도 분명한 선교현장임을 직시한 것이다(홍기영 
2014:411-412). 
구더는 그의 2002년 12월 3일 프린스턴 신학교 취임강연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신학이 새로운 신학으로 전환 되어야 함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는데, 그것은 그동안 
이분법적으로 선교와 신학 두 가지를 개별적으로 다루었었는데 이제 선교적 교회론을 
통해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선포한 것이었다. 그는 과거 기독교세계(Christendom)하의 
신학과 현대의 신학과는 엄청난 간극이 있으며 서구의 전통적인 교회론이 선교적 
교회론으로 하루 빨리 전환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대럴 구더는 서구의 전통적인 
교회론의 문제인 축소주의(reductionism)의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그는 전통적인 교회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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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는 선교에 대해서 거의 다루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개인의 
구원과 축복으로만 축소하여 기복주의로 흐르게 하였으며, 복음의 본질적인 측면과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 것을 통렬히 지적하였다. 그는 역사를 
통해 볼 때 “복음을 문화에 편안하게 어울리도록 지속적으로 축소” 하였다고 
지적했다(정승현 2014:300-301).  
이 축소주의 영향은 기독교를 시민 종교로 자리 잡게 했고, 그 구역 안에서 정치, 
종교, 사회, 문화의 모든 것이 기독교 정신으로 채색되었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거대함을 이 땅의 것으로 축소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구더는 이렇게 비판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가시적인 교회 안의 성직자들이 
관리하는 것이 되었고, 신자들의 신앙의 정도는 교회의 참석여부로 대체되었으며,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의 영토로 축소되었다”(정승현 2014:301). 구더의 이런 지적과 통찰은 
정확하다.  
구더는 또한 선교가 있는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필자 또한 이런 그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교회의 
여러 제도 중에 한 부분인 선교를 말하는 것에서 선교가 그 교회의 핵심 존재목적이 되어야 
하며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대럴 구더 그의 강조점은 북미교회와 현대교회의 
해외선교의 감소를 지적하는 것도, 해외선교를 대신해서 국내 선교에 매진하자는 것도, 
교회의 교회성장을 위해 선교를 더욱 열심히 하자는 것이 아닌 서구 신학의 전적인 
변혁이었다. 프로그램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의 변화를 주창한 것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서구의 전통적인 신학을 내버려둔채 또 다른 기능적이며 방법론 중심적인 
교회론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학, 선교적 교회론을 제시하기 원한 
것이다(정승현 2014:259-297).  
구더의 위대함은 단순히 기독교 세계의 신학에 대한 비판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데 있다. 그의 선교적 신학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신앙과 행동을 분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정한 문화적 상황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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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특정한 기독교 전통과 비평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선교를 실천한다(정승현 
2014:304-305). 
선교적 교회론의 핵심 가치 
필자의 주된 관심은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가치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데 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리고 선교학자별로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 보았다. 그러면 이런 고찰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선교적 교회론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 선교 
구더는 선교적 교회의 핵심 가치로서 선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했다. 즉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천명한 것이다. 그는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 (Missio Dei)이시며, 그로부터 선교는 시작되고 (God’s initiative), 그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 (sending God)이시다”(Guder 1998:4; 이상훈 2014:169 에서 
재인용) 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은 성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보내셨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별하여 부르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다.  
구더가 강조하듯이 교회의 본질은 보내시는 하나님과 보냄 받은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관계에서 찾아진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에 선교하시며, 그 선교의 주체와 
권위, 근거와 선교의 방향과 흐름이 중요하다.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하며, 교회의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선교를 더 깊이 파악해야 한다. 




부름받은 공동체: 에클레시아 
교회는 어떤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한다. 교회는 절대로 건물, 제도, 조직 구조, 성직자, 모델, 
프로그램 등과 동일시 될 수 없는 것이다(최동규 2014:327-328). 한국교회를 포함한 
전통적인 기독교에 잘못 만연된 교회 개념 중의 하나는 건물로서의 성전이다. 그런데 성서 
그 어느 곳에서도 건물로서의 성전을 강조하지 않으며 그 성전 개념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대안적 성전으로 제시하였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롬 
12:4-8; 고전 12:27)으로 승화 시켰다. 공간과 건물에서 공동체 중심의 개념으로 이동시켰다. 
교회는 사람들이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 분의 사명을 함께 수행하며,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제자이다. 신약성서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히 4:9; 11:25; 벧전 2:9-
10)으로 표현한다(2014:332-334).  
한국 교회의 커다란 문제 중 하나는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 곧 주님의 백성으로 
여기기 보다는 건물에 집착하여, 교회 건축에 너무나도 큰 집중을 해왔다는데 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축 문제로 큰 시험을 당하였고, 세상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국내 선교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선교 활동도 교회건축지향적 선교 형태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 교회의 본질을 교회성장이나 큰 건물을 짓는 것으로 교회의 
선교방향이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것이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곧 성도들이다. 성도는 교회를 
구성하는 작은 요소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지역사회와 세상에서 실현하는 믿음의 
공동체이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선교적 교회는 매 주일 모이는 건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의 삶의 
현장에 실재적으로 존재 해야 한다. 곧 신자들은 교회에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는 선교적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한 지역의 
교회가 선교적이라는 의미는 교회 각 구성원들이 각 성도들이 속한 지역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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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대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각 교회의 성도들은 지역 현장에서 
선교적으로 살고, 자신의 직업을 선교적 소명으로 발전시켜 관계할 때 그들의 삶의 전 영역, 
곧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게 
된다(최동규 2014:327-328).  
선교적 교회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는 모임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the scattering 
church)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교회는 곧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 관계하여 
활동하는 만큼 움직이는 교회가 되며, 곧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흩어진 공동체로 모든 인간의 영역에서 교회의 존재성을 밝히 
드러내야 한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에 대한 강조를 떠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자 교회가 각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 선교적 존재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선교는 더 이상 특정한 시간과 공간적 차원에만 제한되지 않고 교회와 성도 자체가 
세상으로 파송된 선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속한 지역과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선교적 
소명을 가지고 존재하고 살아가야 한다(한국일 2014:368). 그러나 이것이 모이는 교회의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장시켜야 한다. 예배를 통해서 선교적 정체성을,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정서를 풍성하게 하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선교적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원리와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 균형과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최동규 2014:335-337).  
자신의 지역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선교적 교회는 지역교회로서 자신들이 처한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고유한 삶의 양식을 창조한다(최동규 2014:327-328). 교회의 보편성과 통일성을 강조하는 
카톨릭에서 지역 교회의 의미는 약화 되었고, 개신교에서도 각 개별 지역 교회의 중요성은 
그리 크지 않았다. 선교는 주로 선교단체가 하는 것이며, 지역 교회는 교인들을 돌보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과소평가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론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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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회는 더욱 더 주목을 받게 되었다. 뉴비긴의 지역 교회에 대한 강조의 말은 우리가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선교하는 교회는 일차적으로 세계 전역에 존재하는 
지역교회다”(2014:328). 그렇다. 지역교회에 대한 그의 말은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공적 영역에서 공적 진리의 우위성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복음의 유일한 
해석자인 회중 곧 지역 교회만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그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이 지역 교회가 너무 무시 되었다고 말한다.  
최동규는 “지역교회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 
일차적 공동체 또는 센터의 역할을 한다. 이런 한계를 전제로 할 때 지역교회는 그 
자체로서 선교적 본질을 지닌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지역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2014:337-340). 이런 점에서 지역교회의 선교적 중요성은 분명하며 선교는 
자신의 지역사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지나친 해외 선교도 문제고 
지역교회만을 중요시하는 것도 문제다. 우리는 글로벌(global) 한 세계에서 더욱 더 
지역적(local)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선교적 교회론이 강조하는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지역에 
속해 있는 교회로서 지역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눈을 떠야 한다. 많은 교회들이 각 
지역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역교회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큰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의 
프로그램을 베끼려 하고 있다. 교회의 개성이 없어지고 있다. 지역을 온전히 파악하고 
지역교회로서 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참다운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론은 지역사회에서 지역교회들이 선교적 과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실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선교적 관점은 선교를 주로 해외지역에서 감당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선교적 교회론은 세계 선교를 잘 유지하면서 현재 교회가 속한 지역을 분명한 
선교현장으로 인식하여 지역기반을 튼튼히 하고 있다.  
현재 한국교회는 특히 교회의 저성장과, 사회적인 반감과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전도활동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선교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선교적 교회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 사회에 교회가 신뢰를 얻으려면 먼저 
지역교회로서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건전한 지역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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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장기적으로는 해외선교도 가능하기가 어렵다. 선교적 교회론은 기존에 잘 진행되고 
있는 해외선교를 무시하거나 대체 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선교에서 소홀히 한 
지역사회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선교현장으로 깨닫게 한다(한국일 2014:356-357).  
성육신 원리로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 
선교적 교회는 거룩성을 지닌 교회이지만 이것은 교회 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의 원리를 따라 세상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능력을 드러내고 세상 
문화를 변혁할 대안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다(최동규 2014:327-328). 성경적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의 존재 방식은 예수님의 성육신적 사역과 초대교회의 삶을 모델로 삼는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세상에 속했으나 세상을 이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선교적 교회는 
세상에 보내진 교회로서 자신의 삶의 자리(Sitz im Leben)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립하는 악하고 왜곡된 세상 문화와 구조를 창조적으로 변혁시켜야 한다. 선교적 교회는 
개인적으로 사사화된 신앙을 뛰어넘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2014:340-344).  
성육신적 원리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는 그 선교의 모습에서 
권위주의적이거나 이기적인 형태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철저히 낮아지고, 섬기는 
선교를 지향한다. 힘으로, 돈으로 선교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선교, 희생과 십자가의 정신으로 지역 사회와 세상을 섬기는 선교를 
말한다.  
유기체로서 교회개척과 분립 중시 
선교적 교회는 교회를 유기체요, 생명체로 본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서도 유기체와 생명체의 원리대로 세포가 무조건 커지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의 분리처럼 교회의 분립과 개척을 교회 성장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한다. 그러나 그 부흥은 이기적인 건물확장이나 대기업의 
문어발확장식 형태의 교회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선교적 교회는 유기체적 
생명체로서 분립과 후원에 의한 교회 개척의 방법을 중시한다(최동규 2014:32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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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 교회는 개척교회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세상의 변화와 믿음의 약화,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지만 선교적 교회의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한다면 충분히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며,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있는 
교회들이 많이 탄생되리라 확신한다. 기존의 대형 교회나 중형 교회들도 단순한 교세 
확장이나 건축지향적인 선교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분립과 개척을 하는 선교의 형태로 
선교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한다면 모두가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통전적 선교의 수행 
선교적 교회는 통전적 선교를 추구하는데 통전적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말씀, 곧 케리그마와 사회봉사, 즉 디다케의 조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아서 글라서는 교회의 통전적 선교를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그의 선교의 통전성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바울 또한 통전적 선교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였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친히 가르쳐 주었다. 세상은 통전적 
선교를 통한 선교적 교회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선교적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통전적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린다(홍기영 2014:408).  
J. H. 빅헤른은 총체적 선교에 대해서 살아있는 말씀선포와 그 말씀선포에 
근거되어진 사회활동이다라고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서 빅헤른에 의하면 참된 선교는 
총체적 선교로서 복음전도와 사회봉사라고 볼 수 있는 바, 이것은 존 스토트가 선교를 
전도와 사회봉사로 요약한 것과 같다. 스토트는 사회봉사를 전도의 필수요소로 보았는데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는 복음전도와 사회봉사를 통합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다(2014:431).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갈등을 가졌던 에큐메니칼 진영과 과 복음주의 
진영은 존 스토트를 중심으로 한 로잔대회를 통해 전도와 사회복지를 양분하는 잘못된 
 
45 
이원적인 선교 사고 방식을 극복하게 되었는데 이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존 
스토트는 전통적인 선교관을 확대 시켜 선교는 전도와 사회 봉사를 합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결국 대회를 통해 확인한 것은 모든 전도행위에는 반드시 사회적 행위가 
따른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다. 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사회적 행동은 
전도의 범주에 포함되며, 사회적 관심은 전도를 가능케 하는 다리며, 문을 여는 것이고, 또 
사회적 관심은 전도의 결과라고 인정하게 된 것이다. 로잔대회를 통해 선교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교회는 두 바퀴로 가는 차와 같다. 교회는 말씀의 축, 곧 전도와, 나눔의 축, 곧 사회 
봉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아내와 남편의 기능은 다르나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전도와 
사회 봉사는 하나다. 존 스토트는 이것을 동반자 의식으로 표현했는데 하늘을 나는 새, 
바지의 두 가랑이, 조개의 양면, 자건거의 두 바퀴, 결혼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표현하였다. 아주 좋은 표현이다. 이 두 바퀴가 동일한 크기로 나아갈 때 바람직한 
교회성장과 선교의 효과가 일어난다. 물론 시대 상황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  
필자는 그 비유로서 물 위에 떠 있는 통나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을 말하고 싶다. 물 
위에서 그냥 똑바고 서 있는다고 균형이 잡히는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파도는 치고, 물은 
움직인다. 그러므로 때로는 오른쪽으로 때로는 왼쪽으로 더 움직여야 균형을 잡는 것처럼 
총체적 선교라고 해서 아주 정확하게 균형을 잡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때로는 
말씀의 더 큰 강조를, 때로는 사회봉사를 더 비중있게 성령님의 분별을 받고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특별히 선교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회 봉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시대에 복음에 대한 저항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봉사를 통한 
선교의 강점은 선교를 감당하는데 많은 저항이 따르는데 직접 복음전파가 어려운 
곳에서는 이런 사회복지 선교를 통해 첫째로 선교지역의 지도자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둘째 나중에 저항이 완화되면 직접적 복음 전도를 위한 터전을 
마련하게 되며, 셋째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시키고, 넷째 주민들의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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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켜 긍정적 역할을 하며,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선교를 하면 복음에 대한 우월의식을 
버리고 항상 종의 정신으로 임하여 바람직한 선교를 할 수 있게 된다.  
문화를 중시하며 토착화와 상황화 추구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의 계승자인 헌스버거는 선교란 문화와 그 문화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복음의 도전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는데 즉 선교는 기존 
사회의 질서와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로 도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주장하였다(최형근 2011:111). 선교적 교회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아니 그 
지역사회의 경계를 뛰어넘어 교차문화적으로(cross-culturally) 전한다. 효과적인 하나님의 
선교는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적인 수단과 매체가 되는 인간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인간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과 통합하려고 한다.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문화적 관점에서 토착화와 상황화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해외 
선교지에서의 선교적 교회와 국내에서의 미자립 교회에 매우 중요하다. 구프스 
앤더슨이나 헨리 벤과 같은 선교행정가들에 의하여 내려진 ‘삼자원리’(three selfs’ 
principle)를 잘 고려해야 하겠지만 이제는 변화된 상황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을 교회는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알란 티펫은 효과적인 토착적 교회의 여섯 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분명한 자아상(self-image)을 갖는다. 둘째, 자기능적(self-
functioning)역할을 한다. 셋째, 자율적으로 결정한다(self-determining). 넷째, 재정적으로 
독립한다(self-supporting). 다섯째, 스스로 전도한다(self-propagating). 여섯째, 스스로 
준다(self-giving)(홍기영 2014:432-434). 이와 더불어 선교적 교회가 올바로 지역 사회에 
설려면 토착화 신학이 올바로 서는 것도 중요하며,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지나치게 그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혼합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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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적 교회와 선교하는 교회의 차이 
구더는 자신의 책 “선교적 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날 우리의 도전은 
선교가 있는 교회(church with mission)에서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로 바뀌는 
것이다”(Guder 2014:32; 정승현 2014:311 에서 재인용). 구더의 지적처럼 많은 사람들이 
선교적 교회를 선교가 있는 교회 혹은 선교를 수행하고 있는 교회로 착각한다. 그러나 이 
둘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의 주요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 
필자는 한국일의 저서 선교적 교회의 실천적 모델과 원리 를 참고하여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를 효과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표로 만들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표 2>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의 차이 
(한국일 2014:366-368) 
 
분류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 
주요 선교 범위 주로 해외 지역 
그동안 소홀했던 지역 선교를 
강조, 그러나 지역과 해외 선교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 
선교의 중심 선교사 중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교의 
중심 
선교의 모습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는 활동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일부만 파송된 선교사, 나머지는 
선교 후원자에 머뭄 
해외선교사로서 선교사를 파송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선교사로서의 존재인식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직접 선교에 참여 
선교에 대한 이해 
기독교 국가로서 자국 내에서 
선교의 필요성 없음, 비서구 
지역만 선교현장으로 이해 선교 
위해 지리적으로 바다 
건너(overseas mission) 
타문화권으로 가야 함 
모든 삶의 자리가 선교지임을 
인식, 특히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과 삶의 현장의 선교사로서 
자신을 인식, 해외로의 지리적 
이동보다는 선교적 존재로서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지역과 




19세기까지 세계의 선교를 
이끌었던 개념으로 지리적 개념 
중심의 선교이해 
지리적 선교의 개념에서 내가 
처한 시간과 상황, 공간 모두, 곧 
삶의 자리 에서의 선교적 당위성 
이해 
선교에 대한 접근 
방법 
선교를 특별한 활동이나 프로그램 
중심으로 접근 
행함으로서의 선교(doing mission) 
보다 존재로서의 선교(being 
mission) 
문제 
선택된 사람만의 특별한 
해외지역의 활동(doing 
mission)으로만 이해, 이원론으로 
인한 선교의 왜곡과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불신을 얻게 됨 
선교 자체를 평상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 존재 자체로 
이해하는 존재론적 이해(being 
mission) 
성서적 기초 
선교의 대위임령(마 28:16-20) 
강조, 가라에 집중 
세상의 빛과 소금(마 5:13-16),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임에 집중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교가 있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선교적 교회는 단순히 교회의 기능과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선교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본질 자체이며, 교회의 최고의 목표로 선교를 위치시킨다. 교회의 선교는 교회 
성장의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교회의 첫 출발부터 실천해야 하는 사역이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 선교를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목회자는 더 이상 교회의 
관리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꾸준히 침투하고, 도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참다운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고 목회자는 지역의 선교사요, 선교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또한 단지 몇 사람만을 선교사로 파송해서는 안되고 모든 교인들이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훈련해야 한다. 교회가 선교를 잃어버리면 세상의 잘못된 가치와 
문화가 교회로 침투해 들어올 것이고, 교회는 세속화 될 수 밖에 없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교회는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가 녹아지고 빛을 비춤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방동섭 2010:30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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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적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선교적 교회론이 그동안 한국 교회에 소개되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기존 
교회들과 목회자들, 성도들이 많은 이해를 갖게 되었지만 때로는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음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필자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바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기존교회의 선교나 해외선교를 무시하지 않음 
한국일은 선교적 교회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선교라는 선교적 교회론의 주장은 결코 선교하는 
교회를 무시하고 선교적 교회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기존의 
해외 선교를 강조해 온 교회나 선교단체가 우려한 것처럼 해외선교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선교적 교회론의 주장은 그 
동안 선교를 활동으로만 이해하고 일상적인 그의 삶의 현장과 존재에서 
선교와 무관하게 살아온 분리된 선교이해를 하나로 통합하며 보완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선교적 교회론의 이론으로 기존의 선교관을 보완해야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에 전도는 하지만 지역사회에 관심은 없다’는 
반선교적 선교관이나 선교실천이나, 단기선교에는 열심히 참석하지만 
활동 이후에는 선교와 무관한 일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순되고 
왜곡된 선교이해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한국일 2014:369)  
필자는 한국일의 지적이 매우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교회가 
전도에는 열심인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의 선교란 과연 무엇인가를 
반문한다. 단기선교를 뜨겁게 하지만 왜 단기 선교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선교지 
사람들은 반문한다. 선교적 교회론은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며,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이 아닌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선교 
정승현은 선교적 교회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교적 교회에 대한 오해: 선교적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를 많이 배출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선교를 위해 재정을 많이 지출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더 
나아가서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선교를 우선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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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교회가 국내 선교 혹은 해외 선교를 주도하는 형태의 교회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정승현 2011:35)  
선교적 교회론은 선교를 많이 하기 위해서나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선교를 통해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선교적 교회론은 기독교 세계의 영향을 받아 교회의 본질인 선교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전락시킨 서구 기독교의 반성이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론은 
교회의 본질인 선교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한다(2011:49).  
로이스 배럿(Lois Y. Barrett)은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를 만들었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한다고 진술하였는데 특별히 배럿의 교회론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보다 선행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배럿은 교회가 존재하고 선교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물로 교회가 탄생되었고, 그러므로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존립해야 한다고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2011:50).  
위르겐 몰트만(Jurgen Moltmann)도 선교가 교회보다 선행되어야 하고 선교가 
교회의 본질임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오늘날 교회의 신학적 이해는 기독교 공동체의 몰락 속에서 선교하는 
교회로의 이 경향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교회는 선교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리스도의 선교가 그 자체의 교회를 
창조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교회로부터 선교가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로부터 교회가 이해되어야 한다. 
(Moltmann 2003:26; 정승현 2011:50에서 재인용)  
정승현은 선교가 교회보다 더 우위에 있음을 이렇게 말하였다.  
선교가 교회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한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교회는 자신의 권위로 하나님의 선교를 조정할 수 없으며 
선택할 수도 없다. 교회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신 교회는 
자신의 본질인 하나님의 선교를 인식하고 회복할 때 참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2011:50)  
그렇다. 선교적 교회는 단순히 교회의 선교를 회복하자는 것도, 선교를 통해 부흥하자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교회가 어디로 가야하는지, 교회의 진정한 
참모습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회복하자는 거룩한 운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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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가 범하기 쉬운 또 다른 오해는 바로 선교의 주체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자신을 선교사를 보내는 주체로서가 아니라 선교를 위해 보냄 받은 
존재로서 인식한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이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자신이 주도하지 않고, 신실하게 선교에 참여한다. 구더는 선교에서 교회가 복음의 
도구이며 증거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교회의 위치를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또한 보쉬 또한 
빌링엔 대회 이후에 교회의 위치가 선교를 주관하는 주체에서 도구로서 참여하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되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의 몇 몇 사람만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보냄 
받은 자로 인식하고 선교를 수행하는 것이며, 담임목사로부터 평신도까지 모든 성도들이 
역동적으로 선교에 참여하고, 이 세상에 보내심 받은 자로 사는 것이다. 또한 선교적 
교회는 지역적 구분도 없다. 이미 서구 교회 자체가 선교지가 되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는 모든 곳, 곧 자신이 속한 모든 곳이 선교지로 인식하는 
것이다(정승현 2011:49).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이 진정한 목적 
구더는 현대 서구 사회의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축소하고 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교회가 선교를 목회 사역 중 프로그램의 하나로 생각할 때 복음은 축소되며, 
선교의 진정성 여부가 사람의 숫자로 결정된다고 지적한다(정승현 2011:53-54). 선교적 
교회는 그 출발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서 출발하듯이, 그 마지막 목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는 철저히 




선교적 교회의 특징과 사역 원리: 학자별 입장과 주장을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를 수행하였다. 
지금부터 필자는 이 논문의 중심점인 이 선교적 교회를 세우기 위한 효과적인 사역 
원리들은 무엇인가를 다룰 것인데 여기에서는 주로 선교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선교적 
교회의 특징들과 사역 원리들을 주로 연구할 것이다. 먼저 필자는 여러 학자들이 주장한 
선교적 교회의 특징을 살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때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GOCN의 일반적 입장 
선교적 교회는 어떤 모습과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선교적 교회에 대한 역사와 
이론은 많은데 아쉬운 것은 선교적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사역 원리로 선교적 교회가 세워지는지는 원리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적은 것이 사실이다. 
선교적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며, 어떤 특징이 있을까?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GOCN)는 선교적 교회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12가지로 요약 설명하였다.  
1.선교적 교회는 복음을 선포한다. 2.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배움에 동참하는 공동체이다. 
3.성경은 교회 생활의 규범이 된다. 4.교회는 우리 주님의 삶과 죽음, 부활에 
동참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다는 이해를 분명히 한다. 5.교회는 전체 
공동체와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부여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교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식별하려 노력한다. 6.선교적 공동체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향해 행동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7.선교적 교회는 화해를 
실천하는 공동체이다. 8.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사랑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존재한다. 9.교회는 환대(hospitality)을 실천한다. 
10.예배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약속한 미래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축제로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행위이다. 11.이 공동체는 생동감 
있는 대중 전도를 실시한다. 12.교회 그 자체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 인식한다. (Gibbs 2009:201-202; 
이상훈 2012:100-101에서 재인용)  
이들의 정의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좋은 도움이 되지만 필자가 느끼기에는 
이들이 제시한 선교적 교회의 특징들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생각이 든다. 
록스버러와 보렌의 설명은 보다 구체적이며,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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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렌 록스버그와 스콧 보랜 
알렌 록스버그(Alan J. Roxburge)와 스콧 보랜(M. Scott Boren)은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 과정을 다섯 단계로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인식(awareness), 분별(understanding), 
평가(evaluation), 실험(experimentation), 그리고 헌신(commitment)이다. 그들은 이것을 
선교적 변화 모델(Missional Chnge Model)이라 명하고 이것을 소화하는데 대략 17-
18 개월이 걸린다고 하였고, 이것을 만드는데 적어도 10 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했으며 
전세계 수백 개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정승현 2011:59). 그런데 이 
단계 또한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너무 단순하다. 그래서 록스버그와 보랜은 선교적 
교회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방법이 어려우므로 8가지의 부정하는 방법을 통해 선교적 
교회의 특징을 설명하였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적 교회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1)선교적 교회는 ‘타문화 선교’(cross-cultural missions)를 강조하는 교회를 
설명하려는 라벨이 아니다. 모든 교인이 선교사이고, 보내는 이와 가는 
이가 구분되지 않는다. (2)교회의 내, 외부를 구분하지 않으며 교회 바같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강조하지 않는다. (3)선교적 교회는 교회성장과 
효율성의 다른 이름이 아니며, 설령 교회 건물을 소유하려고 하더라도 
초점은 그것이 아니다. (4)전도에 효율적인지 따지지 않고, 개인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강조한다. (5)선교적 비전과 선언문 이상이다. (6)비효율적인 
교단의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며, 교단쇄신 운동도 아니다. 
(7)초대교회로 가자는 운동이 아니라 과거와는 엄연히 다른 현대과학 
문명이 지배하는 이 시대의 현실과 문화를 존중하고 고려한다. (8)기존 
교회를 포맷해서, 이머징, 포스트모던 등의 교회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Roxburgh and Boren 2009:31; 이후천 2013:147에서 재인용)  
선교적 교회의 많은 학자들은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가 교회가 행하고 있는 모든 
실천들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라벨이 되었다 라고 비평한다. 이는 곧 선교적 
교회가 어떤 다양한 선교 프로그램의 또 다른 측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Roxburgh 
and Boren 2009:31-34; 이상훈 2012:102 에서 재인용). 앞에서 필자가 선교적 교회의 
정의에서 말한바와 같이 선교적 교회는 그저 단순히 선교에 중점을 두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선교적으로 바라보고 수행하려는 교회임을 알수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기존의 문화와 상황을 매우 중시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보렌은 지역적 차원에서 선교적 공동체의 사역은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이웃과 지역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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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웃에게로 나아가라. 예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사셨던 것처럼, 선교적 관계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상황에 깊은 연관성을 맺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둘째, 집중하라. 선교적 
연계성을 맺기 위해서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평화를 이야기하라. 이웃에 대한 존경과 사랑, 진정한 화해와 평안을 
기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넷째, 관찰하라. 복음을 무조건적으로 
증거하기에 앞서 먼저 그들 앞에 배우는 자(Learners)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웃들의 삶을 관찰하고, 듣고, 배우고, 피드백을 받으며, 질문과 대화를 
통해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그들의 필요를 발견하고 상처와 
아픔을 느끼며 삶의 균열과 고통을 함께 나누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와 온전함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을 얻게 된다. 
다섯째, 환대를 실천하라. 환대는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타인을 향한 
공간을 조성하면서 이루어진다. 환대를 통해 사람들은 진정으로 환영 받고 
있음을 느끼고 음식을 먹으면서 친밀감을 나눈다. 여섯째, 사회적 불의를 
직시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이라. 예수님처럼 우리는 정의가 무너진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참된 회복을 일으켜야 한다. 일곱번째,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의 
복음 전파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찾아가고 신뢰를 
쌓으며, 그들의 필요와 문제를 돌본 후에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이상훈 
2013a:23-24)  
마이클 프로스트와 알렌 허쉬 
전통적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회가 제도화 되면서 선교적 역동성을 
상실했다는데 있는데 마이클 프로스트(Michael Frost)와 알랜 허쉬(Alan Hirsh)는 전통적 









전통적 교회와 선교적 교회의 차이점 
(FROST AND HIRSH 2003:18-28; 이상훈 2012:104-105에서 재인용) 
 
전통적 교회의 특징 전통적 교회의 모습 선교적 교회 
1.끌어당김(Attractional) 
1)매력적인 건물과 환경.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람들이 찾아오게 함. 
2)기독교국가(Chrisendom) 
체제가 낳은 전통적 선교 
방법 
3)와서 보라(come-to-us) 
1)건물 밖 지역 공동체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감 
2)찾아 가라(Go-to-them) 
2.이원론적(dualistic) 신앙관 
1)교회와 세상을 구분 
2)성과 속을 구분 
3)너와 나를 구분 
세상을 선교지로 봄, 
일원론적 사고 
3.계급적(hierarchical) 구조 
1)상하 계급적 구조 
2)평신도를 수동적 존재로 
만듦 






5)유기체적 사역 감당 
 
결론적으로 이들은 새로운 대안으로서 끌어 모으기식 태도 대신 세상으로 
스며드는 성육신적(incarnational) 교회론, 이원론이 아닌 문화와 세상에 참여하는 
메시아적(messianic) 영성, 그리고 계급적 모델 대신 초대교회의 모델을 따라 사도, 예언자, 
전도자, 목사, 교사와 같이 은사에 따른 리더십과 팀사역을 추구하는 사도적(Apostolic) 
리더십 형성이 중요하다고 결론 짓는다(2012:105).  
앨런 허쉬와 마이클 프로스트는 선교적 교회론의 특성에 대해서 자신들의 책 
새로운 교회가 온다 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선교적 교회는 복음을 선포한다. (2)선교적 교회는 공동체이며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배우는데 동참한다. (3) 성경이 
교회의 삶의 규범이다. (4)교회는 주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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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스스로를 세상과 다른 존재라고 이해한다. (5)교회는 공동체 전체와 
구성원 각자를 하나님의 특별한 선교적 소명을 분별하려 애쓴다. (6)선교적 
공동체의 표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드러난다. (7)화해를 실천하는 것이 공동체다. (8)공동체 내부에 속한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책임을 지려한다. (9)교회는 환대를 실천한다. 
(10)예배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기쁨으로 경축하며 감사하는 중요한 행위다. (11)이 공동체는 활발히 공적 
증거를 한다. (12)교회 자체는 하나님 통치의 불완전한 표현이라는 것을 
인식한다(이후천 2013:146-147). 
참고적으로 록스버그와 보랜의 관점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에드 스테쳐(Ed 
Stetzer)와 데이비드 푸트만(David Putman)을 보기 원한다. 선교적 교회론의 특성들은 
전통적인 교회성장론이나 건강한 교회론의 패러다임과 다른 차별성을 보여주는데 
스테쳐와 푸트만은 아래의 도표로 쉽게 표현했다. 이 표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특성을 
한눈으로 보게 해주고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보다 선명하게 이해하도록 한다.  
<표 4> 
 
교회성장론과 건강한 교회론과 선교적 교회의 차이점 
(이후천 2013:146-147) 
 
교회성장(church growth) 교회 건강(church health)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초청자로서 교인 목회자로서 교인 선교사로서 교인 
회심/세례 제자도 선교적 삶 
전략적 계획 성장 프로그램 사람을 세움 
스탭진 주도 팀 리더십 개인적 선교 
계획중심적 공동체 중심적 공동체 변화 
집회 훈련 해방 
증가 내부그룹 배가 교회 개척 배가 
단일성 다양성 조화 
인간중심적 교회중심적 신중심적 




반 겔더와 릭 로우스 
반 겔더는(Criag Van Geler) 에리조나 주의 지역교회 담임목사인 릭 로우스(Rick 
Rouse)와 공동으로 책을 저술하면서 전통적인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 
변화(transformation)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그들은 선교적 교회로의 
변화야말로 교회의 본질적인 측면임을 강조하면서 전통적인 교회는 6 가지의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첫째, 교회 차제의 유지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둘째 교인의 
수보다는 제자훈련에 셋째, 목회자 중심에서 평신도의 삶 중심으로, 넷째, 
교인들을 돌보는(hospitality) 목적이 교회 자체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것으로, 다섯째 교회의 초점이 각 교회를 넘어 넓은 세상으로 
여섯째, 교회를 고착된(settled)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보냄 받은 
공동체로 이해하는 것이다. (정승현 2011:58-59)  
반 겔더와 릭 로우스는 선교적 교회로의 변화를 위한 7 가지의 핵심 요소들도 
기술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첫째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명확한 비전, 둘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제자훈련, 셋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긍적적인 분위기 형성, 넷째 
선교적 리더십 팀 조성, 다섯째 갈등의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선교에 집중, 여섯째 교회 재정에서의 청지기 사명 감당, 일곱째 선교적 
교회로의 변화의 과정에서의 격려이다. (2011:59)  
이상훈 
선교적 교회의 일반적 특징 
이상훈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한 다섯 가지 관점을 제시하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선교적 본질에 대한 분명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교회의 부르심은 교회 자체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둘째, 신앙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데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이며, 예수의 삶과 성품을 
배우며 그것을 실천하는 개인들의 모임인 것이다.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 
대안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 셋째, 상황에 대한 바른 인식과 전환이 
필요한데 이제 지리적인 차원에서 선교를 버리고,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임을 인식해야 한다. 선교는 더 이상 보내는 선교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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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선교적 사역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와 문화에 
대한 적극적 이해가 필요하다. 교회는 자신들이 놓여 있는 삶의 자리, 
자신의 지역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서부터 선교가 시작됨을 깨달아야 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교회는 지역 공동체와 소통하고 그들의 
필요를 이해한다. 다섯째, 진정한 선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 
관점으로부터 시작된다. 교회는 우주적 차원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 
그러므로 더 이상 경쟁이 아니라 서로 하나되고, 화합하며, 사랑한다. 
(이상훈 2012:102-104)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상훈의 다섯 가지 관점은 복잡하지 않으며, 구체적이다. 또한 선교적 
교회의 핵심에 대해서 잘 정의하였다. 이상훈은 또한 한국 교회의 효과적인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일곱 가지의 원리를 제안한다.  
첫째,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목회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 . . 둘째, 문화를 선교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 셋째, 선교적 교회의 사역은 내부적 사역과 외부적 사역의 균형을 
통해 이루어짐을 인식해야 한다. . . . 넷째, 선교적 교회의 실현은 교회가 
지역 공동체를 섬기고 성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 현실화되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 . . 다섯째, 프로그램 중심에서 선교적 제자를 
만드는 사역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 . . . 여섯째, 하나님 나라의 
관점(kingdom perspective)을 통해 사역과 선교를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의 선교적 르네상스를 위해서는 그 원리와 함께 
모델이 절실함을 기억해야 한다. . . . 이를 위해서 선교적 교회의 원리에 
입각해 사역을 실행하는 다양한 지역교회의 모델들이 요청된다. (2012:107-
111) 
이상훈의 한국적 상황에서의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일곱 가지 방안들은 선교적 
교회에 대한 전환 원리로서 매우 구체적이며, 실용적이다. 또한 본질 중심의 선교적 
교회론에 대해서 잘 기술하였다.  
선교적 교회의 북미적 모델: 소마 공동체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은 한국 교회를 위한 선교적 교회로의 효과적 전환을 위한 사역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필자는 그래서 역사적 모델로서 존 웨슬리의 감리교를, 그리고 
현대적 모델로 한국의 선한목자교회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곳에서 필자는 과연 선교적 
교회의 모체로서 북미 교회에 생성된 선교적 교회의 모델을 살펴 보고 싶었다. 그래서 
필자는 이상훈이 연구한 북미의 선교적 모델 중에 하나인 소마 공동체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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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은 현대 북미 교회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부딪치고 있는 가장 큰 현상 중의 하나가 
메인라인(Mainline)교회의 쇠락이라고 지적하였다. 메인라인 교회란 미국장로교(PCUSA), 
미연합감리교(UMC), 미국침례교(American Baptist Churches In the USA), 미국 성공회, 
RCA, 연합그리스도교회(UCC), 루터교회(ELCA) 등으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점점 더 
교단의 전통과 역사를 강조하는 형태의 교회를 말한다.  
이상훈은 오랜 역사 속에서 자신들만의 신학적 전통을 확립해 왔던 교회들이 
급격히 쇠락하고 있으며, 거대하고 웅장한 교회당 내부에 소수의 노인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그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실제적인 유럽과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메인라인 교회의 쇠락의 반대편에서 지탱하고 있는 두 
가지 흐름에 대해서 이상훈은 말했는데 그것은 첫째, 복음주의를 기반으로 한 소위 메가 
처치(Mega cChurch)들이다. 대형 교회에 대한 많은 비판과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격적인 전도와 사회 봉사,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필요를 
채우며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상훈은 이 현상이 지속될 것 이라고 보았지만 
여기에는 부정적 요인이 많음을 지적하였다. 또 다른 흐름은 최근에 젊은 복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공동체적 교회, 곧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교회(Church as Missional 
Community)로 소마 공동체(Soma Community)5가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기성 교회가 아닌 가정 교회 형태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2001년 자료에 의하면 그 수가 최소 6백만에서 1천 2백만명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다고 
한다( 2014:138).  
메가 처치는 한국에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존재한다. 한국에는 수많은 대형, 중형 
교회가 있다. 이 교회들은 기존에 세워진 교회로서 필자는 이들 교회가 미국의 메인 라인 
교회들처럼 자신들의 성장과 신학적 전통에 파묻힌채 서서히 미국 교회처럼 변하지 
                                                 
5 소마 공동체(Soma Community)는 이상훈 교수가 방문한 미국 LA 근교에 위치한 선교적 
교회인데 여러 교회가 있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적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소마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묘사하기 위한 
헬라어이며(엡 1:22-23), 첫 소마 공동체는 교회 개척지도자인 제프 밴더스텔트(Jeff Vanderstelt)와 
시저 카리노우스키(Ceasar Kalinowski)에 의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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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들도 물론 선교적 교회로 전환을 해야 한다. 필자의 생각은 
선교적 교회는 대형교회든, 중, 소형 교회든 구분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대형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보다 작은 
규모부터 실험하고 세워질 때 그 효과가 더 커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필자의 관심은 두 
번째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더 큰 관심이 있다. 이상훈은 소마 공동체의 선교적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다음과 같이 말해 주고 있다. 소마 공동체는 주로 젊고 의식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2014:136-141).  
1. 종교를 소비하는 데 만족하지 않음  
2. 본질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표출함  
3. 의도적으로 대형화를 피하고, 탈 형식적이며, 탈 제도적이고, 더욱 
수평적인 리더십을 선호함  
4. 프로그램보다 사람에 집중함  
5. 도덕보다 그리스도를 강조함  
6. CEO형 지도자보다는 교회 개척에 더 관심이 많음  
7. 합리성과 개인주의에 초점을 맞춘 실용주의적 교회보다 원시적 복음에 
기반을 둔 공동체적 교회를 열망함  
8. 익명의 다수가 모이는 집회보다는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기 원함  
9. 엔터테인먼트보다 깊이 있는 복음을 갈망함  
10. 세속적 성공과 행복을 향한 가르침 대신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실천적 영성 추구  
11.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집중하고 일상 속에서 작은 예수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초대교회의 모델을 좇음 
이와 더불어 소마공동체의 기본 정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2014:141-142).  
1.이들은 공동체를 시작하기 전 윌로우크릭교회와 같은 대형 교회에서 
사역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성경에 기술된 가치를 지닌 성경적 교회를 
개척하기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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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교회 
3.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부름 받고 보냄 받은 제자들이 양성되는 교회 
4.개인 구원을 넘어 공동체와 사회를 품는 교회 
5.예수의 성육신을 볻받아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 살아가면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 
6.지속적으로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재생산 해내는 교회 
7.이들은 공동체적 형태를 강조함, 곧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소그룹 
형태로 이루어질 때 사역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음 
소마 공동체의 사역의 초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의 사명은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만들어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다!” 이들은 온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도시와 지역을 복음화 시키는 비전을 품은 것이다(2014:141-
142). 소마 공동체의 사명 선언서는 선교적 교회로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선교적 
공동체는 헌신된 성도들로 구성된 공동체로서(Family, 가족), 특정한 지역과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Missionaries, 선교사), 가시적 
형태로 복음을 증거하며(Servants), 자신과 타인의 발전을 위해 책임을 지는(Learners) 
제자들의 모임이다”(2014:142). 사명 선언서를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됨의 정체성: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돌보고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가치를 추구한다.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가족이 아니라 
물리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가족 됨을 실천한다. 2. 선교사로서의 정체성: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소망의 구성원들은 자신을 선교사로서 
인식하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보일 수 있도록 헌신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 3. 섬기는 자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소마의 구성원들은 예수님과 같은 낮아짐과 겸손함을 추구한다. 
4. 배우는 자로서의 정체성: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발전뿐 아니라 
서로의 발전을 위해 상호 간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애쓴다.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통한 성장과 성숙을 이룰 뿐 
아니라 영적인 리더십에 의해 제공되는 훈련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책임을 가진다. (2014:142-143)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소마 공동체의 가치와 정체성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기초를 두고 있다. 자기 자신을 이 시대의 선교사로 정의하면서, 부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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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냄 받은 자로서 더욱 온전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분명한 사명 선언문과 
공동체적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분명한 가치와 정체성이 사역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세상의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에 타협하지 않는다. 변화에 민감하지만, 
변화에 휩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보냄 받은 자로서의 분명한 사명의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선교적 교회인 소마 공동체는 선교적 교회가 제시한 
선교적 교회의 특징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으며, 필자는 이 시대에 필요한 




제 4 장 
 
케이스 스터디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존 웨슬리의 감리교, 역사적 모델로서의 선교적 교회와, 
선한목자교회, 현대적 모델로서의 선교적 교회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존 웨슬리의 감리교: 역사적 모델로서의 선교적 교회 
존 웨슬리의 감리교, 역사적 모델로서의 선교적 교회에서는 감리교 역사를 영국 
감리교회, 미국 감리교회, 한국 감리교로 나누어 설명하고, 감리교회의 선교적 교회로서의 




전 세계 감리교회는 영국의 존 웨슬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를 빼놓고는 감리교를 
이야기 할 수 없다. 먼저 존 웨슬리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한다. 존 웨슬리(John 
Wesley)는 1703년 6월 17일 영국의 엡워스(Epworth)에서 태어났으며, 성공회 목사 사무엘 
웨슬리와 수산나 웨슬리 사이에 난 열 아홉명의 자녀 중 열 다섯 번째로 태어났다. 1720년 
6월 24일 옥스포드 대학교의 크라이스트 처치에 입학 한 후 동생 찰스 웨슬리가 조직한 
단체인 신성구락부(Holy Club)에 참석한 후 나중에 지도자로 추대되어 활동한다. 이때부터 
감리교의 특징인 선교와 사회봉사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웨슬리는 이 모임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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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과 함께 매일 밤 기도하였고, 희랍어 성경과 고전문학을 연구하고, 특별히 
구제운동에 힘썼는데 그들은 가난한 자를 방문하고, 병자를 위문하였고, 감옥에도 
방문하였고,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또한 그들은 생활비를 제외한 잔액 
전부를 구제비로 썼다.  
미국 조지아 선교사로 자원한 웨슬리는 미국 항해 중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는 
자신과 대비되어 담대하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뜨거운 신앙에 도전을 
맏는다. 조지아 사바나 선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1738년 2월 1일 영국으로 
다시 돌아온 그는 깊은 영적 절망에 빠져있었다. 그러나 1738 년 5 월 24 일, 그는 
올더스게이트 거리의 모라비안 교도의 한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한 무명의 로마서 서문 
낭독을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고, 놀라운 회심을 체험하게 된다. 이 회심의 사건 이후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뜨거운 선교의 사람이 
되었다(김수연 2011:150-158).  
웨슬리의 설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의 설교는 중생의 새로운 체험을 
토대로 설교하기 시작했고, 영국국교회는 그를 배척하게 된다. 그는 이런 핍박 속에서 
죄수들에게 설교하였고, 새롭게 야외설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1739년 4월 2일 월요일 밤 
브리스톨(Bristol)에서의 첫 노천 전도 이래 그는 50 여년간 매주 열 다섯번 설교하고, 3-
4 백리를 여행하였고, 교회를 사용 못하므로 옥외나 감리교인들의 집이나 집회소에서 
전도하였다. 또한 부친의 묘석 위에 올라서서 밤마다 집회를 가졌다. 그의 선교적 열정은 
‘세계는 나의 교구이다’라는 놀라운 선언에서 알 수 있다. 웨슬리 형제들은 1747 년 
아일랜드, 1751년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리고 1760년 미국까지 복음전도를 확장시킨다. 
감리교회는 세계 교회로 성장한다. 웨슬리는 영국에 명예혁명이라는 영광스러운 
사회변혁의 중심적인 사상과 구체적인 실현을 제공하였다(김수연 2011:159-165).  
감리교 지지를 쓴 김수연은 존 웨슬리의 선교적 열정을 통계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전도생활: 50년간 말을 타고 지구 10바퀴 이상 되는 거리를 다님, 선교 거리: 40만 
km, 하루 평균 다닌 거리: 32km, 저술: 200 권이 넘음, 설교회수: 4,000 번 이상, 60 년간 
변함없는 생활: 새벽 4 시 기상 기도와 설교, 찬송생활: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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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가중 525 곡을 선정, 찬송가 만듦, 사망 5 일전 생활(88 세): 32km 떨어진 곳에 복음 
전도, 함께 한 사역자: 조지 휫필드, 찰스 웨슬리 등이었다(김수연 2011:165-166).  
조지 휫필드 
위대한 설교자요, 미국의 영적대각성운동을 이끌었던 조지 휫필드도 존 웨슬리의 
동역자요, 신성구락부의 같은 멤버였다. 그 또한 감리교의 가장 능력있는 복음 전도자 중 
한 사람이었다. 휫필드에 대한 평가는 주목받는데 첫째, 그의 설교는 국가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했고, 둘째, 민주주의를 세우는 발판을 제공했고, 셋째, 탈권위주의와 평신도 
역할을 강화했다. 넷째, 말씀을 통한 실천과 박애정신을 중시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교육에 큰 기여를 했다. 오늘의 명문인 프린스턴대학의 기초가 이때 확립되었다(김수연 
2011:185-186).  
미국 감리교회 
미국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의 영향 아래 신대륙의 발전과 서부 개척과 더불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미국 감리교회도 탁월한 지도자였던 존 웨슬리와 같은 뛰어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된다.  
프란시스 애즈베리(Francis Asbury) 
대장장이 견습생으로 일하던 16 세때 지방 설교자가 되었고 1767 년에 
순회선교자가 된 그는 1771 년 웨슬리에 의해서 미국 선교사로 파송된다. 그는 토마스 
콕(Tomas Coke)과 더불어 미국 최초의 감독으로서 위대한 선교를 감당한다. 그는 매일 
새벽 5시 전에 일어나 성경을 공부하고, 금요일마다 금식하였으며, 웨슬리처럼 말을 타고 
전도하고 매일 세 시간 이상씩을 기도하였다. 그는 41년 동안 6천 마일을 말을 타고 순회 
전도하였고, 애팔래치아 산맥을 60회나 넘나들면서 1만 6000여 이상의 설교를 하였다. 
프랜시스 애즈베리는 미국 감리교회를 19세기 가장 역동적인 미국 교단으로 만드는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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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헌을 하였다. 1820년에 이르러 감리교회는 침례교를 앞질러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되었다.  
애즈베리는 그가 죽기 일주일 전에 식탁 테이블에서 베게를 의지하고 마지막 
설교를 할 정도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였다. 에즈베리의 지도 아래 
1776 년에 5,000 명에 불과했던 미국 감리교인들은 그의 사망 당시에는 213,000 명으로 
부흥되었다.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1923 년 애즈베리 신학교(Asbury Theological 
Seminary)가 세워졌다(김수연 2011:226-231). 애즈배리는 농장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리더십은 개인적인 경건에 기반을 두었으며,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타인에게 
요구하지 않는 모범과 결단력, 그리고 대륙을 횡단하며 성서적 경건을 이루기 위해 
실제적인 헌신을 한 것 등에 그의 리더십 기반을 두었다(Hampton 2009:307). 미국의 개신교 
종파들 가운데 감리교회보다 더 강력한 복음주의 교단은 없었고, 선교 정신이 더 투철한 
교단은 없었다.  
미국 감리교회의 열정적 선교 
미국 선교에서 주목할 것은 감리교는 존 웨슬리의 순회 전도 방식을 도입해 말을 
타고 포장마차를 찾아 다니며 전도했고, 순회 심방과 순회 설교라는 극심한 위험과 과중한 
사역을 무릎쓰고 전도했다. 곳곳에 감리교회가 세워졌다. 이때 당시 감리교 목사들의 평균 
수명은 29 세였다. 한마디로 감리교회는 선교를 최우선으로하는 교단이었다. 단순히 
수적인 수자뿐만 아니라 이때 복음 전파는 사회 개혁으로 이어져 많은 수의 술집이 
없어지고, 매춘부들이 떠나는 계기가 되었고, 도덕성이 회복되었다. 나아가 제 2 차 
대각성의 부흥의 여파로 미국의 도덕성이 회복되었고, 남북전쟁을 거쳐 흑인 노예들이 
해방되는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해외선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언더우드, 아펜젤러도 그때 선교사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감리교는 
이처럼 열정적인 선교를 통해서 영국과 미국을 변화시켰고, 케네스 스코트 라투렛(Kenneth 




감리교 선교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선교의 주체로서 위대한 평신도들과 
여성들이 많은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다. 로버트 스트로브리지(Robert Stawbridge)는 평신도 
설교가로서 메릴랜드에 미국 최초로 신도회를 조직하였다. 메릴랜드를 중심으로 동부 
지방에 큰 부흥을 이루었다. 아일랜드 출신의 평신도 설교자 필립 엡베리(Philip Embury) 
미국 감리교의 어머니라 불리는 위대한 감리교 여성인 바바라 헥(Barbara Heck)과 더불어 
뉴욕을 중심으로 큰 선교의 업적을 남긴다. 이밖에서 영국 육군 장교 출신인 토마스 
웹(Tomas Webb), 리처드 보드만(Richard Boardman)과 조셉 필모어(Joseph Pilmore)의 
위대한 평신도들이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였다(2011:192-205).  
한국 감리교회 
한국은 도시와 시골 곳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설립되고, 
병원이 개설되었다. 눈에 띄이는 특징이라면 농촌 중심의 복음 전도와 성경공부 방법을 
통해 교회 전회 중에게 신앙교육의 제공을 강조한 것이다. 감리교의 최대 성공이라고 
한다면 개종자의 획득, 기독교 지도자의 훈련, 단기간에 걸친 활기 있고 잘 조직화된 
교회의 발전, 요컨대 생명력 있는 기독교 공동체의 설립 등이다. 구성원들은 모든 
계층이었지만 주로 농부와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고, 교회생활을 통해 이룬 
여성들의 지위 상승은 매우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이는 부녀자들에 대해 선교활동을 
강조한 결과였다(Stokes 2010:49-50).  
감리교회의 선교적 교회로서의 특징 
웨슬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복음전도에 그의 전 생애를 바쳤고, 
영적이면서도 굉장히 실용적이었다. 복음을 전파하되 그 결과에 큰 관심을 가졌으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되 조사연구를 통한 전략을 세웠으며,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문화와 
정서에 맞게끔 복음을 전하였으며, 여러 가지 그룹들을 조직하여 새로 믿게 된 신자들을 
양육하고 보존하였다. 웨슬리는 목회자로, 선교사로 가장 훌륭한 업적을 만들었다(홍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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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99). 웨슬리로부터 파생된 감리교회의 선교적 특징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도하신 선교 
웨슬리로 부터 시작된 감리교회의 선교는 철저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도하신 
선교임을 인정한다. 웨슬리의 회심 자체부터 하나님이 주도하신 하나님의 선교의 특징을 
지닌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나갔던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 선교는 결국 실패한다. 그러나 
그가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성령을 받은 후 그는 선교의 열정에 사로 잡히게 된다. 그는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충실한 종이 된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도하신 선교 중에서 성령님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선교는 
교회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현존과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 공동체에 임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성령은 그런 측면에서 교회의 증인됨의 사역에 
능력을 부여하시고 새로운 창조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리의 교사가 되신다. 선교의 
부흥은 항상 성령충만으로부터 왔다.  
선교에 헌신된 지도자와 선교적 리더십 
감리교의 두 번째 선교적 특징은 선교에 헌신된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고, 이들은 
탁월한 선교적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요한 웨슬리의 생애를 보더라도 그의 삶 
자체가 선교였다. 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선언하였으며, 전 세계를 선교현장으로 
인식하고, 목숨을 걸고 선교한 위대한 선교 사역자였다.  
시대와 문화를 반영한 상황화 선교전략 
웨슬리는 선교를 위해서 다양하고 효과적인 선교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아마도 
웨슬리의 이런 성향은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과 실용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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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웨슬리는 영혼 구원에 노방전도의 효과가 매우 큼을 안 이후부터 노방전도를 자신의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웨슬리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하여 선교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실험하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였다(홍기영 2000:302-
305).  
웨슬리는 자신의 사역을 하는데 있어서 추상적이지 않았고, 구체적이었다. 그는 
면밀한 관찰자였고, 필요하면 전략을 재빠르게 수정하는 사람이었다. 웨슬리는 수년간에 
걸쳐 그의 일기에 그가 관찰한 것과 인터뷰나 보고서에 의해 발견한 사실들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웨슬리의 특성은 감리교의 성장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는 면밀하며 
적극적인 관찰가였으며 수집 기록자였으며, 통찰력 있는 분석자였으며, 훌륭한 전략 
제시자였다(홍기영 2000:305-308).  
약함으로부터의 선교 
웨슬리는 자신의 귀족적인 문화적 취향을 벗어버리고 소외된 계층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다. 그래서 그는 석탄 가루를 뒤짚어 쓴 광부에게나 시장 한복판의 장사꾼에게나 
도시의 큰 거리에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였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적 선교이고, 
낮아짐의 선교이다(홍기영 2000:311). 그는 스스로 가난과 약함 속에서 선교를 감당하였다. 
그는 말을 타고 전도하였으며, 그가 죽을 때 그에게는 변변한 재산이 하나도 없었다. 그는 
철저히 약하고 소외되고, 낮은 자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려고 노력하였다.  
소그룹을 강조한 선교 
조지 헌터는 웨슬리가 오늘날 교회성장원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단위기관의 
증설을 실시하였다고 말하면서, 웨슬리는 “속회”(classes)라고 칭하는 구속적인 세포들을 
증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그 전략은 18세기 감리교의 확장운동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음을 말하였다. 웨슬리는 수백개의 속회, 지역회, 신도회(societies)를 조직하고, 이들을 
이끌어갈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시켰다(홍기영 2000:31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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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목자교회의 부흥도 이런 속회와 속회지도자들의 부흥에 기인한다. 웨슬리는 
속회를 통해 전도와 양육을 실천하였는데 이것은 선한목자교회의 부흥에도 동일했다. 
남가주 주님의 교회는 이런 속회의 부흥과 속회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더욱 더 
신경써야 할 것이다.  
평신도를 효과적으로 세운 선교 
웨슬리의 선교 전략 중 아주 효과적인 것이 바로 평신도들을 효과적을 세운 
선교이다. 그 당시 상황에 비교해 보면 이것은 과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웨슬리는 
먼저 수많은 평신도 순회 설교자들을 세웠다. 미국 선교에서 특히 이 평신도 순회 
선교사들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서부 개척기 시대에 감리교회가 평신도 순회 
선교사들을 세움으로 인하여 엄청난 선교의 부흥을 이루게 된다. 이들 평신도들은 목숨을 
걸고 설교하였고, 선교하였다. 이 순회 평신도 설교자 이외에 감리교회의 자랑인 여성 
평신도들의 활동은 위대하다. 감리교 여성들은 정말 선교의 최 선봉에 서서 선교를 
감당했다.  
복음과 사회봉사를 균형적으로 수행한 선교 
웨슬리는 선교를 함에 있어서 복음과 사회 봉사의 균형을 효과적으로 이루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말씀 
전파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는 끊임없이 사회봉사를 실시했다. 그는 파운드리의 교회를 
편물공장으로 만들어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여러 도시에 의료원을 설치하여 
병자들을 돌보았고, 빈민학교를 설립하여 어려운 아이들을 교육하였고, 빈민자들을 
위하여 빈민은행을 설치하여 그들에게 저리로 대부해 주어 그들의 생업을 도와 주었다.  
이 이외에도 웨슬리는 교도소 방문을 정기적으로 하였으며, 노예제도 반대운동과 
금주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교육에도 관심이 많았던 웨슬리는 모라비안 학교 방문의 
영향으로 New House라는 학교를 설립하였으며, 뉴케슬에는 고아원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웨슬리는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 걸친 사회사업을 통하여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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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활동을 전개하였다. 웨슬리의 전도운동은 비단 개개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부패한 
영국사회를 갱신하였고,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등 많은 면에 있어서 유럽 전역에 새로운 
이상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6 
선한목자교회: 현대적 모델로서 선교적 교회 
선한목자교회, 현대적 모델로서 선교적 교회에서는 선한목자교회의 일반현황, 
선한목자교회의 목회현황, 그리고 선교적 교회로서의 특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선한목자교회의 일반현황 및 역사 
선한목자교회의 역사는 전신인 믿음의 집 교회에서 시작한다. 1984 년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에서 전가화 목사 와 7명의 성도가 개척한 후 1986년 서울 대치동으로 교회 
이전을 하면서 꾸준히 성장해 왔고, 1990 년 예배 장소를 숙명 여고 강단으로, 1991 년 
성남시 복정동에 현재의 교회 부지를 마련하여 교회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건축이 지연되다가 2002년 성남 복정동으로 이전하게 된다.  
그러나 2003 년 6 월에 전가화 담임목사가 사임하면서 교회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건축 부채가 150억원에 달하였고 본당도 건축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본당 건축에 
약 100억원의 공사 비용이 더 필요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담임목사 사임으로 인한 교회의 
분열과 건축 부채 문제로 교회는 큰 혼란과 위기를 겪게 된다.  
2003 년 11 월 현재의 담임목사인 유기성 목사가 오면서 교회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여러 어려움과 250 억원게 가까운 부채를 가지고 있었지만 2 년 후인 
2006년 4월 2일에 감격적인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된다.7 현재 교회는 경기도 성남시 
                                                 
6 최호순, 존 웨슬리의 전도 운동 
http://m.holychurch.or.kr/core/mobile/board/board.html?Mode=view&boardID=www7&num=961
4&page=22&keyfield=&key=&bCate=, 2015년 4월 13일 발췌. 
7이필훈, 건강한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선한 목자교회, 
http://qt1000.duranno.com/moksin/detail.asp?CTS_YER=2006&CTS_MON=6&CTS_ID=55339
&CTS_CTG_COD=8, 2015. 2. 28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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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 복정동 641-1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약 평균 주일 출석 성도 7,000여명의 
대형교회로 성장했다.  
선한목자교회의 목회현황 
이전 담임목사의 사임으로 인한 교회의 분열과 상처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한목자교회는 유기성목사가 2003 년 11 월 새로 담임목사로 부임한 후 많은 상황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2003 년 12 월 교회를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재창립 예배를 드렸다. 
그후 유기성 목사는 철저히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임을 천명하고, 제자훈련을 바탕으로 
철저히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다. 유기성 목사는 34 세의 젊은 나이에 부산에 있는 
부산제일감리교회의 담임목사와 두 번째 담임목사로서 안산에 있는 안산제일광림교회를 
섬긴 후 선한목자교회로 오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목회의 최우선은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온전한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었다. 필자는 6년 4개월 동안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졌는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유기성 목사의 목회 방향과 목회 철학을 보면 선한목자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목회 철학과 
현황을 잘 알 수 있다.  
먼저 선한목자교회의 3 대 비전은 첫째,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이다. 
갈라디아서 2 장 20 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교회”를 천명하며, 
예수님이 주인되시는 예수님의 교회임을 첫째 비전으로 삼고 있다. 둘째,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교회이다. 선한목자교회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교회이다. 
영성일기를 통해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려는 교회이다. 셋째,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로서 지역과 나라, 세계를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로서 
철저히 지역 사회를 섬기려는 교회이다. 이상 3대 비전을 살펴 볼 때 우리는 선한목자가 
철저히 인간 중심이라기 보다는 예수님 중심의 비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한목자교회는 이런 비전만을 형식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7 대 사역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구체적으로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7 대 사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배로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교회이다. 모든 것에 앞서 
 
73 
예배가 중심이 됨을 볼 수 있다. 둘째, 제자훈련으로서 훈련된 제자들이 섬기는 교회의 
비전이다. 유기성 목사는 부임하자 마자 목회자들과 장로들부터 시작하여 제자훈련을 
시작하였다. 사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었고, 기초가 단단히 
세워졌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성령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이다. 선한목자교회는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강조한다. 성령의 인격적 열매와 성령의 외적인 역사를 
동시에 믿고 추구한다. 넷째,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교회이다. 선한목자교회는 정말로 
선교하는 교회이다. 교회의 모든 사역 중에서도 첫번째 우선순위는 선교였다. 지금도 한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선교를 행하고 있다.  
다섯째, 세상을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이다. 선한목자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역 사회와, 나라와 전 세계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이다. 여섯째, 가정을 살리며 돕는 교회이다. 현대 가정의 붕괴와 어려움 속에서 
가정을 세우려는 구체적인 노력들과 말씀 사역들을 통해 가정의 회복을 이루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에게 초점을 맞춘 교회로 청년들에게 재정과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독립교회로서 온전히 세워 현재 주일 출석 1,000명 가량의 청년들이 모이고 있다.8 현재 
선한목자교회는 청년을 포함하여 주일 장년 출석 약 7,000여 성도들이 3대 비전과 7대 
사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한국,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매진하고 있다.  
선한목자교회의 선교적 교회로서의 특징 
선한목자교회의 선교적 교회로서의 특징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국에도 선교적 교회의 모델들이 많이 있겠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들 한국의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선교적 교회의 특징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 중 하나가 바로 
선한목자교회가 아닌가 생각한다. 필자는 이곳에서 주로 선한목자교회의 3대 비전과 7대 
사역,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역들, 그리고 필자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직접 경험한 사역들을 
분석함으로 선한목자교회의 선교적 교회로서의 특징을 파악해 보려 한다.  
                                                 





먼저 3 대 비전과 7 대 사역을 통해서 보듯이 가장 중심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되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분이라는 고백이다. 
유기성 목사는 교회에 부임하자 마자, 그리고 재창립 예배를 드리자 마자 선한목자교회가 
그 어떤 사람의 교회, 곧 담임목사나 유력한 장로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부 성도들에 
의해 주도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천명하였다. 곧 철저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교회임을 선포한 것이다. 수없는 상처와 
갈등이 있었던 교회가 하나가 되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교회라는 하나님 중심의 목회와 선교 방향을 분명히 세우고 그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곧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의 
비밀을 실천하는 삶이다. 목회와 선교에서 선한목자교회는 철저히 나는 죽고, 곧 인간의 
선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살아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려는 신앙과 
철학이 있는 것이다.  
둘째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강조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일이나 주중 집회때에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 하는 차원이 아니라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삶을 말한다. 그러므로 선한목자교회 선교의 중심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가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서는 예수님과의 동행이 
설교의 중심 주제일뿐만 아니라 영성일기 쓰기 운동을 통해 날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동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9 영성일기에 관련된 책이 출간되었을 뿐만 아니라 
Q.T 처럼 영성일기를 나누는 셀 그룹들이 있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영성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인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는 금요성령집회를 통해서 성령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내적치유세미나 및 은사집회 등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9  영성일기에 대해서 선한목자교회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훈련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잠 잘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일기 
형태로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http://www.diarywithjesus.com/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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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선한목자교회 교회공동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회이다. 선한목자교회의 회복과 부흥, 그리고 놀라운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배경에는 
바로 제자훈련이 있다. 유기성 담임목사는 제자훈련 교재를 직접 만들어서 가르쳤다. 
새가족들을 위한 교재는 10 주 과정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교재이며 15 주 
기초제자훈련교재로서 ‘예수님의 사람’이 있다. 선한목자교회의 제자훈련의 특징은 
단순한 성경 지식을 가르치거나 교회의 직분자나 리더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으로서의 제자훈련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실제적인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강조하며, 사도들처럼 선교하며 세상으로 파송되는 
제자를 키우는데 그 중심이 있다.  
선한목자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해 엄청난 변화와 열매들을 맺고 있다. 이 
제자훈련은 현재 선한목자교회 뿐만 아니라 다른 감리교회들 가운데에서도 많이 
보급되었고, 교단을 초월하여 타 교단 신학교 안에서도 제자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제자훈련 세미나가 미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대만 등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선한목자교회는 다양한 제자훈련 프로그램 등이 있다. 특이한 것은 
제자훈련 과정에 15주의 기초제자훈련과정(예수님의 사람)과 더불어 영성일기 제자훈련 
12주가 있다는 것이다. 영성일기 제자훈련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24시간 동행인데 그만큼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기초 제자훈련 수료 후 지속적인 
영적성장과 실제적인 사역을 위한 훈련으로 GS 바이블 칼리지 안에 다양한 선택 제자반 
코스를 마련해 놓고 있다.  
<표 5> 
 
선한목자교회 GS 바이블 칼리지 강의들10 
 
성장반 사역반 특별반 성경연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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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학교 아펜젤러 선교학교   
 
이밖에 사역자 훈련 코스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엠마오로 가는 길’로 
선한목자교회의 평신도 리더들인 속장, 지역장, 선교회장들을 3박 4일동안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다.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이 올바로 세워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선교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독특하게 18주 동안 진행되는 장로 아카데미가 있는데 
선한목자교회의 강점 중에 하나는 유기성 담임목사와 장로들 간에 아름다운 하나됨이 
있다는 것이다. 18주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 더 신실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로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처럼 선한목자교회의 선교의 심장에는 제자훈련이 있다.11 
넷째로 복음전파에 항상 힘쓰며, 복음전파와 더불어 세상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회봉사에 힘쓴다는 것이다. 즉 복음전파와 사회봉사의 균형을 
이루어 총체적 선교를 감당한다는 것이다. 선한목자교회는 정말로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이다. 필자가 부교역자로 사역했을때 정말 각 교구별로 전도를 정말 많이 했던 
기억이 난다. 선한목자교회에서는 각 요일별, 지역별 전도가 다양하게 있으며, 병원 전도대, 
상가 전도대 등 다양한 전도대들이 활동한다. 선한목자교회 교회는 현재 국내선교와 
더불어 수많은 해외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다. 매년 수많은 평신도 단기팀이 해외단기선교를 나가고 있다.  
선한목자교회의 사회봉사 또한 유명한데 ‘주목자 사역’을 통해 지역의 주리고 
목마른자들을 향해 따뜻하게 나아가고 있다. 주목자는 ‘주리고 목마른자’의 약자로서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 집이 없는 노숙자들을 향해서 무료 급식과 목욕, 갱의, 의료미용 
봉사를 제공하는 사역이다. 또한 미혼모 사역을 통해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방문을 
                                                 




통해 아기들을 돌봐주고, 아이들의 양육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있으며, 퇴소 후 자립 
지원까지 하고 있다.  
예수마을 운동 사역은 크게 선샤인 행복한 밥상과 도서관 샤인, 은혜지역 아동센터 
사역으로 구성된다. 선샤인 행복한 밥상은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사역이며, 도서관 샤인은 성남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도서관 북카페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독서지도 및 어린이 무료 특강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은혜지역 아동 
센터를 통해서 공부방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각 병원들과 요양원들에 대한 의료 선교 
봉사와 호스피스 봉사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도배, 
무료 장판 설치, 무료 집수리 등을 해주고 있다. 특이한 것은 매주 금요집회때 드려지는 
목적헌금이 각종 재해나 천재지변으로 고통을 겪는 이웃과 나라를 섬기는 일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12  이처럼 선한목자교회는 지역 전도와 해외선교에 최우선으로 앞장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봉사를 최선을 다함으로 총제적 선교를 온전히 감당하는데 있다.  
선한목자교회는 이처럼 선포와 행함이 균형을 이룬 교회이다. 존 웨슬리의 초기 
감리교의 모습은 사실 이처럼 말씀과 섬김, 곧 사회봉사가 매우 균형을 이룬 모습이었다. 
초기 미국 감리교회도 그랬고, 한국의 초창기 감리교회도 그랬다. 복음적이면서 또 
섬김중심이었다. 그러나 감리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의 중요성을 점점 잃어버린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너무 세상과 섬김에 강조하다보니,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영성, 
기도의 쇠퇴가 오게 되었고, 결국 사회봉사도 줄게 되는 경향을 띤 것이 사실이다. 
장로교회를 비롯한 보수 교단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나치게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 수호에 집착한 나머지 진짜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사랑의 실천, 섬김과 
사회봉사는 점점 잃어버리게 되어 세상을 온전히 섬기는데에는 소홀하게 된 것이 주지의 
사실(judicial notice)이다. 진정한 선교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균형있게 이루어가는 것이다. 
선한목자교회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좋은 예라고 말할 수 있겠다.  
                                                 




다섯째, 선한목자교회는 이 시대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여 
성도들과 세상을 잘 섬긴다는 것이다. 선한목자교회의 또 다른 장점은 이 시대의 문화를 잘 
읽고 복음 안에서 그 시대에 맞추어 그 세대를 잘 섬긴다는데 있다. 특별히 그 구체적인 
예로서 젊은이교회의 독립을 들 수 있다. 많은 교회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 앞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그러나 선한목자교회는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마음껏 젊음과 그들만의 신앙과 문화를 발산할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젊은이 교회를 
독립시켰다. 독립은 곧 젊은이들에게 독립된 교회로서 재정과 치리의 독립권을 주어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  
젊은이 교회는 다이나믹한 찬양과 예배,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시니어들을 위한 갈렙 교회를 세우고 독립시켜 많은 부흥을 또한 경험하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의 사회적 현상인 조기 은퇴와 건강 증진으로 인한 시니어층의 증가에 대한 
시대의 흐름과 문화를 잘 이해하여 목회적으로 효과적으로 적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선한목자교회는 페이스북이나 여러가지 인터넷 엡, 방송 선교 등을 통하여 
방송과 문화, 인터넷을 통하여 열린 목회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불신자들과 성도들에게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듣고, 교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섯째, 선한목자교회는 평신도들을 온전히 세우며, 평신도들의 은사를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것이다. 선한목자교회는 그 비전에서 보듯이 평신도를 훈련된 제자로 
세우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필자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어떤 행사든, 
프로그램이든 교회가 목회자와 평신도를 균형있게 세워서 함께 동역하고 훈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평신도를 세울때에는 항상 장로로부터 권사, 집사, 성도에 이르기까지 
균형있게 세워 서로 관계하고 좋은 롤모델이 되도록 조직한다. 어떤 사역을 통해 일을 할 
때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역을 통해 성도들 상호 간에 관계가 
증진이 되고, 세상과 다른 가치로 일을 하게 됨으로서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다. 목회자 또한 이런 사역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로서, 목회 전문가로서 그들을 
지도하고 중보함으로 영적 권위와 목회 전문가로서의 권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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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런 사역을 통해 목회자와 평신도와의 관계가 좋아지므로 교회 전체에 엄청난 
시너지가 생기게 된다.  
선한목자교회는 이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을 각자의 은사에 맞게 다양한 사역 
분야에 배치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성도들은 실업인 선교회,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의료선교부, 예술에 종사하는 성도들은 
교회 장식이 필요한 어려운 교회들의 선교를 돕고 있다. 선한목자교회에서는 평신도들이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그 시너지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매년 사역 박람회를 개최해서 자신의 은사에 맞게 봉사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고 있다. 
또한 평신도 사역과 교회 선교 사역의 시너지를 높히기 위해서 각종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일곱째, 선한목자교회는 아름다운 선교적 연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한목자교회는 단순히 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유기성 목사의 
목회 철학 중 하나는 다른 지역 교회들과 함께 성장하고, 어려운 교회의 눈물을 닦아 주는 
목회를 꿈꾸고 있다. 실제로 선한목자교회가 성전 본당을 완공하고 대형교회로 점점 
성장해 갈때 설교때 마다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한목자교회가 들어서면서 
성도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주변의 어려운 교회에 대한 관심이었다. 그래서 
선한목자교회는 철저히 그 부흥을 이웃 교회들과 나누기 시작했다. 먼저 같은 교단 같은 
지방에 있는 어려운 교회에 장로들과 성도들을 파송하여 함께 예배하고, 어려운 일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제 교단을 초월해서 여러 교회들을 돕고 있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 특히 도서관 교회 같은 경우는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위치한 교회로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 교회의 담임목사에게 매월 사례비 전액을 
지원하고 마음껏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돕고 있다. 이 밖에도 수많은 국내 개척교회를 돕고 
있으며,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돕고 있다.  
또 한가지 특이한 점은 수많은 선교단체와 아름답게 연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교회는 선교단체, 곧 파라처치에 대해서 상당한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선한목자교회는 많은 선교단체들에 대해서 문을 열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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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목자교회는 약 250억원의 빚을 지고 본당을 완공 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예수 전도단의 
화요모임 장소 사용에 대한 요청을 받게 되었다. 그때 일부 장로들과 교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함께 기도하는 중에 온전히 하나되어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본당을 내어 주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순회선교단과 연합사역을 하면서 
교인들은 6층의 좁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순회선교단 모임을 위해서 기꺼이 본당을 
내어 주기도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선한목자교회는 많은 선교단체의 간사들과 
사역자들이 연합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선교단체의 간사들이 
교회의 스텝으로 들어와서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된 
교회요, 아름다운 선교의 연합의 모습이다.  
여덟째, 예수님의 선교방식인 겸손함과 약함을 중심으로 선교한다는 것이다. 
선한목자교회는 철저히 예수님의 선교 방식을 닮으려 노력하고 있다. 먼저 그 겸손함의 
앞에는 유기성 담임목사가 본이 된다. 그는 철저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물으며, 
스스로 약함을 택하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큰 교회와 많은 
사역들을 자랑 할 수 있지만, 그의 설교의 많은 부분은 약함에 대해서 말한다. 그 약함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설교때도 자신의 실패를 겸손히 
공개적으로 회개한다. 유기성 목사는 선교할때도 겸손과 낮아질 것을 제일 강조한다.  
아홉째, 교회의 존재 목적을 선교로 생각하고 있으며, 성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선한목자교회는 엄청난 건축부채의 상황 
속에서도 선교를 보류하거나 선교비를 중지하지 않았다. 또한 전교인들을 양육하고, 
제자훈련을 하는 목적은 바로 파송하기 위함이다. 유기성 목사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주변의 어려운 교회와 세상으로 파송했다. 바로 이런 점이 선교적 교회에 정확히 부합한다. 
지역의 어려운 교회에 교회의 장로들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속회들을 
파송하였다. 매년 어린아이들부터 심지어는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국내 오지선교와, 국내 
개척교회 선교, 그리고 해외선교를 위해서 파송한다. 선한목자교회의 존재 목적과 신앙의 
약식은 목표는 선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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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번째, 항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24시간 기도하는 교회이다. 선한목자교회의 이 
모든 사역이 가능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는 바로 기도이다. 
선한목자교회에서 행해지는 기도들은 개인의 구원과 축복을 넘어 지역과 사회, 민족과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특별히 성전건축과 더불어 완공된 마가다락방 
열방기도센터는 24시간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 성도들은 물론 개인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와서 기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중보 기도로 마가다락방 기도실은 활활 타오르고 있다. 
특별히 24시간 내내 전 세계 각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열방의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선한목자교회의 기도는 정말 
뜨겁다. 매일 새벽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금요 성령집회때의 기도의 폭발력은 대단하다. 
한동안은 금요일을 온전한 금요철야기도로 드리기도 했다. 밤 9시부터 시작된 기도회는 
새벽 5시까지 계속된 적이 있다. 선교적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5 장 
 
남가주 주님의 교회 분석
남가주 주님의 교회 분석에서는 교회의 역사, 일반 현황, 목회 현황, 선교 현황, 
제자훈련, 그리고 선교적 교회로서의 남가주 주님의 교회 분석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역사 
남가주 주님의 교회는 교단은 미국연합감리교회(The United Methodist Church)이고 
서부관할구역(Western Jurisdiction) 캘리포니아 태평양 연회(California-Pacific 
Conference)소속으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의 도시 로렌 
하이츠(Rowland Heights)에 위치한 교회이다(김수연 2011:253). 1983년 9월 18일 이준영 
목사(1 대 담임목사), 오혜식 부부목사가 중심이 되어서 플라센티아 연합감리교회로 
시작되었고, 개척 당시의 주소는 2050 Valencia Ave. Placentia, CA 92670 이다(김상근 
1999:41).
  
1989 년 3 월 1 일 2 대 담임목사로 이처권 목사가 시무하였고, 1995 년에는 현 
벨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로 이전하여 미국 교회와 교회를 함께 나누어 쓰게 되었다. 
1995 년 11 월 5 일에는 플라센치아 연합감리교회에서 로렌하이츠 연합감리교회로 
교회명을 변경하였고 1996 년 10 월 10 일 로렌하이츠 연합감리교회가 
벨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로 통합되었다. 한인 교인들 출석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인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어갔고 교회의 영어이름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벨메모리엘연합감리교회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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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7월 25일 3대 담임목사로 신영각 목사가 부임하였고 2000년 12월 3일 
한인교회 이름을 로렌하이츠연합감리교회에서 동부연합감리교회로 개명을 한다. 2008년 
7 월 1 일 제 4 대 담임목사인 한의준 목사가 부임하였고, 2009 년 11 월 8 일 
동부연합감리교회에서 남가주주님의교회로 교회명을 변경하고 현재까지 그 이름이 
유지되고 있다. 2009년 8월 23일에는 새성전건축을 위한 착공예배를 드렸으며, 2011년 
1월 2일 새성전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2015년 1월 현재 6명의 시무장로를 비롯한 
주일출석 성도 약 400명의 교회로 성장하였다(정석봉 2014:19-23).  
일반 현황 
일반 현황에서는 교회 위치와 한인 인구 분포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교회 위치 
남가주주님의 교회는 현재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로스앤젤레스카운티(Los 
Angeles County) 로렌하이츠(Rowland Heights)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다. 로렌하이츠의 
주위를 동쪽으로는 다이아몬드 바(Diamond Bar)와 치노 힐스(Chino Hills)가 서쪽으로는 
라하브라 하이츠(La Habra Heights)와 브레아(Brea)가 서쪽으로는 하시엔다 
하이츠(Hacienda Heights)와 라 푸엔테(La Puente), 북쪽으로는 웨스트 코비나(West 






남가주주님의 교회 위치와 주변 지리상황13 
한인 인구분포  
이들 도시의 공통점은 그동안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지만 통계표에서 보듯이 
최근에 한인인구가 점점 감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된 원인은 이들 지역이 
풍수지리상으로 명당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인들이 이 지역에 많이 유입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한인들이 다른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옮기는 현상이 점점 대두되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미주판은 이지역내의 인구 이동에 대해서 “가든그로브 이외의 
대표적인 한인 인구 감소 지역으로는 다이몬드바, 하시엔다하이츠, 세리토스 등이 있다. 이 
중 다이몬드바, 하시엔다하이츠는 한인들이 떠난 자리를 중국 사람들이 메우고 있다.”고 
분석하였다.14  
                                                 
13 https://www.google.co.kr/maps/place/Bell+Memorial+UMC/@34.0123769,- 
117.9318174,11z/data=!4m2!3m1!1s0x80c32afa0446a545:0xa3cf6f0b02ef0416 




남가주주님의교회도 여기에서 말한 다이아몬드바, 하시엔다하이츠 중간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아래에 제시한 미국내 
한인인구현황도 이런 현상을 잘 말해주고 있다. 2000년과 2010년의 통계를 통해 본 로렌 
하이츠의 인구 변화를 보면 3,730명에서 3,506명으로 약 6퍼센트의 인구감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를 자세히 보면 다이아몬드바도 상대적으로 인구증가가 굉장히 
적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치노힐 지역은 새로운 도시 건설로 인해서 인구가 대비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현재 남가주교회교인들 중에서도 치노힐 거주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목회 현황 
남가주 주님의교회는 현재 한의준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약 400명의 성도들이 주일 
출석하고 있다. 남가주 주님의 교회의 예배의 현황은 주일에는 2 부 영어회중을 위한 
예배(오전 9시 30분)와 1부(오전 7시 30분), 3부(오전 11시) 한인회중을 위한 예배를 
포함하여 총 3번의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영어권 2세들을 위한 예배(RCC)가 주일 오전 
10시 45분에 드려지고, 주일 오후에는 한어청년부 예배(오후 2시), 주일 3부 예배 시간인 
11시를 맞추어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부 전체 예배가 드려진다. 새벽기도회는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려지고, 금요찬양예배가 금요일 저녁 8 시에 드려진다. 현재 3 명의 
부목사들과 3 명의 협동목사, 4 명의 전도사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 15 
남가주주님의교회의 회중 구성은 한어회중이 전체 400명의 평균 주일 출석 인원 가운데 
90퍼센트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약 40명의 영어회중이 참여하고 있다.  
선교 현황 
선교 현황으로서 남가주 주님의 교회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국내 선교와 
해외선교를 의욕적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남가주주님의교회의 선교를 이해할 때 
                                                 
15 남가주주님의교회 1월 11일 주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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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내 자체적으로 하는 이런 국내선교와 해외선교도 있지만 UMC 교회의 특징인 
분담금을 통해 전세계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남가주 주님의 
교회는 선교 분담금으로만 교단에 87,000달러를 헌금하였다. 16 
국내선교 
남가주주님의교회는 지난 2011 년 새생전 건축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완료하고 
선교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으로 인한 재정의 문제로 보다 더 많은 선교를 하고 
있지 않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국내 선교는 주로 지역의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 중점을 두고 하고 있다. 지역 선교 중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옹달샘 
시니어 아카데미’이다. 이 프로그램은 필자가 담당하는 사역으로 지역의 65 세 이상 
시니어들을 위한 문화 및 선교 프로그램이다.  
시니어 아카데미는 매년 2 회씩 봄과 가을에, 매주 금요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2시까지 3개월씩 각각 진행된다. 이분들에게 건강한의학과 무료 검진 및 치료, 컴퓨터반, 
붓글씨반, 라인댄스반, 영어반, 탁구반, 노래반, 한국무용반 및 특강을 통해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까지 함께 섬기고 있다. 이 
시니어아카데미는 현재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약 100명의 시니어들이 출석하고 있고, 약 
20 명의 스텝들이 섬기는 큰 사역이 되었다. 3 년 전에 약 30 명으로 시작했던 시니어 
아카데미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현재는 100 여명이 등록을 하게 되었다. 거의 
300퍼센트가 넘는 성장을 한 것이다. 이것은 선교적으로 시사하는 배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매달 한 번씩 밀알 장애우 선교단체에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있고, 매년 
추수감사절 전주 토요일에는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하여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또한 매달 두 번째 수요일은 푸드뱅크(Food Bank) 사역을 통해 지역의 홈리스들이나 
어려운분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약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푸드뱅크 사역을 
                                                 
16 2015년 Charge Conference자료, 27. 
 
87 
통해 혜택을 보고 있다.17 이를 통해 볼 때 남가주 주님의 교회가 매우 의욕적으로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을 통한 선교에 앞장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선교 
현재 남가주주님의교회는 몽골(김선례 선교사), 방글라데시(장순호 선교사), 
우크라이나(최영빈 선교사), 멕시코(엄승호 선교사, 러시아(윤미경 선교사) 총 5개 나라를 
중심으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다. 18  이들 선교지에 지속적으로 담임목사를 비롯한 
성도들이 방문하고, 중보기도하고 있으며, 물질로 후원하고 있다. 이밖에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단기선교를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다.  
제자훈련 
제자훈련에서는 새가족 클래스, 일대일 제자양육성경공부, 제자훈련, 
사역훈련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새가족 클래스(4주 코스)  
남가주주님의교회 새가족 클래스는 총 4 주로 진행된다. 교회에 처음 오는 
성도들은 새신자국의 안내를 받아서 새가족실에서 영접과 환영을 받고, 별도로 식사를 
하며 새가족 담당 사역자와 새가족 사역부원들을 통해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일정한 
인원이 모아지면 총 4주에 걸쳐서 새가족 교육을 받게 된다. 교재는 교회 자체에서 만드는 
교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후 정식 교인으로 등록을 하고 새가족 환영식을 받게 된다. 
현재 남가주주님의교회에는 새가족이 꾸준히 등록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4년을 기준으로 
약 80명의 새가족들이 등록을 하였다.  
                                                 
17 남가주주님의교회 홈페이지 발췌, http://joonimchurch.com/선교/국내-선교/ 
18 남가주주님의교회 홈페이지 발췌, http://joonimchurch.com/선교/해외-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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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16주 코스)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는 단순한 성경공부가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성도간의 
삶을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16주 코스로 진행된다.  
제자 훈련(32주 코스)  
제자훈련은 말씀양육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평신도를 예수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 훈련을 통해 
개인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지고 믿음 생활의 뼈대인 교리를 다루며 나아가 제자훈련의 
피와 살이라 할 수 있는 삶의 실제적인 적용부분인 성화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이 과정은 
주로 교회의 집사 이상의 성도들이 받게 되고, 담임목사가 직접 인도한다.  
사역 훈련(24주 코스) 
사역훈련은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을 위해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제자훈련은 평신도를 예수처럼 되게 하고, 예수처럼 살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주는 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역 훈련은 평신도가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양한 
봉사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으로서 그 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 밖에 1:1 인카운터, 성경의 맥잡기, 전도학교, 기도학교 등의 선택과목 제자반이 
있고, 수요 여성 커피 브레이크, 매월 1번씩 속장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선교적 교회로서의 남가주 주님의 교회 분석 
선교적 교회로서의 남가주 주님의 교회 분석에서는 목회철학, 담임목사 인터뷰, 




남가주주님의교회의 사명선언문을 살펴보면 교회의 철학과 가치를 잘 알 수 있다. 
사명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남가주 주님의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사명선언문에 이은 남가주주님의교회 목회 철학은 다음과 같다.19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남가주주님의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신앙을 모델로 삼고 있다. 그 
핵심에는 성령 충만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남가주주님의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제자훈련으로 양육하는 교회 
남가주주님의교회는 단순한 이론교육에 머무는 제자훈련을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과 양육을 강조한다. 남가주주님의교회의 제자훈련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신도를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목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며 참여하는 교회이다.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를 통해 교회가 움직이고 
세워질 때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서의 교회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남가주주님의교회는 평신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은사가 개발되고 그들의 리더십이 유감 
없이 발휘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2세 신앙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교회 
교회는 한 세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존재해야 
할 시대적, 역사적,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의 사명을 미래로 이끌어갈 주역은 
2 세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남가주주님의교회는 교회의 미래인 2 세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교육과 하나님의 비전을 꿈구도록 돕는 사역을 중시한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계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남가주주님의교회는 교회의 사명은 건물 안에 머물며 스스로 자족하는데 있지 
않음을 선포하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붙들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계선교를 감당하는 것에 사명을 두고 있다.  
한의준 담임목사 인터뷰 
한의준 담임목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한의준 담임목사는 교회의 최우선 과제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한의준 담임목사는 자신의 목회 철학의 
1 순위가 선교임을 또한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그동안 남가주주님의교회는 
성전건축이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온전한 선교를 감당하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음을 피력하였다. 한의준 담임목사가 부임한 후 교회는 성전건축의 큰 과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선교만 감당하고 활발한 지역선교나 국내선교, 
해외선교를 감당하지 못했음을 말하였다. 그러나 큰 관점에서 보면 성전건축 또한 보다 더 
큰 선교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부족하지만 
미국연합감리교회(UMC)를 통해 분담금을 감당하므로 세계 선교에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총 5개의 해외선교를 감당하고 있음을 말하였다.  
한의준 담임목사는 건축 부채와 매달 내야하는 건축비 상환의 상황에서 지역 
선교를 끊임없이 감당해왔음을 강조했다. 특별히 시니어아카데미는 그 구체적인 예라고 
말하였다. 지역의 노인들에게 문화와 쉼, 식사를 제공하여 그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고 
있으며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매달 한 차례씩 진행되는 푸드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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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주님의교회를 분석한 결과 여러가지의 선교적 강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째 선교적 강점으로는 남가주주님의교회는 교회의 지리상, 위치상 로렌 하이츠의 
중심부에 있으며, 새성전을 완공한 상태이므로 좋은 선교적 접근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좋은 접근성을 갖도록 하여 효과적인 구심적 선교를 
가능케 한다. 둘째로는 새신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로렌 하이츠와 
주변 지역은 인구통계상으로 보면 한인들 인구가 서서히 감소하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신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새신자들이 많이 등록을 하는 것을 본다면 
지역사회에서 선교적인 센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로는 한의준 담임목사의 
선교적 마인드이다. 한의준 담임목사는 끊임없이 세상과 교회가 소통하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열려 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시니어아카데미 등을 
개설하였고, 중앙일보와 협력하여 중앙일보문화센터를 교회 안에 유치하여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다. 그리고 그 선교의 방식은 철저히 지역사회를 고려하고, 약한 자들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푸드뱅크 사역이나 밀알장애우를 돕는 사역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선교적으로 좋은 인재들이 많다는 것이다. 남가주주님의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원의 학력 수준을 보면 그 학력수준이 굉장히 높으며,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선교적 자원으로 잘 훈련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낳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가주주님의교회는 영어회중과 함께 하는 교회로서 다양한 영어권 
커뮤니티를 선교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백인 회중뿐만 아니라 영어를 
사용하는 필리핀 회중, 또한 로렌 하이츠 지역에 장기적으로 많이 증가되고 있는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중국어 회중의 선교에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남가주주님의교회는 선교적인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극복해야 할 선교적 
도전요소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필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선교적 도전요소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첫째, 선교에 대해서 성도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선교에 더욱 더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성전 건축으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의 선교를 감당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진정한 선교는 단순히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보내거나, 그냥 여름에 한번 
성도들이 단기 선교를 나가는 것만은 아님을 성도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즉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라는 것을 알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선교적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제자훈련이 단순히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가 되도록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곧 선교하는 주님의 종이므로 제자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성도들을 변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것은 
비단 남가주주님의교회만의 선교적 도전요소만은 아닐 것이다. 남가주주님의교회의 
제자훈련과정은 매우 훌륭하다. 그러나 보다 선교적인 방향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제자훈련은 단순히 성경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곧 이 시대의 사도를, 선교사를 
만드는 과정임을 인식하고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특별히 선교를 이끌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의 부재가 심각하다. 교회 안에 
선교부는 있지만 이 선교부를 이끌어갈 선교담당목사가 없는 것이 아쉬운 면이 있다. 물론 
재정적인 여건과 여러 복잡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선교적 전략의 부재와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서 선교의 퇴보가 있지 않은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넷째, 교인들의 구성비가 점점 중장년층, 노년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젊은층들의 비중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의 연령대별 구성비는 교회의 미래를 
반영한다. 남가주주님의교회는 현재 중장년층, 노년층의 비중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것은 단지 남가주주님의교회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미국 교회의 문제이며, 이민 
교회의 문제이며, 한국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의준 담임목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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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많은 기도와 고민과 연구를 현재 하고 있으며, 젊은층의 부흥과 선교를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준비중이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전 성도들을 선교적 존재로, 그리고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효과적으로 전환하며, 또한 선교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인가의 통합과 연결의 문제가 
중요할 것이다. 담임목사부터, 부목사, 교회를 이끄는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들부터 교회의 
목표와 계획, 프로그램 등을 정하고 수행할 때 모든 것을 선교적으로 디자인하고 
선교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효과적으로 전환되려면 이런 선교적 
리더십과 연합이 매우 중요하다. 교회의 리더들과 중직들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인식하고, 공감하고, 하나되어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기존교회들이 선교적 교회로 
효과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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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선교적 교회로의 효과적 전환을 위한 사역 원리
이곳 6 장에서 필자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제 지금까지 연구한 선교적 교회에 
대한 모든 요소들을 종합하고 통합하여 볼 때 과연 지역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효과적으로 
전환할 때, 이들 교회들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공통적인 전환 원리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필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선교적 교회론을 연구하고 주창하는 
많은 학자들이 선교적 교회론으로의 전환을 위한 어떤 원리를 제시하거나 어떤 메뉴얼을 
만드는데는 상당히 꺼려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유는 자칫 선교적 교회가 어떤 
하나의 고정된 프로그램으로 또 다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일 것이다. 선교적 
교회론에서는 개 교회의 특성과 상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선교적 교회의 공통 분모가 되는 원리를 
도출해 내지 않는다면 선교적 교회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개별적이어서 혼란에 빠질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어느 정도의 선교적 교회의 공통 분모와 핵심 
원리를 찾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그런 공통적인 전환원리를 
찾으며, 동시에 남가주 주님의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환 원리와, 한국 교회에 
적용해야 할 효과적인 전환 원리를 이 장에서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전환 원리들을 
제시하기에 앞서 간과하지 말하야 할 중요한 사전 고려사항들을 또한 제시할 예정이다.  
필자는 이곳에서 기본적으로 과연 기존의 전통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변모될 수 
있는가? 또한 비선교적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변모하기 원한다면 과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느 단계에 이르러야 우리는 그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지칭할 
수 있는가를 주로 고민하면서 이 논문을 진행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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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회와 선교적 교회론: 지역교회의 중요성 
먼저 이 장을 시작하기 전에 필자는 선교적 교회의 전환 원리를 제시하기 전에 
지역교회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한다. 필자가 지역교회라고 할 때 그 지역교회는 단순히 
어떤 한 지역에 있는 교회 그 이상을 의미한다. 선교를 감당함에 있어서 지역교회는 정말 
중요하다. 지역 교회가 온전한 선교의 통로가 될 때 그 선교의 효과는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지역 교회는 가장 많은 선교의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 지역 교회는 풍부한 물적,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지역 교회는 다양한 교육과 활동, 재정 지원 등으로 다른 어떤 
기관이나 조직과 비교할 수 없는 선교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한국일 2014:391-392). 
그러므로 지역 교회가 그 지역과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쓰임을 받는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지역교회의 선교적 교회로의 효과적 전환은 
매우 중요하며, 이 논문의 중심이 된다. 선교적 교회와 지역 교회는 항상 함께 간다. 
최동규는 GOCN학자들이 지역교회를 재발견시켰음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역교회의 재발견은 GOCN 이 그들의 선교적 교회론에서 상황적 차원을 
강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과거의 교회론이 
우주적, 비가시적, 보편적 교회의 차원을 강조함으로써 지역성을 
상실했다면, 선교적 교회론은 각각 고유한 선교적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지역 교회, 가시적 교회, 특수한 교회의 차원을 강조한다. 그 결과 일정한 
형식에 맞춰 매뉴얼화된 모델과 프로그램을 무분별하게 모든 지역 교회에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오히려 각 지역 교회가 처한 고유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이 선교적 환경으로서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시각을 얻게 
되었다. (최동규 2011:80)  
지역교회에 대한 한스 큉(Hans Kung)의 언급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지역교회는 단순히 교회(The Church)에 속한(Belong)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교회이다(Is). 전체 교회(The Whole Church)는 오직 지역 교회와 그것의 
구체적인 행위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지역 교회는 전체 교회의 작은 
세포가 아니다. 그것은 전체를 대표하지 않으며 독자적인 목적을 지니지 
않는다. 지역 상황 속에서 거기에 살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지역에 존재하는 실제 교회에 주어졌고 약속되었다. (2011:80-
81)  
지역 교회에 대한 큉의 이 선언은 얼마나 멋진가? 그의 지역 교회에 대한 통찰력은 참으로 
위대하다. 지역교회 목회자들은 이런 큉의 통찰력을 가지고 각자가 맡은 지역 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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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선교의 전초기지요, 영적인 베이스 캠프로 세상을 이기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교회에 대한 탁월한 통찰을 해온 풀러신학교의 벤 엔겐 교수는 그의 책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 (God’s Missionary People)에서 교회의 본질적 모습은 선교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하며 지역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내가 이런 면에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교회야말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역교회로 모여 복음을 생활화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신기하고 신비로운 창조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나의 이론으로 보는 지역교회는 세상을 향한 선교를 펴기 위해 세워졌으며 
그들은 실로 믿음의 실체인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홍기영 2000:238)  
그렇다. 지역교회는 단순한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그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택하신 소중한 선교의 통로이다. 지역교회가 변화되어 온전히 선교할 때 가장 
효과적인 선교의 통로가 된다. 필자는 이런 관점에서 지역교회의 선교적 교회로의 
효과적인 전환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을 놓친 교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큰 교회의 프로그램만 따라 하려는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다.  
효과적 전환을 위해 먼저 고려할 사항들 
필자는 이 논문을 쓰면서 지역교회의 선교적 교회로의 효과적 전환을 위한 전환 
원리를 제시하는 것에 주 목적을 두고 있지만 여기에 앞서서 교회들이 꼭 놓치지 말하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환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고려사항들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어쩌면 이 부분이 효과적 전환 원리를 얻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서는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선교적 교회의 전환 원리를 안다고 해도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낭패를 보기가 쉽다. 그런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세히 살펴보기 원한다.  
교회와 지역에 대한 정확한 선교적 분석 
일단 한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세우고,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현 상황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하고, 그리고 각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의 선교적 상황이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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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 객관적으로, 그리고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에서 어떤 물건을 
내놓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때 냉철하게 먼저 시장조사를 하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이는 등 많은 노력을 하는 것처럼 지역 교회도 철저히 지역의 선교적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 필자가 말하는 것은 영적인 접근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선교적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와 노력을 총 동원하여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보다 성경적인 것이다.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간과하고 있다.   
감리교의 존 웨슬리는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준다. 웨슬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복음전도에 그의 전 생애를 바쳤는데 그는 굉장히 영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과학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영국의 실용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복음을 전파할 때 그 결과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여러 가지 조사연구를 통한 목회적 전략과 교회부흥 방안을 세웠으며, 나아가 
사람들의 문화와 정서에 맞는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웨슬리는 속회나 
밴드 등 그룹들을 조직하여 새로 믿게 된 신자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신앙을 증진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 웨슬리는 목회자로뿐만 아니라 선교적 교회로 감리교회를 세우는데 
훌륭한 기여를 하였다(홍기영 2000:299).  
필자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할 때 유기성 담임목사는 어떤 중요한 일들을 
교회에 새로 도입하고 적용할 때 충분히 연구하도록 시간을 주고, 자료를 제공해 주었고, 
재정을 투입하여 충분한 사전 연구를 하도록 지원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역자들이 
교회의 정확한 현재 상황과 지역의 상황을 파악한 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준비함으로 
실수를 줄이고,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냈던 기억이 난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전환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충분한 전환의 과정을 갖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도 조급하면 실패하게 된다. 아무리 
담임목회자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효과적인 전환에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 해도 성도들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 담임목회자는 부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정신과 그 삶까지 그 원리가 내려가도록 오랜 시간동안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부교역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얻는 시간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사역보다 
욕심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담임목회자의 선교적 리더로서의 솔선수범 
지역교회의 선교적 교회로의 효과적 전환은 담임목사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먼저 
담임목회자부터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고, 그 정신에 사로잡혀 동화되지 
않으면, 성도들은 따라 올 수가 없다. 그리고 담임목사는 선교적 교회의 가장 선구자적 
모델로서 성도들에게 삶으로 먼저 자신이 선교적 존재요,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임을 
증거해야 한다. 선교적 교회의 역사적 모델인 감리교회는 이 논문의 앞 부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그 설립자인 존 웨슬리 목사의 위대한 선교적 삶과 모범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이다. 선교적 교회로의 효과적 전환은 한 개교회의 
선교담당 부목사나 장로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담임목사부터 철저히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김주덕은 자신의 논문 선교적 교회 목회자 만들기에서 “첫번째로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라는 의식이 뚜렷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김주덕 2011:220).  
구체적 계획과 상황적 유연성을 동시 겸비 
선교적 교회로의 효과적 전환을 위해서 조급함을 버리고 상황이 무르익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지만 그 기다리는 가운데도 담임목사와 선교담당자는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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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 인내하라고 마냥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담임목회자는 장기 계획과 그리고 중, 단기 계획을 치밀하게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계획들은 또한 상황의 변화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항상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적 유연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선교적 교회에서 경직성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 
지역의 상황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유연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런 중심에 
담임목회자가 서 있으므로 담임목회자는 이런 계획성과 상대적 유연성을 동시에 잘 
발휘하는 선교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본질로 접근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선교적 교회가 다른 
프로그램과 대비되는 것은 이 선교적 교회는 프로그램식 접근 방법이 아니라 본질로의 
접근, 성경이 말하는 본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한국 교회의 
많은 사역자들은 이미 많은 프로그램들에 눌려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프로그램을 전하는 
강의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세미나나 강의들을 통해 접한 
프로그램을 충분한 시간과 연구, 그리고 계획없이 교회에 도입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선교적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선교적 교회는 절대 프로그램이 아니라 
본질이다. 철저히 성경적, 영적, 본질적 접근으로 성도들에게 나아가야 하고, 그런 
방식으로 선교적 교회를 성도들에게 전해야 한다. 선교적 교회는 프로그램의 변경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완전한 변화인 것이다.  
마이클 브린(Mike Breen)은 “선교적 운동은 왜 실패할 것인가?” 라는 글을 통해 
오늘날 선교적 교회 운동이 지니고 있는 약점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교적 교회를 일종의 트렌드나 교회 성장의 대안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려하였다(이상훈 2014:167). 이처럼 선교적 교회는 교회에 선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여 교회를 성장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선교적 
회중으로 변화시켜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2014:167).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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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선교적 교회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최동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GOCN에 의한 선교적 교회 운동은 이제 막 출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실천적 안내서가 출간되지 않았다. 필자가 알고 있는 한 릭 루즈(Rick 
Rouse)와 크레이그 밴 겔더가 저술한 ‘선교적 회중을 위한 현장 지침서’(A 
Field Guide for the Missional Congregation)는 기존의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계획과 실행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유일한 책이다. 
(최동규 2011:87-88)  
최동규의 위의 언급은 선교적 교회로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나 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GOCN 학자들은 이런 실용적인 매뉴얼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이것을 또 다른 교회성장 
프로그램과 모델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될때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보듯이 선교적 교회론이 또 다른 교회 부흥의 대체 프로그램으로 변질되어 선교적 
교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GOCN의 학자들은 어떤 고정된 매뉴을을 
제시하기 보다는 각 지역 교회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원리와 가치를 
제시하는데 보다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2011:88). 필자 또한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필자는 선교적 교회가 프로그램의 일부나 교회 성장 프로그램의 일부로 바뀌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선교적 교회로의 효과적 전환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통된 전환 
원리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적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그 점이 바로 이 논문의 목적이기도 하다.  
효과적 전환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 
선교적 교회로의 효과적 전환을 위해서 우선 고려 해야 할 또 하나의 사항은 효과적 
전환을 위한 우선 순위를 분명히 정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집중력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선 끊임없는 기도와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지혜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것부터 처리해야 한다. 선한목자교회에서의 선교적 교회로의 




먼저 유기성 목사는 선한목자교회의 위기 상황 속에서 부임했을 때 섣불리 교회의 
부흥이나 회복을 위해서 인간적인 접근을 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하였다.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씩 말씀을 통해,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다. 맨 처음 제자훈련은 
담임목사가 직접 목회자부터 시행하였다. 모든 목회자가 참여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다. 
그 다음 장로들을 하였다. 그리고 장로 부인들을 따로 하고, 그 다음에는 서서히 
부교역자들에게 제자훈련을 하게 하였고, 나중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 새신자 양육도 
장로들에게, 그다음에게는 권사와 집사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갔다. 선한목자교회 
안에 셀교회를 정착하는데에도 그랬다. 먼저 목회자가 모든 세미나에 참석을 하였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평신도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셀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하도록 하였다.  
교회 안에 선교의 부흥이 일어난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맨 처음부터 해외 선교를 
해야된다고 무리하게 이끌어가기 보다는 먼저 말씀과 기도로 준비시키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접근하여 처음에는 해외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부터, 그 다음에는 
단기선교, 그 다음에는 1 년 이상의 중기 선교, 그 다음에는 평신도의 과감한 해외 
선교사로의 파송까지 단계적으로 접근하였다. 선교적 교회로의 효과적 전환을 위해서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우선 순위가 있음을 알고, 기도로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고, 환경을 
살피며 한 단계 한단계 나아가야 한다.  
전도와 선교보다 관계 우선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선교적 
교회는 사람들을 더 많이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우리는 선교의 형태를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성육신적 선교 형때를 따라 겸손과 섬김, 낮아짐과 따뜻함으로 




그동안 한국 교회는 경쟁주의적인 전도와 선교의 방법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많은 교회들이 총동원 전도 주일 행사 등을 할 때는 목회자 때문에, 아니면 각 교구별, 
소그룹별 할당량 때문에 전도한 경우도 상당히 많음을 볼 수 있다. 각 전도대는 4 영리 
책자를 들고 전도를 하면서 영접한 숫자를 계산하여 누가 더 많이 전도했는가에 대해서 
열중하기도 하였다. 총동원 전도 주일 이후에는 그 많던 새신자들이 다 사라진다. 심지어 
어떤 대형교회의 한 장로는 총동원 전도 주일에 자신의 체면 유지를 위해 돈을 주고, 밥을 
사주고 사람들을 교회에 동원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선교적 교회의 선교 양식은 철저히 
이런 형태를 물리치고, 삶 속에 나타난 살아있는 전도를 지향해야 한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지역사회를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 인식하고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선교 개념과 
전도의 문제는 교회 밖의 불신자들을 교회의 목적으로 대상화하고 타자화하는 것이다. 
지역의 주님들을 사랑해야 할 소중한 대상이요, 이웃으로 보기 보다는 교회의 전도 
대상으로 보는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순더마이어는 “선교에서 이웃과 진정으로 함께 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위하는 
행위는 그들을 시혜자와 수혜자 관계에서 보는 것이며 교회 목적을 위해 도구화하는 
잘못을 범한다” 라고 지적한다(한국일 2014:387). 한국일은 이런 잘못을 극복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했는데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첫째는 선교를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둘째 그들과 공감하고 함께 하기 전에 지나치게 그들을 변화 시키려 하거나 교회로 
인도하려는 강한 의도를 버리는 것이다(2014:387). 선교활동 자체보다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이 더 중요하고, 이 과정 동안 사랑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이 더 필요함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남가주주님의교회에 적용할 선교적 교회의 사역 원리 
이곳에서 필자는 그동안 진행해왔던 이 연구의 결론 부분으로서 선교적 교회의 
다양한 이론들과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얻은 공통되며 효과적인 전환 원리들을 현재 
필자가 섬기고 있는 남가주주님의교회에 먼저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필자가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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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 것과 같이 이곳에서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전환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려는 목적보다는 선교적 교회의 본질적인 측면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이것에 부합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나 구체적인 대안들도 부수적으로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지속적 연구 
남가주 주님의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효과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자체가 선교적인 책임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고, 이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도들을 더욱 더 말씀 앞에 서도록 하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 알도록 해야 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음을 알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곧 교회도 선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령충만함은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알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알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쓰임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한목자교회의 경우 순회선교단이 진행하는 
복음학교라는 과정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좋은 교육이나 집회, 세미나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경계하고 선교적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보다 깊은 배움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선교적 교회는 
단순한 선교 프로그램도 선교를 많이 해야 한다는 주장도 아니다. 신앙의 전환이요,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이요, 교회론에 대한 수정이다. 그러므로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된다.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다양한 책들과 논문들, 다양한 사례들을 연구하고 분석할때 남가주주님의교회에 적용할 
효과적인 전환 원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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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대한 정확한 선교적 분석과 좋은 관계 
선교적 교회에 대한 연구를 어느 정도 진행했다면 그다음 해야 할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정확한 선교적 분석을 하는 것이다. 남가주주님의교회의 현 상황은 교회가 위치해 
있는 로렌 하이츠 도시와 주변 도시들이 점점 한인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을 먼저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중장년층 노년층의 한인 비중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선교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섬길 것인가가 
중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옹달샘시니어아카데미의 시니어 사역이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이런 지역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발전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남가주주님의교회는 이처럼 이 지역에 맞는 선교적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급하고 
섬겨야 한다. 남가주주님의교회의 지역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연구를 실행한다면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좋은 선교적 자원들과 장점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견된 좋은 
정보를 가지고 지역 사회를 섬기고 좋은 관계를 맺을때 비로서 선교의 열매는 맺어질 
것이다.  
제자훈련을 선교적 교회의 중심으로 위치시킴 
남가주주님의교회는 분명히 좋은 제자훈련 과정을 가지고 있고, 제자훈련 과정이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바라보는 관점 하에서는 아직까지 그 제자훈련의 
파워풀한 역동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제자훈련이 전 교인들을 바꾸는 그런 
다이나믹한 모습이 조금은 부족한 느낌이 든다. 제자훈련의 과정을 통해 은혜를 받고, 어느 
정도의 변화는 경험하는 것 같으나 삶의 완전한 변화, 선교적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소명의식,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구체적인 변화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제자훈련은 
하나의 통과 의례나 교회의 임원이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과정이며, 선교적 존재로 거듭나는 시간이다.  
선교적 존재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대한 탈바꿈이 되어야 한다. 
남가주주님의교회의 제자훈련은 이런 점에서 보다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통해 넘치는 간증과 축제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다. 곧곧에 변화된 간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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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로에의 헌신들, 가정과 직장, 자신들의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그 변화를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정한 제자훈련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자훈련은 말 그대로 성령받고, 온 세계에 복음을 들고 나간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변화되는 훈련, 삶의 각 영역에서 선교적 존재가 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의 각 조직들을 보다 선교적으로 전환 
현대에 많은 교회들이 소그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회들마다 소그룹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 남가주주님의교회도 마찬가지이다. 한의준 담임목사의 
목회에도 소그룹은 매우 중요하다. 남가주주님의교회에서 현재 부교역자로 사역하고 있는 
필자는 한의준 담임목사의 소그룹에 대한 그의 비전과 애착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감리교회의 소그룹인 속회는 감리교회의 자랑이다. 감리교신학교의 김홍기 교수 외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감리교회의 속회가 현재 존재하는 한국의 각 교단의 소그룹의 시초라고 
이야기한다.  
한의준 담임목사는 매달 한 번씩 있는 속장들 전체 교육을 직접 인도하고 그들을 
격려한다. 남가주주님의교회는 속장들이 열심히 사역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속회들이 좀 더 선교적으로 전환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속회도 하나의 
작은 교회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속회도 당연히 선교적이어야 한다. 교회의 모든 
조직은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선교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필자가 한국에 있을 때 셀 교회로 효과적으로 전환한 모델로서 지구촌 교회와 
안산동산교회를 배우기 위해 이들이 주최한 셀 세미나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 그 당시 
이동원 목사가 담임목사로 시무하던 지구촌 교회와 김인중 담임목사가 시무하던 
안산동산교회의 셀 세미나에 직접 참여하여 셀 교회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셀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의 또 다른 모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세미나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신경을 쓴 측면이 당연히 있겠지만 이들의 소그룹 모임에는 왠지 모를 활력이 
넘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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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소그룹에는 끊임없는 선교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다. 소그룹은 지역 사회에서 
많은 불신자들과 다양하게 접촉 하려고 했고, 그들을 초대했으며,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을 전도했다. 또한 그들은 소그룹을 통해서 지역 전도뿐만 아니라 직접 선교사들을 
재정적으로 돕고, 선교비를 보내고, 단기선교를 나갔다. 제자훈련이 소그룹 내에서 직접 
일어났다. 소그룹의 리더들과 중직자들이 직접 새신자들이 들어오면 그들 스스로가 
제자훈련을 인도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들 소그룹에서 선교사를 직접 파송하기도 했다. 
이것은 이전해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경험이었다. 
지금도 기억 나는 것은 이동원 목사가 2006 년 4 월 9 일 종려주일 예배를 각 
소그룹에서 드리도록 하게 한 것이었다. 이때 당시 약 1,500여개 목장교회에서 15~20명의 
사람들이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 정말 파격적인 것이었다. 한국 교계 
전체가 놀란 사건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구촌교회가 왜 그렇게 했느냐이다. 이때 
당시 이 목장예배를 기획한 조병민 목사는 그 목적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였다. 첫째,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재난과 박해로 주일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한 예배라는 것, 
곧 셀 교회 밖에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 예로 중국의 
문화혁명시 박해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중국의 가정 교회를 모델로 삼았다는 것이다.  
둘째, ‘평신도목자=목회자’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목자’가 주일예배를 인도하게 
함으로써 ‘목자’의 역할과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평신도 목자의 개념을 정착시키고 
평신도 사역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셋째는, 목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예배의 소비자로 교회의 서비스만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목장의 중요성을 알고, 소그룹에 반드시 참여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도록 한 것이다.
21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필자 또한 
모든 교회들이 이런 실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구촌교회가 얼마나 
소그룹을 소중히 여기는지, 얼마나 여기에 투자하는지, 그리고 선교적 교회로서 얼마나 
몸부림 치는지 많은 교회들이 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21 송영락, 지구촌교회, 목장교회예배 어떻게 볼 것인가?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2725, 2015년 4월 12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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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주님의교회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선교적인 소그룹으로 속회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주일 예배 다음으로 있는 주중 모임의 개념이나 
성도들간의 교제의 모임이 아니라 이곳에서 진정한 선교와 성령의 코이노이아, 진정한 
변화, 작지만 완전한 선교공동체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속회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장소이다. 이 속회를 통해서 훌륭한 선교적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남가주주님의교회는 이것에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한다. 이 밖에 속회뿐만 아니라 각 선교회 모임들과 교회의 많은 조직들을 
보다 선교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다음 세대를 위한 과감한 선교적 투자와 헌신 
미국에 있는 많은 이민교회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이기도 한 교회 내에서 청년들과 
청장년들로 불려지는 젊은이들의 감소는 심각한 선교적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 
남가주주님의교회 또한 예외가 아니다. 남가주주님의교회는 시니어의 비중이 상당히 많다. 
상대적으로 젊은층들의 비중이 낮고, 점점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게 현실이다. 
남가주주님의교회는 새신자 중에서도 시니어 인구의 유입이 많은 편이다. 시니어 사역도 
활성화되었고, 기존의 교인들 중에 시니어들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젊은층들의 유입이 적은 편이다. 물론 LA이나 얼바인과 같은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가 아닌 측면도 있지만 선교적으로 분석해 볼 때 젊은이들이 
잘 오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 
젊은이들은 교회가 좀더 역동적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자신들의 어린 자녀들을 믿고 맡길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가진 교회를 선호한다. 남가주주님의교회의 현실을 볼 때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그동안 많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교육부를 위해서 여러 많은 시도들을 해왔지만 집중력과 관심이 다소 떨어졌던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요즘 젊은이들이 무조건 영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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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굉장히 감각적이고,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약하다고 비판을 받지만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이것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선한목자교회에서의 경험을 통해 볼때 필자는 이민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젊은이들의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이들이 선교적 교회의 핵심 맴버들로 
분명히 설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들이 변화되어 온전히 세워진다면 선교적 교회로의 
효과적 전환은 더 용이하게 진행될 것이며,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남가주주님의교회는 보다 젊은이들을 위해 투자하고, 그들을 위해 선교적 교회의 철학을 
담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들에게 제공하며, 교육부와의 연계 사역을 통해 그들을 
품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장점들을 선교적으로 통합 
사실 남가주주님의교회는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진 교회이다. 먼저 가장 큰 장점중에 
하나는 너무나도 좋은 예배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선교적 교회의 주 목적은 큰 
성전을 건축하거나 교회 부흥 자체만이 목적은 아니지만 좋은 예배당과 시설은 선교적 
교회의 가치와 철학에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2011년 완공된 
남가주주님의교회 예배당은 넓은 공간과 현대적 시설을 갖추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다양한 행사 등을 하는데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좋은 인프라를 잘 활용하여 
선교적으로 시너지를 극대화 하는데 사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좋은 인재들이 많다는 것이다. 특별히 고학력자들이 많고, 사회의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엘리트층들이 많다. 그러므로 이들을 선교적으로 잘 훈련시킨다면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 성도들이 많은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남가주주님의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교해 봤을때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엄청난 새성전 건축을 감당한 교회이다. 
그만큼 저력이 있고, 헌신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성도들이 이제 선교적 존재로서 
온전히 세워진다면 그 폭발력은 엄청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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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로, 새신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남가주주님의교회 새가족부는 교회의 자랑이다. 새가족부의 헌신과 따뜻한 섬김으로 많은 
새가족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정착률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정말 큰 
축복이다. 문제는 이 새신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정착시키고, 선교적인 존재로 잘 
세울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축이 
되며, 교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도록 교회는 새신자 양육 수료 후 효과적인 후속 
관리에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장점은 그동안 너무나도 잘 진행되며 성공적이었던 선교 프로그램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옹달샘시니어아카데미가 있고, 이 밖에 푸드뱅크 등 
지역 사회를 섬기는 좋은 프로그램 등이 있다. 또한 남가주주님의교회는 예배가 매우 
은혜롭고, 찬양팀과 성가대의 수준이 아주 높고 뛰어나다. 이밖에 영적인 프로그램으로서 
러브 뜨레스디아스(LTD) 등이 있는데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가주주님의교회는 
이런 것들을 더욱 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잘 진행되고 있는 속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필자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남가주주님의교회 모든 프로그램들이 
선교적 교회의 관점에서 보다 거시적이고, 통합적이며, 전략적으로 잘 운영되어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곧, 선교적 교회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선교적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적적히 조절하고 통합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에 적용할 선교적 교회의 사역 원리 
유럽과 북미의 교회들이 포스트모던니즘을 겪으면서 심각한 휴유증을 교회 
내부에서도 겪는 것처럼, 이제 한국도 그 폭풍의 가운데에 서 있다. 한국도 후기 기독교 
사회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가 세상의 좋은 평가 보다는 비평과 심지어는 지탄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그동안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면서 성공 제일주의의 신화와 개교회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의 가치와 동일하게 움직인 것이다. 수적 성장을 최우선으로 삼은 나머지 목회 윤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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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교회가 부흥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급기야는 교회들 사이에 교인 쟁탈전이 
발생하도록 하였고, 교회의 거룩한 사역이 세속적인 사업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예수님의 복음이 값싼 복음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사랑과 하나됨은 없어지고, 교회들도 
세속 가치에 휩싸여 무분별한 선교 경쟁과 지나친 교세 확장, 개교회주의, 이로 인한 
분열과 수많은 교파들이 파생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기복주의 신앙, 물질 축복의 신앙을 강조하여 개인주의적 
신앙을 낳게 되었고, 급기야 교회 안에도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급기야 신앙은 있지만 세상의 삶과는 전혀 다른 이중적 삶을 살도록 하였고, 
세상은 더 이상 교회에서 희망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김주덕 2011:208-209). 
목회자들 안에서도 각자 처한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비교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에 힘들어 
하고 있다.  
미자립교회의 문제는 특별히 심각하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예를 들면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009 년도에 총 5,591 개 교회 중 2,225 개 교회 즉 39.8 퍼센트가 
미자립 교회로 평가되었다. 이 기준도 1년 예산이 2,500만원이 넘지 않는 교회로 파악된 
것으로서 이를 보아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되지 못하는 미자립 교회의 수는 이 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목회자들이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김주덕 2011:216-217). 이제 한국 교회는 단순한 
프로그램이나 세미나를 통해 교회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지났다. 뭔가 완전히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새로운 교회론이고,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대안은 바로 선교적 교회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곳에서 이 
연구를 통해 규명한 선교적 교회의 여러 특징들 중에서 한국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 
전환 원리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선교적 교회는 한국 교회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필자는 남가주주님의교회의 경우와는 달리 
이곳에서는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적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일반 원리들만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가 그 원리들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필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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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원리들을 제시함에 있어서 시간적인 순서도 고려하여 그 우선순위대로 그 전환원리를 
제안하였다. 즉 이 순서에 맞춰서 선교적 교회로 전환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선교는 하나님이 친히 하심 
한국 교회에 제안하는 첫 번째 선교적 교회로의 효과적 전환 원리는 바로 선교는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필자의 결론은 선교적 교회의 출발점은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며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로의 효과적 전환은 선교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못했던 것이 역사가 보여준 결과이다.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 보았듯이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인간과 교회의 선교가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는 이미 
확인한 바이다.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인식이 담임목사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있어야 한다.  
성령이 선교의 주체이자 원동력 
두 번째 전환원리는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선교에서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 삼위이신 성령님은 교회의 탄생을 
주도하신 하나님이시다.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은 후 선교하기 시작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선교하신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선교에 앞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선교를 주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이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세계 부흥사에 나타난 선교의 역사와 부흥에도 성령님이 
주도하셨고, 감리교회의 선교에도, 선한목자교회의 선교에도 성령님은 선교의 동력을 
불어넣으시고, 그 선교를 친히 이끄셨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는 선교에서 성령의 
주도권을 철저히 믿으며, 순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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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령충만함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강력한 성령의 
권능과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은 사탄의 
공격과 선교적인 장애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능력과 힘을 제공한다. 두 번째는 내적인 
충만함인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성령이 
각 사람의 심령에 내주하시면서 각 사람을 거룩하게 살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며, 
선교적 존재로 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두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의 선교는 
온전히 수행된다. 선교는 단순히 성령충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령님께 순종없는 선교, 성령님께 의탁하지 않는 선교는 참다운 선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때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할 때 인간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지시를 하실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철저히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거룩한 실험정신을 가지고 
도전해야 한다.  
선한목자교회의 선교의 부흥은 이런 철저한 성령님에 대한 신뢰와 성령 충만함, 
성령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성령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홍기영은 
지역교회의 선교에 있어서 성령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함으로 선교를 시작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 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시요, 
하나님이 교회성장의 주체이시다. 예루살렘교회와 안디옥 두 지역교회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은 물론이요 이방인에게 
담대히 전파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교회들은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말씀과 
전도를 통해 견고하게 상장하였다. 요즘 우리는 성령을 소홀히 하고 있다. 
성령은 선교를 역동적으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선교에 
능력과 역동, 다이나믹을 주신다. (홍기영 2000:270-274)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인데 하나님의 선교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선교의 주도자시요, 인도자이시며,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다. 한국 교회는 성령충만을 단순히 개인의 신앙의 승리나 
능력을 받는 것에 국한 시킬 것이 아니라 선교하시는 영이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신학적인 
지경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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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런 성령충만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다. 사도행전 2 장 42 절을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는 데에는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초기 한국 교회의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뜨거운 기도의 열정은 어느새 식어 
버렸다.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성령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전심으로 힘쓸때 임하는 것이다. 한국 교회는 이 말씀과 기도의 회복을 통해 성령충만함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제자훈련을 평신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한국 교회만큼 제자훈련의 열풍이 강하게 임했던 나라가 있었을까? 한국 교회 중에 
제자훈련을 하지 않는 교회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거의 모든 교회가 제자훈련을 하고 
있고, 수많은 제자훈련 세미나와 제자훈련 책들은 있는데 한국 사회의 교회에 대한 평가는 
왜 점점 더 나빠질까? 제자훈련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방동섭은 제자훈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며 말하였다.  
제자훈련의 목적은 교회 조직이 필요로 하는 어떤 실용적인 일꾼을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역동적인 ‘선교적 제자’(a missional discipleship)로서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자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방동섭 2010:307)  
또한 그는 왜 제자훈련을 해도 교회와 성도는 변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 내부에 총체적인 삶으로서의 제자훈련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과정을 이수하는 프로그램화된 제자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문제” 라고 
지적한다(2010:327-328). 필자는 그의 지적이 정말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제자훈련은 
더 이상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찍어내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성도들 측면에서 
보더라도 더 이상 제자훈련이 성경 지식을 늘리는 시간이나 임직을 받기 위한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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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서는 안된다. 제자훈련의 방향은 이제 교육의 과정이나 성경 지식을 쌓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곧 평신도들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선교사가 되도록 하는 
본질적인 과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진정한 제자훈련은 이처럼 평신도들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부름받은 사도요, 선교사로 세우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방동섭은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는 기관’ (a sending agency)의 개념으로부터 교회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being sent)라는 개념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또한 주장한다. 즉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 그 자체가 선교사이다” 라고 강조한다(2010:327-
328). 선교하는 교회의 참된 의미는 교회가 선교사를 몇 사람 파송했거나 혹은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을 살면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선교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교회를 말한다.  
선교적 교회의 동력의 주체는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가 되어야 한다. 그들의 
무한한 잠재력과 은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은 담임목사나 교회의 
목회자들의 자원과 비교할 수 없다. 이들을 교육의 틀이나, 임원을 세우는 과정의 틀로서 
제자훈련을 받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사명을 받고, 선교사로 부름받고 
훈련받는 과정으로서 감격과 환희 속에서 제자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 평신도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하다. 뉴비긴은 교회가 몇몇 사람들에게만 선교의 의무를 부과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매일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하였다(정승현 2014:134-135). 뉴비긴은 선교에서 평신도 역할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모든 교회에서 평신도들이 평일에 직업 현장에서 겪는 경험을 
서로 나누고, 그런 세속적인 일을 복음에 비추어 그 의미를 발견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서구문화가 나누어 놓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다시 하나로 묶을 수 있다. 그럴 때에만 교회는 그 
본연의 선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2014:133-134)  
이렇게 귀한 평신도를 가장 멋있는 선교적 존재로 세울 수 있는 채널은 바로 제자훈련이 될 
수 있다. 한국 교회는 제자훈련을 이런 선교의 관점으로 새롭게 수정해야 한다. 선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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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엔진은 제자훈련이다. 선교는 전쟁이기에 그 전쟁을 낭만적으로 혹은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패배를 자초하는 원인이 되고 말 것이다.  
영국의 선교적 교회 운동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던 마이크 브린(Mike 
Breen)도 선교와 제자도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였다. 그는 “왜 선교적 운동은 실패할 
것인가?”(Why the Missional Movement will fail?)”라는 도전적인 글을 발표하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공동체를 진정한 제자로 만들지 못한다면 소망은 없다고 
단언하였다. 우리는 이 질문에 심각하게 대답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를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의 제자를 만들고 있는가? 브린은 선교적 교회에서 제자훈련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당신이 제자를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은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지만, 당신이 교회를 설립하려 한다면 당신은 결코 제자를 얻지 못할 
것이다”(이상훈 2013:28-31) 라는 그의 지적은 정확하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언제나 
선교적 교회의 중심에 있다고 구더는 말한다. 구더는 그것을 강조하여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 가는 것은 성경적으로 육성하고 훈련화는 과정”이라고 말하였다. 선교적 공동체, 
사도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한다(정승현 2014:314).  
선한목자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에는 
제자훈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즉 선한목자교회의 선교의 심장은 바로 
제자훈련이었다. 선한목자교회의 제자훈련은 선교훈련과도 이어졌는데 이점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제자훈련을 받은 평신도들은 어느 곳이든 파송되었다. 지역 
전도를 위한 전도대이든, 개척교회를 돕기 위해 파송되든, 해외 단기선교를 가든,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되든, 중요한 것은 이론적 제자훈련이 아니라 실제적 선교를 위한 준비와 
선교의 모든 과정이 제자훈련을 통해 이루어져서 다이나믹하고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제자훈련을 통해 변화받은 수많은 성도들의 변화된 삶과 간증을 




정확한 지역 분석 후 말씀과 사회봉사의 총체적 선교 수행 
필자가 역사를 통해 배우고, 이 논문을 통해 연구하면서 얻은 선교적 교회로의 
효과적인 전환을 위한 공통적인 원리 중에 하나는 바로 지역 사회의 필요성을 정확히 읽고, 
그것을 선교적 전략으로 잘 세운 교회는 선교의 큰 진보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각 지역의 
교회들은 지역사회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접촉점으로 선교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한다. 그럴 때 지역 주민들의 마음이 열리고,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되고, 이것이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한국일은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정확히 진단하고 분석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한국일 2014:388-390). 이런 지역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터부시해서는 안된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  
장남혁도 지역 사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교적 교회로서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의 특징은 지역 사회 속에서 제기되는 복지욕구를 
효과적으로 잘 채워주는 교회이다. 대사회적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함으로써 좋은 
접촉점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고 있다”(장남혁 2014:251). 그는 대표적인 
모델로서 분당 우리교회를 제시하는데 “분당 우리교회는 ‘미셔널 처치’를 표방하면서 
지역 사회 속에서 다양한 봉사를 수행하는데 시청, 자치기관, 기타 NGO 등과의 협력 
사업은 물론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타교회로 파송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다른 개척교회를 
돕는 등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다”(2014:251) 고 밝히고 있다. 
선한목자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앞의 연구에서도 밝혔지만 철저히 
지역중심의 사역을 펼졌다. 성남의 어려운 지역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철저히 돕고 
섬겼다. 그를 통해 효과적인 지역 전도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칭찬과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된 것이다.  
그동안 보수적인 교단과 진보적인 교단들은 이 선교의 형태에서 말씀이 중요한가? 
아니면 사회 봉사가 더 중요한가? 를 놓고 심각한 대립을 하였다. 곧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선포 위주의 전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보수 교단과 전도는 먼저 사랑의 행위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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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진보 교단과의 대립이 심각하였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이 둘의 균형과 조화로서 총체적 선교를 지향한다. 이 둘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봉사와 전도는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오늘날 지역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둘을 
이원론적으로 접근하는데 있다.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복음전도가 더 중요하다고 하고, 
에큐메니칼 신학자들은 사회봉사가 더 중요하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는데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했을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과 소외된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하셨다. 예수님은 총체적인 선교를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지역교회는 복음을 전하며 동시에 사회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홍기영 
2000:282-283).  
선교를 중심으로 교회의 다른 기능을 강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선교적 교회를 하게 되면 선교만 강조되고 나머지 기능들은 
오히려 그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오해를 한다. 심지어는 선교만 하다보면 재정이 많이 
지출되고 결국 교회는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심각한 오해를 갖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선교적 교회는 선교를 중심으로 예배와 교육, 
친교 등을 하나님이 원래 기대하신 본질적인 기능으로 세우는 역할을 한다. 필자는 이것을 
이렇게 분류하고 싶다. 곧 선교적 예배, 선교적 교육, 선교적 친교 등이다. 사실 예배는 
시작부터 선교적이다. 예배를 통해 새신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선교적인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서 드릴 예배도 선교적이다. 그때에는 온 민족과 
열방과 족속과 방언이 함께 모여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이다. 이 얼마나 선교적인 것인가?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미래의 
선교사인 아이들을 선교적 관점에서 교육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적인 교육이다.  
교제도 마찬가지이다. 세상의 교제와 달리 우리는 선교 안에서 교제한다. 이것이 
훨씬 더 파워풀하고, 깊은 교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노윤식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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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예배, 교육, 봉사, 친교 등의 교회의 사명들 가운데 
그 중심축에 선교가 자리를 잡아 서로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동력화시켜 사도적 선교 
공동체의 이상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노윤식 2007:69). 그는 또한 사도적 선교는 
교회의 예배, 교육, 봉사, 친교를 온전히 세우며 중심핵으로서 교회 자체를 효과적으로 
갱신하고 성장시키고 확산시킬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시킬 것이라고 
말하였다(2007:70). 선교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각 기능에 대한 통합과 하나됨을 아주 
적절하게 그는 표현했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적 예배를 매우 중요시 여긴다. 교회의 예배는 늘 불신자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예배는 기존 성도들을 
양육하고, 능력있는 증인으로 만드는 장이어야 함과 동시에 불신자들이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예배는 불신자들에게 열려있고, 
선교지향적이어야 한다. 강단의 설교자는 늘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설교하고, 예배를 
디자인해야 한다. 주일(Lord’s Day)은 선교적 공동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로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만으로도 큰 상징성을 갖게 하며 선교적 증거가 
되도록 한다. 교회의 예배 자체가 선교적인 것이다. 예배는 성도들에게 단순한 종교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명인 선교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함이다. 주일은 
나머지 6일 동안 선교적 소명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 충전받는 시간이며, 주일 
예배를 통해 교회 공동체는 부르심과 보내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고 구더는 
강조하여 말한다(정승현 2014:313).  
선교적 교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상훈은 
예배라고 말한다. 그는 “성도들을 예배를 통해 모이고, 그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된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간다. 따라서 예배는 선교적 교회의 
핵심이 되고, 선교적 사역의 실천적 동력을 제공하는 근원지가 된다” 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선교적 교회의 선교적 예배는 그 형식과 내용이 하나의 통일된 형태로 정형화될 수 
없다고 하면서, 성육신적 사역(incarnational missions)과 상황화(contextualization) 과정을 
통해 시대와 지역 상황에 적합한 예배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한다(이상훈 2012a: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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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당연히 선교적 예배는 지역 문화에 대한 깊은 고찰과 함께 지역 사람들의 
달란트를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야 한다.  
안승오는 예배와 선교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예배와 선교는 단순히 긴밀한 관계를 지니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해 원천과 귀결이 되는 순환적 관계를 지니고 있다. 선교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예배자들이 공급된다는 점에서 선교는 예배의 원천인 동시에, 
예배자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선교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든 
점에서 선교는 예배의 귀결이 되는 것이다. (안승오 2007:236-237)  
예배와 선교적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 선교와 예배는 도저히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이다. 참 예배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동이를 바로 버리고 수가성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하였다(요 4:29). 이것은 바로 
예배가 얼마나 선교적인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타포어가 된다.  
필자가 예배에 대해서 주로 언급했지만 이 밖에도 교회의 모든 기능들은 
선교적으로 통합되고, 선교가 중심이 될 때 오히려 그 본연의 기능들을 더 잘 수행하게 될 
것이다. 
지역 교회와 선교단체의 선교적 연합을 추구 
선교적 교회에서 선교의 연합은 중요한 주제이다. 이 연구의 앞 부분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말하면서 복음주의 계열과 에큐메니칼 계열의 공통점이 하나님의 
선교였다고 필자는 지적하였다. 하나님의 선교, 선교적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되고, 
연합된 것이다. 선교적 교회론은 교회의 연합, 선교의 연합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뉴비긴은 SCM 의 간사로 사역하였던 20 대부터 삶을 마감할 때까지 일관되게 
가시적인 교회의 연합을 강조하였는데 뉴비긴에게 있어서 교회의 선교와 연합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였다. 그는 각 지역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사명과 
고유한 문화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각 교회가 자신의 
지역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함으로 나뉘어있지만, 종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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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가 될 것을 그는 확신하였다. 뉴비긴은 비록 그 교회의 연합이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하나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정승현 2014:135-137).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과 교회에 대해서 사랑과 일치, 하나됨을 그렇게 많이 
말하면서도 하나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한 형제라면 하나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선한목자교회의 
선교적 연합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 앞에서 다룬 것과 같이 선한목자교회는 교단과 
교회 크기를 떠나서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들 도왔으며, 또한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파라 
처치들, 곧 선교단체들과 아름다운 연합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선교를 하고 있다. 한국의 각 
지역교회들은 주변에 함께 연합할 아름다운 자원들이 참으로 많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고, 수많은 선교단체들, 또한 각 지역에 위치한 다양한 기관들과 연합할 때 하나님의 
선교의 완성은 속히 임할 것이고, 세상도 칭찬할 것이다.  
약함으로부터의 선교 수행 
정용갑은 자신의 책 약함으로부터의 선교 에서 약함으로부터의 선교가 무엇인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류의 죄는 선교 방법을 왜곡시켰다. 그리스도의 선교가 십자가의 가장 
낮은 자리로부터 성취되었지만, 역사는 사람의 방법에 의한 수많은 선교가 
강함으로부터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약함으로부터의 선교는 
겸손, 희생, 순종으로 성취된다. 약함의 자리에서 성취된 선교의 표본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선교이다. 약함으로부터의 선교는 힘과 
능력, 지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궁극적 약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깨어져 겸손하게 선교의 미션을 완수한다면 이것이 
약함으로부터의 선교이고, 힘과 능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약함으로부터의 선교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때로 약한 도구를 
통해 당신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해 억눌리고, 중요하지도 않으며,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선교의 도구로 택하신다. (정용갑 2009:165-166)  
약함으로부터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가 어떤 모습, 어떤 형태를 띠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즉 약함으로부터의 선교는 예수님의 성육신적 선교, 십자가의 
선교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겸손과 낮아짐, 자발적 순종과 포기를 통해 오히려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드러나게 하는 선교의 방식이다. 선교적 교회는 철저히 힘의 선교, 권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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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를 지양하고, 약함으로부터의 선교, 겸손과 낮아짐, 사랑으로 섬기는 선교를 지향한다. 
정용갑은 또한 이렇게 말한다.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숨겨진 모습이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지 않는 선교는 참 선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약함으로부터의 선교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약함으로부터의 선교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된다. 
약함으로부터의 선교를 시작하면서 혹시나 그 무력함으로 인해 부실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다. 가장 효과적인 선교, 최상의 열매를 맺는 선교는 약함으로부터의 
선교의 결과이다. (2009:30-32)  
필자는 정용갑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리는 어느새인가 약함의 선교, 곧 성육신과 
십자가의 선교를 잃어버리고, 교만하며 제국적인 형태의 선교를 수행해 왔다.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는 선교의 형태는 바로 이런 약함으로부터의 선교이다.  
뉴비긴 또한 자신의 책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약함으로부터의 선교를 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현할 수 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높은 지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로마제국을 이기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죽임을 당함으로 승리했다. 
콜로세움에서 순교 당하고 무릎을 꿇음으로 로마제국의 영적인 힘은 
무장해제되어 정체를 드러냈다. (2009:165-166)  
또한 뉴비긴은 다른 저서 열린 비밀 (The Open Secret, 1995) 에서는 책 전체에 걸쳐 
삼위일체의 시각으로 약함으로부터의 선교를 다루고 있는데 서구에서 파송된 뉴비긴은 더 
이상 힘에 의한 서구의 선교는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며 강함이 아닌 약함의 위치에서 
복음의 증인이 됨을 강조하였다(2009:165-166).  
선교적 교회는 또한 세상을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세상을 악의 모습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하나님의 선교가 행해지는 중요한 장소로 보며, 세상 속으로 직접 
나아가는 성육신적 자세와 태도를 취한다. 교만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며 조급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가지며, 오래 인내하고 참고, 상대방을 경청하여 그들에게 나아가는 방식을 취하는 
선교 형태를 지향한다(장남혁 2014:243). 예수님은 철저히 낮은 자세에서 가난한 자, 병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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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고, 친구로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육신이고, 약함으로부터의 선교이다. 지역교회들은 이런 자세와 
섬김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선교하고, 그들을 섬겨야 한다.  
시대와 문화에 맞는 선교프로그램 제시 
필자는 맨 처음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접하면서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Gospel 
of Our Culture Network)’ 라는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을까 굉장히 궁금했다. 특별히 
문화(Culture)라는 단어가 필자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었다. 선교적 교회는 각 교회들이 
속한 지역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지만 또 다른 한 편에서는 그 시대의 문화와 사회 혹은 
사회 현상에 대해서 매우 깊은 관심을 갖는다. 곧 세상의 문화와 사회현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려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이원론적 이분법을 가지고 분리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세상 문화에 대해서는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라 생각하여 될 수 있는 한 
피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신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도 오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이 위대한 선언에 세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21세기 세속화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는 내외적으로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현재의 세대는 혁신적인 과학 기술 문명을 바탕으로 세워졌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교회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이들에게 신앙과 교회는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변화된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의 구조와 제도만을 고집하게 될 때, 교회는 매우 
고리타분한 하나의 종교기관처럼 치부될 수도 있는 것이다. 현대 교회는 이전과 다른 
위기를 겪고 있다. 목회자에 대한 존경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평가도 매우 부정적이다. 성경적 가치관들도 배격된다. 결혼이나 
성에 관련된 개념 등 모든 가치관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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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문화와 가치관, 삶의 태도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이런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의 복음은 새로운 형태의 옷을 입고, 
성육신하여 그들에게 전달되야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선교적 교회가 그 구체적인 답이 될 수 있는가? 왜 선교적 교회론이 그 답인가? 그렇다면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을 위한 효과적 전환 원리와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필자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삶의 모습 자체가 굉장히 선교적이며, 특별히 
세상의 문화와 시대를 반영한 선교를 하셨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세상의 변화에 따라 
예수님은 불변하는 진리를 가지고, 세상이 이해하도록 끊임없이 변하셨다. 사실상 ‘외적 
변화’ 라는 현상 자체는 언제나 역사 속에서 존재해 왔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변화하는 세상 상황 속에서 ‘불변하는 진리’를 증거해야 하는 
긴장은 교회 공동체에 부여된 일종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다. 문제는 새롭게 출몰하는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선교적 역동성이 교회 공동체 내에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이 불변하는 진리를 가지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으시면서 그러나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낮아지셔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과 사람들을 위대하게 변혁시키셨다는데 있다.  
선교적 교회는 예수님과 같은 창조성과 변혁성, 도전성을 원한다. 선교적 교회에서 
창조적, 변혁적, 도전적 소수가 너무 중요하다. 깨어있는 창조적 소수의 열정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가 다시금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 영적 동력이 생긴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도와 신학의 견고한 벽 앞에서 새롭고 창조적인 
선교적 도전이 멈춰 버리는 순간 교회는 경직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필자가 언급한바와 같이 선한목자교회의 경우에도 시대의 상황과 문화를 
존중하여 좋은 선교 프로그램들을 목회에 접목하고 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문화와 
현실을 파악하여 젊은이 교회를 독립시켰고, 시니어 교회를 독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툴을 인식하고 인터넷, 스마트폰, 다양한 문화적인 통로를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남가주주님의교회 옹달샘시니어아카데미도 마찬가지이다. 이민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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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현실속에서도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의 시니어들의 
변화된 환경과 문화 등에도 부합했기 때문에 많은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목회자의 선교적 리더십과 영성의 중요성 
필자는 마지막 아홉 번째로 선교적 교회로의 효과적 전환을 위한 원리로서 선교적 
교회의 전환을 이끄는 목회자의 선교적 리더십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사실 선교적 
리더십은 선교적 교회로의 전 과정에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목회자의 
영성을 포함한 선교적 리더십은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가치라 할 수 있겠다. 
선교적 교회에서 모든 주제들이 다 중요하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루어내는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이상훈은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들이 현실화되는 부분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본질적 가치가 회중들에게 
이해되고, 공유되며, 실천되기 위한 핵심은 바로 리더십에 있다”(이상훈 2013c:34). 알란 
록스버거 또한 Missional Church 에서 선교적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선교적 공동체(Missional Community)를 형성하기 위한 열쇠는 그들의 
리더십에 있다. 성령은 사람들의 은사들을 통해 선교에 필요한 능력을 
교회에 부여하신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듯, 어떤 인간의 조직이든 근본적인 
변화는 삶을 변화시키고 스스로가 변화될 수 있는 리더의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리더십은 성령에 의해 게종되는 매우 중요한 은사이다. (이상훈 
2013c:34)  
오늘날 교회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그 위기는 바로 리더십의 위기에서 기인된 
것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선교적 교회가 옳다는 사실은 받아들인다. 그러나 
과연 어떻게 그 사역을 실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바로 리더십을 통해서 
온전히 선교적 교회를 이룰 수 있다. 이상훈은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헌신을 하며, 선교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고 이끄는 
능력이 바로 선교적 리더십의 핵심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구체적인 리더십으로 두 
가지를 들었다. 곧 섬김의 리더십(Servant Leadership)과 변혁적 리더십(Trasformational 
Leadership)이다(이상훈 2013c: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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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은 자신의 논문 선교적 교회의 실천적 모델과 원리 에서 선교적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곧 개교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선교적 리더십이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담임목사의 리더십과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너무 중요하다(한국일 2014:383-384). 
최형근은 ‘선교적 교회론의 실천에 관한 연구’에서 선교적 교회에서 리더십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전통적 교회의 리더십은 고객의 필요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전력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교회의 구조와 
리더십 조직이 사역을 결정하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선교적 
교회의 리더십은 성육신적 리더십이고 섬김의 리더십 즉 약함의 
리더십이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적 리더십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선교적 교회의 리더십은 교회의 본질에서 나와야 한다. 선교적 공동체 
형성의 열쇠는 리더십이다. 급속한 사회 문화의 변화에 직면한 교회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띨 수 있다. 즉 교회는 변화의 한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교회에가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다. 
리더십은 성령의 은사로서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교적으로 
형성하고 구비하는 것이다. (최형근 2011:121-124)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죄만을 무서워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100 명의 설교자를 달라. 그들이 목회자이건 평신도이건 상관하지 않으며, 그들은 
지옥문들을 부술 것이요 지상에 천국을 세울 것이다”(Collins 1988:118; 홍기영 
2000:256에서 재인용). 훌륭한 선교적 리더십을 가진 리더는 선교적 교회의 핵심인 것이다. 
존 웨슬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친 모라비안의 진젠도르프 백작의 선교적 리더십도 
참으로 위대하다. 홍기영은 진젠도르프와 그의 리더십 아래 생성된 모라비안 교도들의 
선교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진젠도르프는 사도적 식견을 가진 당대의 영적 지도자였다. 그는 ‘나는 
오직 하나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주님이시다. 그분만이다.’ 라는 그 
열정을 가지고 진젠도르프는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던져버리고 모라비안 
교회의 창립자와 지도자가 되었다. 그의 후계자들은 그 지도자의 정신을 
흡입하여 이 세계를 복음화하였다. 그들의 선교사역은 월등하였다. 그들이 
해외에서 개척한 교회의 교인들의 수가 본국의 교인들의 수보다 세 배나 
많았다. 그들 교인의 92명당 한 사람꼴은 선교사가 되었다. 그들은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파송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선교적인 
교회를 세웠다. (홍기영 20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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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선교적 리더십의 바탕에는 선교적 영성이 있다. 필자는 이것을 통합하여 
선교적 영성을 바탕으로 한 선교적 리더십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이런 아름다운 선교적 
리더십은 선교적 영성을 통해서 흘러 나온다. 선교적 리더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을 
잡으시고,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를 우선시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성이 올바르게 생성되며, 진정한 선교적 리더십이 나오게 된다. 트리니티 신학교의 
데이비드 라센(Daivid L. Lasen)이 ‘탐욕의 복음’(The Gospel of Greed)’ 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삐뚤어진 영성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이상훈 2012b:33).  
이런 영성은 번듯한 외형과 달콤한 유혹을 앞세워 십자가의 영성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선교적 영성은 이원론과 세속주의적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선교적 영성은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소비주의에 기초한 종교의 사유화와 사람을 즐겁게 하려는 사람 
중심의 현대 교회의 영성을 배격하고 하나님 중심의 영성을 지향한다(2012b:37-39). 
선교적 영성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친밀감(intimacy with God)을 통해 이루어진다. 진정한 
영성은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을 통한 영성을 바탕으로 실천적 영성을 갖는 것이다.  
그 실천적 영성은 곧 내부로 시작하여 외부로 흐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많은 사람이 위기를 외치는 이 때, 진정한 
위기는 현상이 아닌 영성의 위기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동시에 그 위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한 영성의 회복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선교적 
영성을 바탕으로 한 선교적 리더십은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들을 선교적인 교회로 





제 7 장 
 
결론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해서 현대교회의 문제는 올바른 선교론의 부재요, 잘못된 
교회론의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성경적이며 건강한 교회로의 회복을 위해서 선교적 
교회로의 효과적 전환원리를 한국교회와 필자가 시무하고 있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에 
제언하였다. 필자는 이 논문의 2장에서 초대 교회의 선교역사로부터 현대교회까지의 선교 
역사를 다루면서 상황적으로 선교적 교회론이 어떻게 태동되었는가를 살펴 보았고, 
선교적 교회론에 관련된 역사적 중요 사건들을 ‘하나님의 선교’ 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3 장에서는 선교적 교회론의 신학적 이해로서 과연 선교적 교회란 무엇이며, 그 
핵심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 보았고, 나아가 선교적 교회의 사역 원리들을 다양한 
선교학자들의 의견을 살펴 봄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4 장에서는 역사적 모델로서의 
선교적 교회로서 감리교회와 현대적 모델로서의 선교적 교회로서 한국의 선한목자교회를 
제시하였다. 필자는 이들 교회의 선교적 특징들이 무엇이며 핵심 원리들이 무엇인가를 
제시하였고, 5 장에서는 필자가 시무하고 있는 남가주주님의교회를 선교적 교회론의 
입장에서 분석해 보았다. 6장에서는 이 논문의 최종 결론 부분으로서 남가주주님의교회에 
적용할 선교적 교회로의 효과적 전환을 위한 사역 원리들을 제시하였고, 한국교회에 
적용할 효과적인 전환을 위한 사역 원리들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이 연구를 마치면서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의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임을 말하고 싶다. 미국에 있는 이민 교회도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도 이제 더 이상 교회의 위기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어떻게 이민 교회와 한국 
교회를 새롭게 세울 수 있을까? 필자는 당연히 그 대안으로서 선교적 교회를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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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다. 선교적 교회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갈급하게 찾던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확실한 해답이 될 것이다. 
필자가 이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조금 더 제언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첫째, 비록 
최근에 선교적 교회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 교회 내에서는 
아직까지 그 이론의 연구도 많이 부족하고, 실제적인 모델 연구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매뉴얼이 되는 것을 지양하지만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선교적 교회의 모델들이 제시될 때 선교적 교회로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다양한 연구들이 더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연구는 또한 대형교회 일변도 중심의 연구가 아니라, 중, 소형 교회 등 다양한 교회들을 
연구하여 더 많은 교회들이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둘째로, 이 선교적 교회론이 관심을 갖는 세상과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해서 
이를 통해 복음의 약화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뉴비긴이 강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종결성’이 약화 되어서는 안된다(정승현 2014:155).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 더 
영적으로 준비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교회의 갱신과 부흥은 단순한 어떤 이론이나 신학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 선교적 교회론과 부흥 운동과의 
관계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부흥운동과 선교는 깊은 상관 관계가 있지만 과연 이 선교적 교회론을 통해 교회의 부흥이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이 선교적 교회론과 실제적 부흥과의 
관계성과 다양한 상호관계 또한 더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한국 교회 가운에 선교적 교회론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선교적 교회론은 그동안 지극히 학자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 선교적 교회가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런 이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이끌어갈 목회자와 교회가 더욱 더 많아져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 
교회 안에 이 선교적 교회론이 더 많이 소개되고, 이 선교적 교회의 전환 원리들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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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들 가운데 적용되기를 소망한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길 기대한다. 선교적 교회는 
이 시대 선교적 존재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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